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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E-TEX CROSSTECH®원단과 천연 소가죽 원단으로 완벽한 방수와 쾌적한 투습기능, 외부 오염으로 인한 감염 예방

HYPERGRIP OUTSOLE 한국인의 발에 최적화된 하이퍼그립 방검 아웃솔로 안전하고 편안한 착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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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스타퍼 바이 고어텍스 랩   

브랜드의 새로운 변화

구분 구형 라벨 신형 라벨

목라벨

행텍

우븐 라벨

방한파카 내피의 윈드스타퍼 라벨이 이렇게 바뀝니다.

 QR스캔을 통해 전문가용 윈드스타퍼  바이 고어텍스 랩  제품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우븐 라벨

행텍

목라벨

(주) 고어 코리아       서울시 중구 통일로 2길 16 AIA Tower 17층 
© 2022 W. L. Gore & Associates GmbH. GORE-TEX, CROSSTECH, PARALLON, PYRAD, SURROUND, THERMIUM, 
CHEMPAK, WINDSTOPPER, GORE-SEAM, GORE 및 디자인은 W. L. Gore & Associates 의 등록상표임.  

보기에 비슷하다고 똑같을까요?
‘고어텍스’로 차이점을 느껴보세요!

내구성 있는 방수성 투습성 완벽한 방풍성

▲ 고어텍스 방한파카 외피

▲ 고어텍스 동잠바

◀ 윈드스타퍼 
방한파카 내피

고어텍스 소재가 적용된 방한파카 내/외피 및 동잠바 는 보온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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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화재진압용 랜스

다목적 면체세척기

MurerE-Extinguishing Lance

DEKRA(안전환경건강 글로벌 인증기관) 
테스트완료

• 폭스바겐의 배터리 화재진압 방법의 원천기술과 MURER 사의 제작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 절연기능 및 전기차 화재진압의 효과를 입증하는 DEKRA(안전환경건강글로벌인증기관) 테스트 완료

• 전기차 및 배터리 "직접타격식 화재진압장비"의 국제특허 및 한국특허 보유

• 휴대가 간편하여 승용차, 버스 등 차종 및 사고 현장의 환경에 관계없이 화재 진압가능

• 전기차의 배터리팩에 직접 타격 후 물을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

• 1,000V의 절연 기능을 적용하여 진압대원의 감전 위험 방지•파손 시 부분별로 교체 가능

•표준, 강력, 쾌속, 맞춤 모드 설정으로 원터치 작동 가능

•4inch Touchscreen을 통한 원터치 전자동 세척 및 건조 공정 지원

•사용자 및 환경에 따라 4단계의 세척 및 건조 설정 변경 가능

•세척 공정의 설정, 변경, 공정 확인 정보제공

•한컴라이프케어 공식 보증 제품

원터치전자동세척

Tel. 031-375-2800      E-mail: sales@sgt.ne.kr      www.sgt.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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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속�써반�장비를�찾아라!(총 5개)

119플러스 매거진의 창간 4주년을 맞아 특수 소방장비 전문기업인 

(주)써반과 구독자 대상 첨단 소방장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19플러스와 (주)써반이�구독자에게�쏜다!

3등�와펜�패치 30명(랜덤, 2개 1세트)

2등 
기능성�소재�티셔츠 5명

1등 
Haix 방화신발 3명

대     상 : 119플러스�구독자�누구나

내     용 : 119플러스 2, 3월호�이벤트�문제�그림�속 (주)써반�장비�찾기

응모기간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당첨발표 : 3월 17일(유튜브�생방송�예정)

응모방법 : 정답을�찾아�인증샷과�함께�이메일로�접수

1. 119플러스 1, 2, 3월호와�메모지를�하나�준비한다. 
2. 준비한�메모지에�정답(그림�속�장비별�명칭)을�기재한다.
3. 매거진과�메모지가�함께�나오도록�사진을�촬영한다. 
4. 사진�파일을�첨부해�양식에�따라 fpn119plus@gmail.com으로�메일을�보낸다. 
  - 메일�제목 : [이벤트�참여] 구독자�홍길동
  - 메일�내용 : 구독�기관�또는�개인ㆍ단체�소속�및�연락처�기재
            예) 개인�구독자�박소방입니다. 이벤트�접수합니다. 010-1234-1234 
                   한국소방서�김소방입니다. 이벤트�접수합니다. 010-0119-0119

※ (주)써반과�함께하는�이벤트는 6, 9, 12월에도�진행하며�상세�일정은�추후�공개합니다. 

응
모
요
령

정답은�홈페이지(www.safetykorea.net)와�쇼핑몰(www.sirban.com)에�있는�장비에�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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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이너/캘리그라퍼_ 김정기

소방공무원ㆍ전문가ㆍ산업계가 함께하는 신개념 매거진 <119플러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집 참여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분들께서는 02-579-0913(내선 3) 또는 fpn119plus@gmail.com으로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편집 참여위원

국립소방연구원, 김진우, 김준경, 김흥환, 김훈, 박지수, 박윤택, 반명준, 방제웅, 안신욱, 

안지원, 이재현, 이종인, 이진규, 이형은, 장남중, 천상욱, 최기덕, 한정민, 황정석, 허창식

제호 119플러스  발행일 2023년 2월 27일  등록번호 안양 라0118  정가 10,000원 

발행처 (주)소방방재신문사  (14059)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16 평촌디지털엠파이어 1212호  T.02-579-0913

119플러스는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사항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그림의 저작권은 119플러스에 있으며 기사는 허락없이 전재 및 복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19플러스> 소방장비 리뷰는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소방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용기와 생각을 담고 있으며 해당 장비 제조 및 유통사 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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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 했다. 공정성이 깃든 인사는 조직 구성원의 사기와 결속력을 높이지

만 자칫 잘못된 인사는 조직 전체를 흔들고 인간관계까지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인사

는 조직 운영에 있어 기본 중 기본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모두가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인사였는지, 얼마나 예측이 가능한 인사였는지는 어떤 조직에서든 

인사 결과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독립적인 차관급 부처인 소방청이 만들어진 지 어느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간 소방청 내

부의 인사는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2017년 소방청 출범과 함께 부임한 초대 청장을 

시작으로 4대 청장을 거친 최근까지 소방의 인사는 늘 뒷말을 낳았다.

중앙에서 일한 경력도 없는 인물을 갑자기 소방청으로 불러들여 진급시킨 뒤 다시 지방으로 내보내

는가 하면 조직 발전보단 편을 가르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2년 전 소방정감급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승진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S 전 

소방청장의 검찰 수사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소방인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7만명에 육박하는 소방 구성원들은 전국 조직을 이끄는 소방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바라고 

있다. 이는 인사제도와 행정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지와 결부된다.

그동안 이어져 온 잡음과 최근의 검찰 수사 사건까지 맞물리며 소방청은 대대적인 인사운영 체계의 

개편을 예고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도입해 누구나 만족하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해나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말이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운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해마다 소방청이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연간 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승진심사나 전보, 

계획 인사교류 등 인사기준을 사전에 알리는 데 더해 임용 분석 결과를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는 방안

을 추진한다고 한다.

인사 전 모든 직원이 희망 부서를 최대 3지망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부서장은 함께 일할 직원을 

책임하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근무성적평정은 감독자와 하급자 간 면담을 통한 연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실적에 따

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현 1, 2차로 구분된 평정 단계도 평가자와 확인자 평

가ㆍ합의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 점수를 결정하는 3단계로 개선하고 평정 등급 결과 공개

와 함께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부서장과 계장급 직위는 공모를 거쳐 선발하는 ‘직위 공모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인사 

청탁자에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승진심사 위원 구성 시 학연이나 지연을 배제하는 

제척ㆍ회피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한 소방청장과의 핫라인 상담 창구 

개설과 인사 상담실을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

소방청이 마련한 이번 인사제도 개편 방향을 바라보는 이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어떤 결과를 가

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방청이 인사 문제 개선을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개혁방

안을 내놓고 있다는 건 분명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해 못 할 ‘골목대장 식’ 인사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선 지휘부와 각 구성원의 공감

과 실천이 필요하다. 나아가 구성원의 실적과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적인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게 미래 소방을 위한 뼈대를 세우는 일이라는 걸 명심

하자.

119PLUS COLUM
N

소방청 인사 개혁방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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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_ 최누리 기자

신속한 인명구조로 
시민 안전 지킨다…

‘서울시119특수구조단’

INTO 119

소방공무원 전문구조팀 ‘RIT’ 교관단 편성해 일선 교육ㆍ훈련 지원  
전자지도화 구축 추진… 저고도 권고 표준항로 지정, 안전 정보 활용   
관계기관과 산악구조 노하우 공유, 수난사고 훈련 통해 대응력 강화 

SPECIAL

‘FPN TV’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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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119

서울은 잠실 롯데타워 등 초고층ㆍ지하 연계 복

합건물이 많고 900만명 이상 인구가 밀집된 메가

시티다. 화재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창설 이전

까지 특수구조대와 소방항공대는 서울소방재난본

부, 수난구조대는 영등포ㆍ광진소방서, 산악구조

대는 각 소방서 구조대 소속이었다. 

특수ㆍ대형 재난을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2012년 11

월 3개 구조대를 통합한 ‘서울소방재난본부 119

특수구조단’을 창설했다. 

2015년 1월엔 직속 기관이 서울시로 변경되면

서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이하 특구단)’으

로 명칭을 승격했고 2018년 8월 서울 은평구 소

방행정타운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특구단은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육상 재난 대

응의 중추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행정지원과와 특수구조대 등을 중심으로 소방항

공대와 수난구조대(뚝섬, 여의도, 반포, 광나루), 

산악구조대(도봉산, 북한산, 관악산)가 조직됐다.

올해 특수구조대는 재난 현장에서 대원이 매

몰ㆍ고립ㆍ실종 등의 사고를 당하면 즉시 구조하

는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 

1권역 특수대응단과의 RIT 통합대응훈련을 추진

하고 일선 소방서에서 RIT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

문 교관단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소방항공대는 긴급출동 시 기상 악화를 대비한 

전자지도화를 구축한다. 비행훈련과 병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김포국제공항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저고도 권고 표준항로를 지정ㆍ표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악구조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국립공원공단 

구조대와 산악 지역별 출동유형ㆍ구조 기술ㆍ로

프 시스템 등을 공유하고 산불과 산악사고를 대비

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수난구조대의 경우 수난사고 시 신속한 현장 도

착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후 구조보트 등을 교

체하고 잠실수중보 수난사고 훈련 등을 통해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의 복합재난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

고자 다각도로 노력하는 특구단의 분야별 베테랑 

대원들을 <FPN/119플러스>가 직접 만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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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견들은 2017년 1월 종

로구 낙원상가 건물 붕괴

사고와 2021년 5월 성

북구 공사장 붕괴사고, 

2022년 1월 양주시 

산업사업소 붕괴사고 

등 각종 현장에서 활

약하고 있습니다. 제

1 1 회  소 방 청 장 배 

전국119구조견 경

진대회 단체전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두

는 등 실력도 인정받

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이룰 수 있었습니

다. 현재 119구조견을 

대상으로 위험물 극복을 

위한 장애물 훈련부터 

‘기다려’ 등 복종 훈

련, 구조능력 향상

을 위한 

산악ㆍ붕

괴지 임의 

상황 훈련 

SPECIAL

Q. 특수구조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96년 11월 서울소방 119특수구조대로 

발대한 특수구조대(이하 특구대)는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대응 1단

계 이상 또는 사회적으로 우려되

는 사고에 출동합니다. 또 화생

방ㆍ폭발ㆍ대테러 등 상황 시 

인명구조와 함께 제염ㆍ제독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신속

한 탐색을 위해 소방드론과 

119구조견을 현장에 투입

하고 있습니다.

특구대엔 175종 2322점

에 이르는 구조장비는 물론 생

화학분석차와 드론관제차 등 첨

단 차량이 배치돼 있습니다. 또 

인명ㆍ응급구조사 등 전문 자

격을 갖춘 34명의 대원이 근

무 중입니다. 

Q. 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드론의 운용 역
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
니다.

특구대 출동 시 소방드론 담당자도 함께 현장

에 투입됩니다. 도착 즉시 소방드론을 날려 화

재 상황이나 건물 구조 등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현장 지휘관에게 전달합니다. 지휘관이 체계적인 

작전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산불 취약 기간 소방드론을 활용

해 예방 감시 활동을 병행하고 소방

차 진입 불가 지역이나 화

재 취약 대상을 선정해 

미리 관련 정보를 수집합

니다. 효과적인 재난 대

응을 위한 초석인 셈입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선 소방드론 운영 숙련도 역시 중요합니다. 숙

련도를 높일 방법은 훈련뿐이란 각오로 소방행정타운 내 여러 훈

련시설을 이용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실전과 똑같은 상황 연

출로 재난 현장에서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실전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Q. 119구조견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태양(재난ㆍ산악)과 태주(산악), 구구(재난ㆍ산악) 등 119구

조견 세 두가 핸들러와 함께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영후 특수구조대 소방위

김하름 특수구조대 소방장

119구조견 태양

김행덕 특수구조대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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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한 구조를 위해 각 항공대원은 어떤 
훈련을 진행하나요.

헬기엔 조종사와 정비사, 구조대원, 구급

대원이 1명씩 탑승합니다. 조종사는 안전

한 비행을 위해 주야간 훈련은 물론 계기

비행, 산불진압 등 각종 훈련에 집중하고 

정비사는 교범 연구와 함께 헬기 사고 방

지를 위한 정비를 진행합니다. 

구조ㆍ구급대원은 지상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

려해 서로의 업무를 돕는 방

식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구급대원이 응급

처치 시 구조대원이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구조ㆍ구

급대원이 강하와 암벽, 수영, 심

폐소생술 등 분야를 막론한 교

육ㆍ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보호복을 선정한 뒤 

인명구조팀과 탐지팀, 제독팀으로 나

눠 움직입니다. 이 중 인명구

조팀은 현장에 신속히 도착

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구

조 대 상 자 를  안 전 지 대 로 

이송합니다. 탐지팀은 탐

지기를 이용해 누출 양과 

종류, 형태 등을 파악한 

뒤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제독팀의 경우 유해 물질 차

단과 수거, 제독, 채취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Q. 특구단에서 운영 중인 소방항공대가 
궁금합니다. 

1980년 1월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서울소방 내 소방항공대

가 조직됐습니다. 재난 시 헬기로 인명을 구조하고 환자를 주변 

병원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증 환자는 가까운 헬기장에 

착륙해 구급대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지원도 소방항공대의 역할입니다. 고층 

건물 화재에선 진압보단 옥상으로 대피한 인명을 구조하는 데 집

중하고 서울지역 내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로 불을 끕니다.

김포국제공항에 위치한 소방항공대엔 총 3대의 헬기와 76종 

INTO 119

박정수 특수구조대 소방교

등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교감 강화를 위해 119구조견의 개성을 파악하면서 친근

하게 다가가되 엄격한 부분에선 강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구조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특구대에선 화생방이나 테러 시 어떤 
임무를 맡는지 궁금합니다. 

화생방 또는 테러가 발생하면 유해 물질 누출 차단과 확산 방지, 

제독 등 인명구조를 가장 염두에 두고 현장 활동을 합니다. 

1336점의 구조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헬기 조종 9, 정비 8, 

구조대원 6, 구급대원 6, 운전 1명 등 총 34명이 소방항공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상 소방항공대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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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악사고에 대비하는 구
조대에서는 어떤 임무를 수
행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
나요?

산악구조대는 도봉산과 북한산, 관악산에

서 산악사고 시 구조대상자를 구하고 구

급대에 인계하는 임무를 수행합

니다. 상황에 따라 업거나 들

것을 이용한 구조작업을 펼

치고 하산이 어렵다면 소

방헬기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

지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이 생기면서 산악사고 역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대

비해 순찰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구조대상자들이 119에 신고할 

때 위치표지판에 표시된 고유 번

호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줍니

다. 이런 이유로 순찰 과정에서 

위치표지판을 점검하면서 해

당 위치를 익히고 있습니다. 

Q. 한강에선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수난구조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수난구조대는 여의도ㆍ반포ㆍ뚝섬ㆍ광나루를 중심으로 하류부

터 최상류까지 한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구조ㆍ구급활동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선박 화재나 한강 둔치에서 발생하는 사고, 레저 

활동 중 사고 등도 담당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영이나 나들이를 하러 한강을 찾는 시민이 

많아집니다. 이에 인명 사고 대응을 위한 유형별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탑승한 차량이 한강에 빠지는 상황을 가정해 수색과 인

명구조 훈련을 병행하고 모터보트를 활용한 진압 훈련을 통해 언

제 발생할지 모를 선박 화재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Q. 한강 수난사고 시 어떻게 
신속한 대응 활동을 펼치나요.

대원들이 한강대교에 설치된 카메라로 물

에 빠진 구조대상자를 찾거나 한강 교량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인 관제

사들이 구조대상자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하고 있습니

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

치입니다. 이를 위해 대

교에 설치된 카메라 번

호를 확인하고 지형물이

나 대교 위의 특색, 주변 밤

섬 위치 등을 화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북한산산악구조대 소방장

Q. 단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구단은 특수 장비와 전문 인재가 모인 곳인 만큼 서울지역에

서 발생하는 대형ㆍ특수 재난에 대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은 복잡화ㆍ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소방은 지

속해서 구조기법을 연구ㆍ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재난에 대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이는 바로 지진입니다.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에서 강도 7도 이상의 지진이 발

생해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에 의한 재난은 한 국

가가 대응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 위력이 큽니다. 따라서 대원들이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등 기량을 넓히고 있지만 

팀 단위 대응 인력ㆍ장비와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4차 산업기술 발전과 함께 소방에 첨단 장비가 속속 도입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나 장비 도입 

측면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단 장비 등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현장에 접목한다면 대원 안전과 효율적인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특구단은 앞으로도 촘촘한 안전망을 갖춘 서울시를 만들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정욱 여의도수난구조대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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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_ 신희섭 기자

“2023년 전국 주요 소방장비 구매에 
  2598억원 투입한다”

[FOCUS]

개인보호장비 627억3300만원ㆍ기동장비 1971억3700만원 집행 예정
시도별 주요 소방장비 얼마나 살까… 올해 소방장비 확충 계획 집중 분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FPN/119플러스>가 시도별 주요 소

방장비 확충 계획을 들여다봤다. 예산은 일부 변경의 여지가 있

는 예정적 계획으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와 확충 장비의 숫자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전제한다.

하지만 전년도 예산과 시도별 소방력 보유현황, 미래 소방수

요 등을 파악해 산정한 결과물이 예산에 담긴다는 점을 고려하

면 전국 소방관서의 주요 소방장비 확충 계획을 가늠하는 잣대

임은 분명하다.

과연 2023년 전국적으로 주요 소방장비의 확충 예산 규모와 

수량은 얼마나 될까.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관서에선 

개인보호장비와 기동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해 약 2598억원 규

모로 예산을 산정했다.

전국 시도 소방을 대상으로 2023년도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계획을 집계한 결과 공기호흡기, 방화복, 방화헬멧, 안전화, 방

화장갑, 방화두건, 안전헬멧, 안전장갑 등 8종의 개인보호장비 

구매에 627억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만9357점의 

장비를 보강한다.

기동장비는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 화생방분석차, 고가

차, 무인파괴방수차, 구조차, 조연차, 지휘차, 화재조사차, 구

급차 등 757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예산은 1971억3700만원

을 편성했다. 

기동장비의 경우 신규보단 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많다. 

전체 중 613대가 교체, 144대가 신규로 파악된다. <FPN/119

플러스>가 분석한 주요 소방장비의 전국 보강 계획을 공개한다.

개인보호장비 확충에 627억3300만원 투입, 
2022년 대비 약 12.4%↑

2022년 전국 소방의 개인보호장비 확충 예산은 약 558억원 

규모였다. 올해는 12.4% 상승한 627억 3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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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 계 

공기호흡기

방화복
방화
헬멧

방화
신발

방화
장갑

방화
두건

안전
헬멧

안전
장갑등지게 용기 면체

보조
마스크

서울 27,365 1,680 548 6,050 2,143 4,559 3,059 1,950 1,950 - 2,736 2,690

부산 4,856 207 159 295 158 798 387 512 681 562 135 962

대구 8,651 215 415 815 815 1,565 515 1,665 615 1,265 201 565

인천 6,476 254 179 254 255 1,011 555 747 784 895 602 940

광주 3,539 92 - 561 283 568 205 457 484 371 - 518

대전 1,940 70 - 300 120 500 320 200 80 200 - 150

울산 1,993 97 50 97 90 509 150 250 250 250 - 250

세종 801 59 45 101 32 95 57 76 116 80 34 106

경기 24,950 795 1,088 2,553 2,260 5,518 1,596 2,933 2,651 1,000 569 3,987

강원 7,416 419 410 921 307 860 423 801 1,356 474 622 823

충북 7,342 280 250 1,124 200 1,086 441 880 1,061 562 633 825

충남 5,742 214 486 640 374 770 530 569 662 486 458 553

전북 1,042 156 40 275 91 80 40 80 80 80 40 80

전남 7,980 150 150 150 150 800 150 700 3,200 500 - 2,030

경북 6,692 300 380 1,250 590 1,300 621 622 629 590 - 410

경남 9,735 152 382 1,628 1,138 2,579 554 972 1,490 840 - -

제주 1,783 88 100 352 273 350 100 100 130 150 60 80

창원 1,054 18 18 231 125 106 121 86 86 86 105 72

수량 합계 129,357 5,246 4,700 17,597 9,404 23,054 9,824 13,600 16,305 8,391 6,195 15,041

예산 합계
(백만원)

62,733 9,824 5,455 13,487 1,879 20,226 2,449 2,359 3,350 778 1,652 1,274

△ 2023 전국 소방 개인보호장비 보강 계획

△ 공기호흡기

△ 방화헬멧

▲ 공기호흡기 = 소방관의 생명줄인 공기호흡기 보강을 위해 전국 소

방관서에선 306억4500만원을 집행한다. 시도별로 등지게와, 용기, 

면체, 보조마스크 등의 구성품을 확충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공기호흡기를 구입하는 곳은 서울이다. 

등지게 1680, 용기 548, 면체 6050, 보조마스크 2143개 등을 구

매한다. 서울 못지않게 수량이 많은 곳은 경기로 등지게 795, 용기 

1088, 면체 2553, 보조마스크 2260개 등을 보강한다. 

올해는 대구와 경남도 수량이 많다. 대구는 등지게 215, 용기 415, 

면체 815, 보조마스크 815개, 경남은 등지게 152, 용기 382, 면체 

1628, 보조마스크 1138개를 구매할 계획이다. 구매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등지게 59, 용기 45, 면체 101, 보조마스크 32개 

등이다.

▲ 방화복 = 화재진압 시 소방관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비인 

방화복 예산은 202억2600만원이다. 모두 2만3054벌을 구매한다. 

방화복은 경기가 5518벌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강하고 서울ㆍ경

남이 각각 4559, 2579벌을 확충한다. 대구는 1565, 경북 1300, 

충북 1086, 인천 1011, 전남 800, 제주 350벌 등이다.

▲ 방화헬멧 = 방화헬멧은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화염 분출이나 위

험 물질의 폭발로부터 소방관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다. 올해 예산

은 24억4900만원 규모로 9824개를 구매할 계획이다.

서울은 올해 3059개를 보강할 예정이다. 경기는 1596, 경북이 

621, 인천 555, 경남 554, 충남 530, 대구 515, 충북 441, 강원 

423, 대전 320개 등을 각각 확충한다.

△ 방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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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신발

△ 안전헬멧 △ 안전장갑

△ 방화장갑

▲ 방화신발 = 화재진압 등 현장 활동에서 소방관의 발 보호를 

목적으로 착용하는 방화신발 구매 예산으로는 전국에서 23억

59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매 수량은 1만3600개다.

경기가 2933개로 보강 수량이 가장 많다. 서울은 1950, 대구 

1665, 경남 972, 충북 880, 강원 801, 인천 747, 전남 700, 

광주 457개 등을 확충한다.

▲ 방화장갑 = 화재 현장에 소방관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

는 방화장갑 구매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에선 3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량은 1만6305개다.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으로 3200개를 구매할 계획이다. 

경기와 서울은 지난해보단 수량이 적지만 각각 2651, 1950개를 

보강한다. 경남 1490, 강원 1356, 충북 1061, 충남 662, 인천 

784개 등 순이다. 대전과 전북은 80개씩으로 구매 수량이 가장 

적다.

▲ 방화두건 = 화재진압 활동 시 머리와 목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

하는 방화두건의 구매 예산은 7억7800만원으로 총 8391개를 

확충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는 방화두건 구매 계획이 없다. 경기가 1천개로 

수량이 가장 많고 경남 840, 경북 590, 충북 562, 전남 500, 충

남 486, 강원 474개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 안전헬멧 = 안전헬멧은 화재를 제외한 각종 재난 현장에서 머리

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다. 올해 시도 구매 예산은 16억

5200만원으로 총 6195개를 구매할 예정이다.

서울이 2736개로 가장 많은 양을 보강한다. 충북 633, 강원 

622, 인천 602, 경기 569, 충남 458, 창원 105개 등을 확충한

다. 광주와 대전,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올해 구매 계획이 

없다.

▲ 안전장갑 = 화재를 제외한 소방 활동 시 현장에서 착용하는 안

전장갑은 12억7400만원을 투입해 총 1만5041개를 보강한다.

경기가 3987개로 가장 많은 양을 구매하고 서울 2690, 전남 

2030, 부산 962, 인천 940, 충북 825, 강원 823, 대구 565, 

광주 518개 등을 각각 확충한다. 경남의 경우 올해는 구매 계획

이 없다.

△ 방화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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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구분 합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화생방
분석차

고가차
무인방수
파괴차

구조차 조연차 지휘차
화재

조사차
구급차

서울 84 22 - 2 4 13 - 6 - 1 - 36

부산 17 2 - - - 3 - 2 - 2 1 7

대구 28 6 2 2 - 2 - 2 - 4 2 8

인천 39 4 2 1 - 3 - 13 - - - 16

광주 16 11 1 1 - - - - - - - 3

대전 16 3 - - - 5 - 1 - - - 7

울산 11 - 3 1 - - - 2 - 2 - 3

세종 7 1 1 1 - - - 1 - 1 - 2

경기 107 14 1 6 - 8 - - 1 12 1 64

강원 33 - - - - 3 - - - - - 30

충북 49 7 6 3 2 3 - 7 - 4 - 17

충남 52 10 7 1 - 3 1 2 - 5 3 20

전북 44 8 1 3 - 2 - 3 - - - 27

전남 55 18 3 1 - 1 - 5 - - - 27

경북 84 47 10 - - 7 1 3 - - - 16

경남 89 48 5 1 - 5 - - - - - 30

제주 18 2 4 - - 1 1 3 - - - 7

창원 8 1 - - - 2 - 1 - - - 4

수량 합계 757 204 46 23 6 61 3 51 1 31 7 324

예산 합계
(백만원)

197,137 61,089 15,967 11,352 1,780 43,630 3,708 10,920 370 3,326 363 44,632

△ 2023 전국 소방 기동장비 보강 계획

2022년 대비 7.3% 증가, 기동장비 확충에 1971억3700만원 투입

▲ 펌프차 = 화재진화를 주목적으로 소방펌프와 물탱크, 폼탱크 

등을 갖춘 차량이다. 펌프차 확충 예산은 610억8900만원 규모

로 전국에서 204대를 보강한다.

올해는 신규 도입보다 기존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많다. 

경북의 경우 47대를 보강하는데 이 중 40대가 교체다. 서울ㆍ전

남도 22, 18대를 각각 보강하는데 1대씩을 제외하곤 모두 교체

를 위한 구매다. 경기 14, 광주 11대 역시 모두 교체 물량이다. 

신규 구매가 많은 곳도 있다. 경남의 경우 올해 48대를 보강하

는데 이 중 43대가 신규다.

▲ 물탱크차 = 물탱크차는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급수 지원 업

무를 수행하는 차량이다. 전국 시도 소방은 159억6700만원을 

투입해 총 46대를 보강할 예정이다.

구매를 추진하는 곳은 경북 10, 충남 7, 충북 6, 경남 5, 제주 

4, 울산 3, 전남 3, 인천 2, 대구 2, 광주 1, 세종 1, 경기 1, 전북 

1대 등이다.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창원 등은 올해 구매 계획이 

없다.

▲ 화학차 = 유류, 가스 등 특수화재 대응을 위해 포소화약제와 

분말소화장치 등이 탑재된 차량이다. 화학차는 전국에서 113억

5200만원을 투입해 23대를 확충한다.

경기는 6대로 가장 많고 충북과 전북 각 3, 서울과 대구 각 2대

씩을 보강한다. 이외에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

남에서 각 1대씩을 구매할 예정이다.

△ 소방펌프차

△ 소방물탱크차

△ 소방화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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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 화생방분석차 = 화학ㆍ생물ㆍ방사능 사고 시 오염지

역 탐지와 누출 물질 분석 성능 등을 갖춘 화생방분석차

는 6대를 보강한다. 집행 예산은 17억8000만원이다.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방본부는 두 곳으로 서울 4, 

충북 2대다.

▲ 고가차 = 사다리차와 굴절차로 나뉘는 고가차는 

436억3000만원을 들여 61대를 보강한다. 구매 계획

은 서울이 13대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경기 8, 경

북 7, 경남 5, 대전 5, 부산이 3, 인천 3, 강원 3, 충북 

3, 충남 3, 대구 2, 창원 2, 전북 2, 전남 1, 제주 1대 

등 순이다.

▲ 무인파괴방수차 = 대형 물류창고와 공장 등에서 발생

하는 화재에 소방 활동 동선을 확보하고 파괴방수 진압

까지 가능한 무인파괴방수차는 37억800만원을 투입

해 3대를 보강한다. 도입을 추진하는 곳은 충남, 경북, 

제주다. 

▲ 구조차 = 차대에 크레인이나 윈치 등을 고정해 인명

구조 등의 소방 활동에 사용하는 차량이다. 전국적으로 

51대 보강에 109억2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천이 가장 많은 13대를 구매한다. 충북 7, 서

울 6, 전남 5, 전북ㆍ경북ㆍ제주 각 3, 부산ㆍ대구ㆍ울

산ㆍ충남 각 2, 대전ㆍ세종ㆍ창원이 각 1대씩을 보강한다.

▲ 조연차 =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 연기 배출 등의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송풍장치와 조명 장치를 모두 갖

춘 차량이다. 올해 구매를 추진하는 곳은 경기뿐이다. 

▲ 지휘차 = 각종 재난 현장에서 현장 지휘와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휘차는 33억2600만원

을 투입해 31대를 확충한다.

경기가 12대로 가장 많고 충남 5, 대구ㆍ충북 각 4, 

부산ㆍ울산 각 2, 서울ㆍ세종이 각 1대씩을 보강한다.

▲ 조사차 = 조사차는 화재진압 후 화재 경로를 추적해 

불이 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하는 차량이다. 전

국에서 7대 확충을 위해 3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한다. 충남 3, 대구 2, 경기 1, 부산 1대 등이다.

▲ 구급차 = 소방 업무 중 구급 활동에 사용되는 구급차

는 올해 324대를 보강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446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64대를 구매

한다. 이어 서울 36, 강원ㆍ경남 각 30, 전북ㆍ전남 각 

27, 충남 20, 충북 17, 인천ㆍ경북 각 16, 대구 8, 부

산ㆍ대전ㆍ제주 각 7, 창원 4, 광주ㆍ울산 각 3, 세종

이 2대씩을 구매한다.

△ 고가차

△ 무인파괴방수차

△ 소방구조차

△ 조연차

△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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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 ICT를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법

률상 사회재난에 인파사고가 포함된다. 또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범정부 국가안

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1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

파 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국가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

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

로 삼고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

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추진전략과 65개 과제를 

설정했다. 

인파사고 재난 유형에 포함, 소방ㆍDMAT 간 정보 공유 강화 
먼저 인파사고를 재난 관련법상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ㆍ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

이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중운집 매뉴얼 등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ICT를 활용한 ‘현장

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내 구축해 기지국ㆍ대중교통 등 유동 인

구 정보와 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과 경찰에 전파한다. 해당 지역에는 재

난 문자로 상황을 알린다.

이를 위해 112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음성 위

주 신고를 보완하는 112ㆍ119 영상 신고를 활성화한다. 지자

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 긴급신호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

하고 재난 시 내부 보고를 차 상위자 직보 체계로 전환해 상황 전

파ㆍ보고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재난 상황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체

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모든 CCTV를 지능형으로 바꾸고 

인공지능(AI) 기반 이상징후 자동 감지, 영상 자동분석 등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방의 구급지휘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

자체와 소방, 경찰, DMAT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훈련도 정기적

으로 실시한다. 

가칭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신설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가칭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를 신설한다. 새로운 대형재난이 

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등 위험 요소를 분석

해 대비할 계획이다.

재난 사태 선포권 시도지사에 부여…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

또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가ㆍ부

처ㆍ지역 단위 위험 상황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국가안전관리 기

본계획과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나간다. 범정부 회의

체를 통해선 대책을 공유하는 한편 추진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AI 활

용 홍수예보 체계 구축과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 주택ㆍ지

하공간 침수 방지대책 등 59개 과제를 추진하고 화재ㆍ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중요통신시설망을 이원화한다.

시도지사에 재난 사태 선포권 부여
정부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지자체와 경

찰, 소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

도록 재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면 경찰과 소방의 합동 대응을 총괄하도록 한다. 평

상시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ㆍ협조하는 내용

도 명문화한다. 내년에는 제주ㆍ세종ㆍ강원에서 자치경찰 이원

화(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를 시범 실시하고 이를 다른 시도

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지자체장이 재난안전교

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인력(재난안전비서관) 배치를 추

진한다. 지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재난 안전 전문인력을 단계적으

로 확충ㆍ재배치하고 중요직무급 선정 등 처우개선을 함께 강화

해 나간다.

현장 중심으로 훈련체계와 매뉴얼 개편을 위해선 위험도가 높

은 주요 재난에 대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주요 기능별 공통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디지털 한 페이

지로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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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대형 헬기(H-225) 1대가 응급의료 출

동에만 전담ㆍ가동되며 지정 헬기의 운항이 어려울 땐 서울

(AW189)ㆍ경기(AW169) 항공대 헬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된다.

소방청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119Heli-EMS’도 중증 응급

환자에게 일차적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보건복지부 닥터헬

기와 상호보완 효과를 창출할 거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붕괴ㆍ추락ㆍ교통사고ㆍ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119Heli-EMS’ 헬기 내에서 초음

파ㆍ수혈 등 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응급환자 생존

율이 향상될 거로 전망하고 있다.

소방청은 2023년 시범 사업이 종료되면 ‘119Heli-EMS’ 운

영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19Heli-EMS’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화영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시범 사업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

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소방헬기가 119구급대처럼 신속하게 출

동할 수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열렸다”며 “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119Heli-EMS’ 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

원을 선정하고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청이 응급의료헬기 운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의사가 

동승하는 헬기 이송체계를 운영한다.

소 방 청 ( 청 장  직 무 대 리  남 화 영 ) 은  1 월  2 0 일 부 터  연 말 까

지 ‘119Heli-EMS’ 이송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Heli-EMS’는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과 전문 응급치료 

시행을 위해 환자 이송 시 의사가 헬기에 동승하는 체계다.

현 이송체계를 살펴보면 환자 발생으로 119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실은 환자 증상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

구급대는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하게 

된다.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 환자 상태가 중증 외상ㆍ심근경

색ㆍ뇌졸중 등인 경우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닥터헬기를 우선 출동시킨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는 거다. 또 닥터헬기가 소방응급의료헬기보다 중증 응급

환자와 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규정에 따라 먼저 출동시켜야 하

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반면 소방응급의료헬기는 주야 관계없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

고 최대 400㎞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또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119구급대와 헬기를 연계할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

안을 모색, ‘119Heli-EMS’를 시범 운영한다.

올해 시범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에서 보유 중인 소방응급의료헬기 1대를 

‘119Heli-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 

북부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헬기 출동 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ㆍ뇌혈관, 중증 

외상)와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다. 이송 

비용은 닥터헬기와 마찬가지로 무료다.

‘119Heli-EMS’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 관계

인 서울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소속 응급의학ㆍ외과ㆍ화상 전문의 20명으로 구성

된다. 중증 응급환자와 병원 간 전원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태운 후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소방에도 ‘닥터헬기’ 생긴다… 소방청, ‘119Heli-EMS’ 시범 운영
경기 북부서 연말까지 시범 운영… 성과 분석해 확대 검토키로

지능형 CCTVㆍAI 기술 활용한 산불 등 상시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

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과

학적 재난관리에서 나아가 예방 이전에 ‘사전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한다. 

또 재난관리책임기관 시스템에서 분산 관리 중인 데이터를 ‘재

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에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신설한다. 지능형 CCTV와 AI,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활용해 산불, 수해 등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관측ㆍ경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 ▲주택복구를 위한 지원금 상향 ▲사상자ㆍ유가족 소

통 강화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1시도 1안전체험관 건립 ▲생

애주기별 필수 안전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

민국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

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

고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ㆍ보완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현장

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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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효율적인 대

책을 담은 정책이 마련되려면 소방만의 책임

을 따질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선 전기차로 수익을 얻는 대상이 비용을 

부담해 대책 마련에 쓰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 나왔다. 

1 월  1 9 일  국 회 도 서 관  대 강 당 에 서  열 린 

‘119데이 선포 및 스마트 시대 스마트 소방 대

토론회’에서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해선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책임교수는 “산업통

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도 전기차 화재 위험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관계 부

처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함 교수는 “미국 차량 화재는 1980년대 약 50만대에서 2020년 17~18만대로 과거 대비 차량 등록 대수는 증가했지만 화재는 줄어들

었다. 이는 기술이 안정화됐다는 걸 보여준다”며 “하지만 전기차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도입됐다”고 지적

했다.

그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등에는 일정 비율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면서 “이 과

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차 관련 구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는 방식은 고민하지 않고 불이 나면 어떻게 화재를 진압

할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방의 고민을 가장 핵심 이슈로 부각하기보단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화재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이 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화재 발생 이후 진압대책만을 고민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부서가 모여 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TF 등의 조직이 필요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선 전기차 보급에 따라 발생

하는 수익 일부를 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현재 여러 부처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데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부딪치는 부처

가 있고 해당 부처도 법이나 근거는 한정적”이라며 “관련 부처가 속한 부분은 연합군을 만들 듯 기준을 통합하는 TF나 기관, 부서를 만들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 보급ㆍ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확대ㆍ보급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은 안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며 “현재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새롭게 연구ㆍ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세금 대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곳

에서 기금 등을 지원해 준다면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맞아야 할 매를 오늘 소방청이 맞고 있

다”면서 “충분히 연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한편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소방 역시 더 많은 노력을 할거라

고 생각한다. 여러 부처의 통합 대응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인프라와 화재인데 국민적인 공감대는 인프라에 대해서만 이

뤄지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화재 대책과 안전성 확보를 다들 소방에 묻고 있지만 사실 소방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글쎄’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예산지원과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ㆍ김용판ㆍ김학용ㆍ신영대ㆍ최인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아태경제저널,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선 ▲화재 예방과 세계 소방산업 주도를 위한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 현재와 미래(박필규 한국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이

사)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소화기에 대한 성능시험 기준 방안 및 법령 제정 필요성(류민식 소방기술사)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방안전 

문제점 및 개선방안(김광선 소방기술사) ▲간이소화용구에 대한 기준과 사용성(한용택 대구한의대 교수) ▲매년 1월 19일을 ‘119데이’ 

지정 범국민 화재 캠페인 추진(전종수 사회안전예방중앙회 이사)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 ▲김준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기준팀장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 ▲정재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전문위원 ▲나용

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 ▲김성한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박준현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책임교수 

▲김태한 한국소방기술사회 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전문가들 “전기차 화재 대책, 소방만의 일로 국한할 일 아냐”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스마트 시대 스마트 소방’ 토론회
   “소방에만 책임ㆍ대책 묻지 말고 범정부가 해결해야”
  “수익자부담 방식 기금 조성한다면 연구 활성화될 것”
“소방에 책임과 대책 물으면서도 연구 관련 예산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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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에 직접 뛰어들어 주민을 구하고 한강에 빠진 익수자를 살린 시

민 영웅들이 119의인상을 받았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

명을 구한 시민 9명에겐 119의인상, 사고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구조 

활동을 펼친 이태희 서울 관악경찰서 경장에겐 재난현장활동 유공 표

창을 수여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이번 수상자들은 불이 난 아파트와 집중호우로 침수된 반지하주택, 

한강 등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재난 현장

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ㆍ권정찬ㆍ황희찬 씨는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시 관악

구의 한 반지하주택이 물에 잠기자 방범창을 뜯어내 내부에 갇힌 거주자 4명을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선 

박종연ㆍ김정현ㆍ이태희ㆍ김진학ㆍ은석준 씨가 1시간가량 고립된 거주자를 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전성배 씨는 직접 한강으로 뛰어들어 시민의 목숨을 살렸다. 2022년 7월 8일 오전 5시께 서울 한강변을 산책 중이던 전 씨는 누군가 비

틀거리며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당시 장마로 강물의 수위가 높았고 유속이 강했지만 생명을 구해야겠단 사명감으로 구조대상자를 구했다. 전 씨는 “그 순간을 돌이켜보

면 아직도 손이 떨린다”며 “매 순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소방공무원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전했다.

김진호 씨는 화재로 위험에 처한 주민을 구조했다. 2022년 8월 7일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3층 주민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주저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주민을 등에 업고 탈출해 

현장대원에게 인계했다.

김 씨는 “불길이 두려웠지만 이웃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며 “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도

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남화영 청장 직무대리는 “위험에 굴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한 용기와 정신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숭고한 가치”라며 “이를 

몸소 실천하신 의인들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재난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이번을 포함해 총 

47명이 119의인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수상한 119의인에 대한 자세한 유공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이웃 구한 시민 영웅 9명 119의인상 
아파트 화재 현장서 주민 업고 나오고 한강서 익수자 구해

울산 중구에 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만들어진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울산교사거리부터 울산시립미술관 앞 도로 약 470m 구간에 ‘소방

관노명래길’이란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월 8일 밝혔다. 

고 노명래 소방교는 2021년 6월 29일 울산 중구 성남동 상가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심한 부

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순직했다. 당시 노 소방교는 화재 현장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동

료 소방관들과 건물로 진입했다. 그러나 인명 수색 중 갑자기 불길이 거세졌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이들은 창문을 깨고 안전 매트가 설치된 밖으로 몸을 던져 탈출했다. 

하지만 거센 불길 속에서 화상 등을 피할 순 없었다. 다른 소방관들은 비교적 부상 정도가 가벼웠

으나 노 소방교는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그는 중부소방서 구조대에서 근무한 지 1년 6개월 된 새내기 소방관이었다. 사고 4개월 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정식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소방관노명래길’은 1월 울산소방본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중구는 울산소방과 두 차례 합의를 

진행한 뒤 명예도로명 부여 구간을 최종 확정했다. 명예도로명은 해당 인물의 도덕성과 사회 헌신

도, 공익성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사용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실제 주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중구는 주민 의견 수렴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를 하고 5월까지 안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소방관노명래길’이 생기면 소방관 이름을 딴 명예도로명으로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경기 평택시는 서해대교 화재로 순직한 고 이병곤 소방령을 기리기 위해 2021년 11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도로를 ‘소방

관이병곤길’이란 명예도로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에 ‘소방관노명래길’ 명예도로명 생긴다
울산교사거리~울산시립미술관 앞 도로 약 470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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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환자 분류하고 병원에 이송한다
 소방청, 오는 11월까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구축
환자 병원 이력ㆍ기저질환 유무 등 의료기관과 공유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환자들의 중증도를 신속히 분류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구

축에 나선다고 2월 15일 밝혔다.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은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대원이 구급일지 작성 시 생성되는 구급일련번호

(QR코드 등)를 응급환자번호(EPN)로 활용해 병원 이력과 기저질환 유무 등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표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했다.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완성되면 그간 

분산 운영하던 구급활동 정보시스템이 통합돼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질 거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소방은 초기 수집된 사상자 정보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공기관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재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은 오는 11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관 진입창 유리ㆍ높이 기준 완화
국토부, 규제개혁 과제 추진

정부가 소방관 진입창 유리ㆍ높이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물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현재는 소방관 진입창 유리를 깨기 쉽도록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 유리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

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소방관 진입창 최소 높이를 발코니 난간 높이 기준으로 

일치시켜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도 제외한다. 그간 아파트 대피공간이나 대체시설은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시설이라 충분하지 않은 규모

로 갖춰졌다. 이웃집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계벽 등 저비용 시설 위주로 설치돼왔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면적을 건축물 바닥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도록 하되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걸 막고

자 면적의 상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피공간을 발코니 외 인접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에 적용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16층 이상 건물은 15층까지 거실에

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50m 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선 40m 이하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면적 기준 완화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등을 추진한다.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방관 진입창 규제 개선의 경우 2022년 7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후 소

관부서가 6개월간 소방청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올해는 전년도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위원회에 재상정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의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으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신청 기간이 단축되고 승인율 역시 증가한 거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월 6일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이하 공상)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ㆍ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 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소방청은 2022년 11월 공상 승인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다.

재해보상전담팀 신설 이후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의 업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은 기존 

17%에서 25.9%로 8.9% 증가한 거로 집계됐다. 재해보상업무 창구 일원화로 공상 신청 기간이 단축됐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또 일관된 입증 지원과 법률ㆍ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은 61.9%에서 49.4%로 12.5% 감소했다. 이는 

공상 승인율로 이어져 2021년(88.3%) 대비 공상 승인율은 3.8%(승인결정서 통계 기준) 향상됐다. 

한편 소방청은 ▲재해보상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ㆍ홍보 ▲분기별 공무상 요양 승인율 분석 ▲입증ㆍ법률지원 체계화ㆍ확대 ▲공상 소

방공무원의 조기 치료와 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 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화영 청장 직무대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치거나 희생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재해

보상업무 통합운영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 신설 후 공상 승인율 3.8% 향상”
중앙ㆍ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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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00여 종 위험물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신규 등재… 고도화 박차
국제기준과 다른 위험 물질 신규 등재ㆍ기존 등록물질 재점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올해까지 100여 종의 위험 물질 정보를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에 새로 등재하고 기존 위험물 자료

는 재점검하는 등 정보 고도화에 나선다.

소방청에 따르면 GHS(G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분

류하고 표시하는 국제기준이다.

그런데 GHS와 우리나라의 위험물 구분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인화성 고체는 GHS에서 위험 물질로 취급하지 않지만 우리

나라에선 위험물로 분류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될 때 일반물질로 들어와 자칫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에 소방청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위험 물질 100여 종을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 등록된 위험 물질 정보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제4류 특수인화물과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등 500여 종의 인화점, 녹는점, 끓

는점과 같은 정보 사항을 재점검ㆍ보완해 정보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사례 검증 등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가면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물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정보(MSDS) 간 GHS 정보가 다른 519종을 통일해 99.9% 일치시켰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

방노조)은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무실에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공상추정법’ 시행ㆍ향후 과제와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순탁 위원장은 “‘공상추정법’은 6월 11일 공포 예정이지만 시행령으로 

규정된 사안은 아직 미흡하다”며 “근골격계 질병과 심뇌혈관 질병, 직업상 

암, 정신질환 4개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 인정 기간을 미국ㆍ호주 등 선진국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평균 수명은 70세, 건강이상자 비율의 경우 65%로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 때부터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재수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은 그에 맞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공상추정법’시행령 개정안이나 소방공

무원 연금 수령 시기 조정 등 논의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고 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전재수 의원, 소방정책 간담회 개최
홍순탁 위원장 “‘공상추정법’ 시행령 규정 사항 미흡해”

중앙119구조본부는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된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2대가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호남 1호기’와 ‘호남 2호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서 제작한 국산 헬기(KUHC-1)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헬기엔 첨단 항법장치가 있어 야간에도 임무 수행이 가

능하고 응급의료장비(EMS kit)를 장ㆍ탈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이

송에 어려움이 없다. 또 인명구조인양기(호이스트)로 산악구조 활동을 할 수 

있고 산불 등 대형 재난 시 화재진압도 가능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 “이번 소방헬기 도입으로 지역사회에 더욱 유용한 119항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헬기 사업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부터 3개년 동안 헬기 제작 사업을 추진해 온 중앙119구조본부는 2022년 11월 헬기를 배치한 이후 3개월간 항공대원

을 대상으로 기종 전환 교육임무 적응 훈련을 시행했다.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2대 배치… 본격 임무 수행
응급환자 이송, 산악구조, 산불 진압 등 각종 재난 현장서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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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을 불연 소재로 교체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이 논의ㆍ확정됐다고 2월 2일 밝혔다.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시 대피와 연기 배출

이 어려운 밀폐형이 전체의 65%(110개)에 달했다.

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에 있는 

22개 방음터널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하기로 했다.

철거ㆍ교체 전까지는 임시 조치로 방음터널 상부나 측면 방음판 일부를 개방하고 소화설비와 CCTV 등을 설치ㆍ점검하는 한편 피난 대

피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에 대해선 화재 확산 위험성을 검토해 내년 2월까지 철거ㆍ교체를 끝내기로 했다. 주거시설에서 20m 이

내 등 화재 전파 위험성이 높은 방음벽을 우선 바꾸고 100m 이상 방음벽의 경우 최소 50m마다 불연성 소재를 사용하거나 일부를 개방하

는 등 불이 퍼지지 않도록 막을 계획이다.

안전 강화대책도 추진한다. 방음터널ㆍ벽 PMMA 소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방음시설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제ㆍ개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음터널을 포함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피난 대피로와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가칭) ‘도로안전법’을 제정해 자재ㆍ공법 인증과 도로 안전도 평가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ㆍ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정기 안전 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1㎞ 이상 방음터널에 대해선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소방, 의료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연 1회 이상)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 강화 ▲정기ㆍ종합검사 의무 위반 노후 화물차 등에 

과태료 부과ㆍ운행정지 명령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화재 위험 방음터널 교체하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연설비 설치기준 마련 등 추진

2022년 119종합상황실의 전화벨이 2.6초마다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소방본부에 1252

만155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2021년 대비 44만5998건(3.7%) 증

가한 수치다.

신고유형은 현장출동과 의료안내ㆍ민원상담, 관계기관 공동대응 요청, 무

응답, 오접속 등이다. 현장출동 관련 신고를 살펴보면 구급 330만2106, 생

활안전 84만4037, 구조 76만5283, 화재 46만3517건 순이었다.

특히 화재신고는 2021년 대비 23.5%(8만8108건) 증가했다. 산림화재 

등 대형 재난으로 신고가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청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 화재신고 증가 폭(51.5%)이 가장 컸고 이어 세종

(48.3%), 광주(39.2%)가 뒤를 이었다.

8월은 구급 32만6698, 구조 14만11건 등 구조ㆍ구급 신고가 가장 많은 달이었다.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집중호우 영향 때문이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은 신고폭증 시엔 119상황실 인력을 비상소집하고 접수대를 확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상접수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고접수체계와 상황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겠다”며 “특히 

시도 경계를 넘는 산불 등 재난의 대형화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전파,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전국 119신고 2.6초마다 한 번씩 울렸다
2021년 대비 3.7% ↑… 소방청 “산림화재, 집중호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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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봄철 산불 예방 위한 특교세 100억원 선제 지원
개인 진화 장비 확충ㆍ산불 헬기 계류장 개선 등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 활동과 진화 

장비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3~’22년) 연평균 53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47건(64.9%)이 봄철(2월 1일 ~ 5월 

15일)에 집중됐다.

특히 작년 봄철 역대 최고의 겨울 가뭄 등으로 대형 산불(피해면적 

100㏊ 이상)이 11건이나 발생하고 늦은 시기인 5월 말까지 일어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을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불 예방 수칙 안내 ▲영농 부산물 파쇄

기ㆍ진화 장비 확충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계류장 개선 등에 활용

할 예정이다.

먼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영농 준비를 위한 소각 행위, 입산

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불 예방ㆍ대응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는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파쇄기 구매와 지상진화대의 산불 초동 진화 활동을 돕기 위한 개인 

진화 장비 확충에 사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계류장 개선과 이동식 저수조 확보 등을 위해 쓰일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불이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선 산불 예방 안내 활동과 대응 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등산 전 산불 예방 국민 행동 요령을 확인하는 등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022년 소방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소방공무원이 2021년 대비 12% 감소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389건 발생해 411명이 사상했다. 2021년의 안전사고와 사상자는 각

각 440건, 467명으로 모두 줄어든 수치다.

2022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3명

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했기 때

문이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2022년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학적 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시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컨설팅(상담) ▲특정 시기

별 안전사고 집중관리 기간 운영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

서 제작 등을 시행했다.

먼저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립소방연구원과 민관합동중앙조사단을 꾸리고 화재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발화, 연기폭발 등 특수현상 원

인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특성과 유의 사항, 대응 방법 등을 소방 표준작전절차 등의 지침에 반영, 화재 현장의 돌발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국내외 소방활동 안전사고 연구 결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시도 안전담당 부서에 안전컨설팅을 2021년의 두 배인 42회 시행했다. 

또 현장대원의 부상 원인을 조사하는 사고조사팀을 시도소방본부별로 운영하도록 제도화했다.

계절에 따른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펼쳤다. 특히 2022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방활동 안전관리 특별점검과 폭염 

안전 집중강화 기간’을 운영해 수난사고로 인한 순직사고, 온열환자 모두 0명 목표를 달성했다.

또 같은 해 11월 안전과 관련된 연구 이론, 현장 활동 사고분석 결과, 해외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사례 등을 번역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

관리 실무해설서’를 제작하고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해설서와 사이버교육 자료는 전국 시도에 배포해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2022년 재난 현장서 소방공무원 411명 사상… 2021년 대비 12% 감소
소방청 “지난해 평택 물류창고 사고 후 현장대원 안전 위한 정책 적극 시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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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 고위직으로 구성된 ‘청렴韓소방

리더단’을 출범했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월 2일 정부세종2청사 소강당에서 ‘고위직 청

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소방청 과장급(소방정,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韓소

방리더단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

지를 다졌다. 청렴 결의문 내용은 ▲부정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금품ㆍ향응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준수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불합리한 관행 타파 등이다.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하는 청렴韓소방리더단은 앞으로 소방청 부패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마련을 위해 분기마다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남화영 청장 직무대리는 “청렴韓소방리더단장으로서 앞으로 국민 모두에게 더욱 신뢰받는 소방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며 “청렴UP챌린지, 청렴 자가진단의 날, 갑질 없는 상호존중의 날, 청렴퀴즈대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고위직으로 구성된 청렴韓소방리더단 출범… ‘청렴실천 다짐’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위해 조직, 금품수수 금지 등 실천키로

제품검사를 안 받은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검ㆍ인증을 받았다고 표시하면 인증 자체

를 반드시 취소하고 1년 내 동일 품목의 검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은 1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용품은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후 제품검

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는 사례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

증을 받았다고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했다고 표시하면 인증을 무조건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품목에 대해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 외에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돼 혜택을 부여하는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품검사 안 받는 법정 소방용품 패널티 강화한다
 취소 규정 마련하고 1년 내 동일 품목 제품검사도 불가
이채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전ㆍ현직 소방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119소망회(회장 손옥경)는 2월 10일 서울 아르테스웨딩홀에서 ‘2023년도 상

반기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손옥경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

위기 속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신년 인사를 나누고 조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김평환 부회장의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순직 소방관에 대한 묵념, 

지난해 운영 결과 보고, 정관 변경사항 인준, 임원진 소개 등이 진행됐다.

손 회장은 “지난 2016년 40여 명으로 시작한 회원이 어느새 600여 명이 넘었다”며 

“모든 회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이 시간이 서로 안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19소망회의 사단법인 인가를 추진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119소망회는 퇴직 소방공무원을 주축으로 지난 2016년 설립된 친교 단체다. 인적 교류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회원 모두가 건

강하고 가치 있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현재 65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ㆍ현직 소방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소방 관련 기술인은 내부 투표를 통해 가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전국119소망회, 2023년도 상반기 정기총회ㆍ신년 하례회 개최
손옥경 회장 “사단법인 인가, 회원 권익 향상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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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재난ㆍ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내

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시 해당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4년마다 선출되는 지자체장에겐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대처가 미흡하다는 게 박성민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엔 지자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

부 장관은 그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용산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일차적 책임기관인 관할 지자체장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필요성을 절

실하게 느꼈다”며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해 관할 지역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 “지자체장 재난ㆍ안전관리 교육 의무화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방청이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의 적용 대상과 방식을 개선했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과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개정안을 발령ㆍ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축물 규모가 대형ㆍ다양화되고 수직 연소 확대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

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일제경보 방식 적용 대상 확대와 우선경보 방식 경보 층 확대 등 경보 기능 강화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화재경보 방식은 일제경보와 우선경보가 있다. 일제경보는 건축물 화재 시 발화 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

하는 방식이고 우선경보는 화재가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간 일제경보 방식은 화재를 인지한 재실자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으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일정 규모 미만

(5층, 연면적 3천㎡)의 건축물에만 적용했다. 또 우선경보 방식은 5층 이상, 연면적 3천㎡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제경보 방식의 적용 대상은 기존 5층 미만에서 10층(공동주택일 경우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우선경보 방식은 기존 5층 이상에서 11층(공동주택일 경우 16층) 이상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또 발화 층과 바로 위층에만 경보하던 기

존 방식을 발화 층과 직상 4개 층에 경보하도록 대상 층을 확대했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 방식 개선이 신속한 인명 대피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빠

르게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춰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 경보 방식 개선
일제경보 적용 대상, 우선경보 경보 층 확대

법원이 승진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월 15일 청주지법 김수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의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신열우 전 청장은 최병일 전 경기소방재난본부

장의 소방정감 진급 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청장이 2021년 7월 진행된 최병일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당시 차장 발령)의 소방정감 승진 과정에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수집돼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

다”면서 “일부 피의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승진 대가 금품수수 혐의 신열우 전 소방청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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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올해 1560명

(공개경쟁 730, 경력경

쟁 830)의 신규 소방공

무원을 채용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

을 담은 ‘2023년 소방공

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을 119고시(119gosi.

kr)를 통해 2월 6일 공고

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경쟁채용 인원은 남성 667, 여성 63명 등 총 730명이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61%) ▲구조 147명(17.7%) ▲소

방 관련 학과 79명(9.5%) ▲화학 20명(2.4%) ▲전기ㆍ건축 등 기타 78명(9.4%)을 채용한다.

특히 2023년부터는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시험 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 과목은 한

국사와 영어, 소방학개론이다. 직무 과목은 응급처치학개론(구급), 화학개론(화학), 컴퓨터일반(정보통신), 소방관계법규(그 외 분야)로 

나뉜다.

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 관련 학과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기

존엔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소방 관련 학과 재학생 중 45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방 관

련 학과 채용 응시 폭이 넓어졌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응시 서류 제출은 2월 17일 마감됐으며 필기시험은 3월 18일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체력시험과 

인ㆍ적성검사, 서류전형(신체검사서 포함), 면접시험 등을 거치게 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7일 발표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 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채용 계급으로 임용돼 근무하

게 된다.

2023년 신규 소방공무원 1560명 뽑는다
소방청, 2023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일선 화재조사관으로 활동하는 소방관이 시집을 발간했다.

도서출판 좋은땅은 경기 김포소방서 소속 이종인 소방관의 시집 ‘화재조사관의 낙서장’을 출

간했다고 밝혔다. 

‘화재조사관의 낙서장’에는 27년 차 베테랑 화재조사관인 이종인 소방관이 현장을 오가며 느

낀 생각 등을 진솔하게 풀어낸 시 119편이 실렸다. 일부 시엔 직접 찍은 사진을 넣어 서정성을 

더했다.

이 소방관은 시집을 통해 “나는 화재조사관이다. 화재 현장을 조사하며 아픔을 미사여구로 달

리 표현하고자 했다. 화재조사관으로서 걸어야 하는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 하나둘씩 쓴 낙서를 

시집으로 정리했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행복과 희망을 노래하고 늘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행동하며 화재조사관으로서 묵묵히 

걷고 싶다”고 밝혔다.

출판사 서평에 따르면 이 소방관은 새카맣게 타버린 재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는 화재조사

관으로서 수많은 이의 좌절과 슬픔을 목격해 왔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타협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아픔과 좌절을 겪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으로 닿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특히 수록된 시 ‘흔들리지 마라!’에서 화자는 “비가 온다고 흔들리지 마라/비가 온다고 정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화

재조사관으로서 정도(正道)를 걷고자 하는 이 소방관의 의지를 잘 대변하는 시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종인 소방관은 화재조사관 외에도 <FPN/119플러스>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화재조사 첫걸음’, ‘나는 화재조

사관이다’가 있다.

“나는 화재조사관이다”… 이종인 소방관, 시집 ‘화재조사관의 낙서장’ 발간
화재조사관으로서 현장 오가며 느낀 생각 진솔하게 풀어내… 시 119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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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책 행

정부는 2월 14일 자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황

기석, 부산소방재난본부장에 허석곤 소방감을 소방

정감으로 각각 승진ㆍ발령했다. 

신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 임명된 황기석 소

방정감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005년 

소방령 경력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법률자문지원단장, 제주와 광주소방

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화재예방국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 부서 각종 요직과 일선 현장 경험은 물론 기

획력과 정책수행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으로 임명된 허석곤 소방정

감은 경상남도 거제 출신으로 부산 혜광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소방간부후보생 7기로 소방에 입문한 후 부산 남부, 강서소방서장,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소방청 119구급과장, 경기소

방학교장, 울산소방본부장, 행정안전부 소방정책관, 경남소방본부장, 소방청 기획조정관, 인천소방본부장 등 다양한 요직을 거쳤다.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에 더해 현장지휘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긍정적 사고와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 서울소방과 부산소방을 이끌던 최태영, 이상규 본부장은 명예퇴직했다.

서울ㆍ부산소방본부장에 황기석ㆍ허석곤 소방정감
정부, 명예퇴직한 공석 소방정감 보직 승진발령

“우리는 더 이상 물만 뿌리는 소방관이 아니다”

불의 성장과 연소법칙을 이해하고 화재를 보다 공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불잡

이 입문서 ‘실화재 이야기’가 출간됐다.

최기덕 경기 안산소방서 소방장과 이형은 서울 은평소방서 소방장이 함께 펴낸 이 

책은 벨기에 브뤼셀 소방 지휘단장인 카렐 렘버트(Karel Lambert)가 소방관이자 

지휘관,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써온 아티클 중 50개를 모아 번역한 책이다.

저자들은 한국 소방의 체계와 실태 이해를 배경에 두고 번역 작업을 해왔다. 총 50

챕터로 구성된 이 책은 화재 진화 시 발생하는 위험 요소부터 다양한 화재 성상ㆍ진

압 방법까지 화재진압의 모든 걸 총망라했다.

책 감수ㆍ편집ㆍ교정에는 배종혁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령과 신인철 경기소방재

난본부 소방령, 서준석 경기 오산소방서 소방령, 박세왕 서울 중부소방서, 김동욱 서

울 강남소방서, 박준영 서울 강남소방서, 홍덕우 서울 종로소방서, 이병주 서울 관악

소방서, 하명호 서울 종로소방서 소방관이 함께했다.

최기덕 소방장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벨기에 소방관 동료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

을 먼저 했고 그들의 화재환경에 적합한 해결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국내 동

료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이 글들을 통해 화재 현상과 소방환경에 대한 지식을 넓

히고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형은 소방장은 “처음 경험한 실화재 훈련은 전 세계의 여느 위험 직군이 그러하

듯 소방대원으로서 왜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일깨워줬다”며 “카렐 렘버트의 글을 읽고 소방관을 포함, 화재에 관심을 

둔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고 출간 동기를 밝혔다.

저자인 최기덕ㆍ이형은 소방장은 <FPN/119플러스>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화재진압 베테랑 소방관들이 펴낸 ‘실화재 이야기’
경기 최기덕ㆍ서울 이형은 소방관, 카렐 렘버트 아티클 모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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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운암중 학생들, 주택 화재 진압하고 노부부 생명 구해
거창소방서장 표창 수여… 학생들 “마땅히 해야 할 일 했다”

주택 화재 현장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을 도운 대구 운암

중학교 학생들이 2월 6일 거창소방서장 표창을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월 1일 운암중학교(교장 고호진) 2학년 학

생 7명은 한 학생의 외가댁이 있는 경남 거창군을 함께 방문했다. 학생

들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마을을 산책하던 중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한 걸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농촌 특성상 볏짚과 장작 등이 많아 불이 크게 번지기 쉬운 상황이었

지만 학생들은 소방이 출동할 때까지 직접 물을 퍼 나르며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불이 난 주택에 잠들어 있던 노부부를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도 막았다. 이에 거창소방서장은 학생들에게 표창장

을 수여했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임도영 학생은 “평소 학교에서 배운 화재 시 행동 

요령 등 안전 훈련 덕분에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해 다행히

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호진 학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화재 등 사고 상황에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생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천하겠

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중앙통제단 문서 조작 관련 소방청 간부 ‘무혐의’
문서 조작 혐의있지만 윗선 개입은 못 밝혀… 소방청 직원만 검찰 송치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방청 간부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월 9일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를 받았던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이일 119 대응국장(현 강원

소방본부장), 엄준욱 119 종합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직원 한 명만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문서 기안 날짜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로 돼 있지만 소방청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엔 기안ㆍ결재 시각이 하루 뒤인 10월 30일 

오후 3시 28∼35분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문서가 조작된 정황은 확인했지만 소방청 윗선이 개입한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

비번 날 수영장 찾은 구급대원,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 생명 살려
부산북부소방서 감전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우혜림 소방교

비번 날 실내 수영장을 방문한 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해내 화제다.

부산북부소방서(서장 이상근)에 따르면 감전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우혜림 소방교는 비번 날이던 

2월 3일 사직 실내 수영장을 찾아 수영을 하고 있었다.

심정지 사고는 이날 오후 2시 33분께 발생했다. 선 채로 사람들과 얘기하던 4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쓰

러졌다. 우 소방교는 A 씨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직감하고 확인해 보니 외관상 청색증이 심하고 맥박이 뛰

지 않는 상태였다.

우 소방교는 주변 사람들에게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행히 A 씨는 호흡과 맥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우 소방교는 “(A 씨의) 의식이 돌아와 너무 다행이다”며 “이 같은 심정지 상태는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도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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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취재_ 김태윤 기자

 인터뷰  남극에서 돌아온 이성철 김제소방서 교동119안전센터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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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엔 18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월동연

구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매년 육상안전 담당 대원을 파

견하는데요. 1년여에 걸쳐 구성원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5일 9차 월동연구대 소속이던 이성철 전북 

김제소방서 소방장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2021년 10월에 

파견된 후 약 14개월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은 것.

16개의 건물과 24개의 관측설비를 갖춘 장보고과학기지는 

1988년 건설된 세종과학기지에 이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 

연구기지다. 2014년 2월 준공돼 과학의 새로운 영토를 넓히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 세종과학기지에선 하기 어려웠던 고층대기학과 빙하

학 등 순수과학 연구는 물론 남극의 미생물과 천연물질 등을 기반

으로 신물질ㆍ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응용 분야 연구가 

진행된다.

인 히든 크레바스(hidden crevasse)로 설상차가 빠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기지 내 통신실에선 다급한 

무전을 계속해서 보내왔다.

“많이 당혹스러웠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제가 

패닉에 빠진다면 연구원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거란 직감이 

들었죠. 다행히 모두 무사히 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고 남극의 무

서움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방을 대표해 남극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 소방장은 처음부터 

소방공무원을 꿈꾸진 않았다.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던 그는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며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꿈을 키웠

다. 졸업 후엔 약 5년간 대학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

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구급활동일지를 접하는 일이 많

았어요. 응급처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현장의 긴박함과 

구급대원들의 활약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죠. 그러면

서 자연스레 구급대원이 돼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응

급환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접촉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소방장은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업무 시간엔 환자를 돌보고 

퇴근 후엔 채용 시험을 준비했다. 고된 근무로 몸과 마음이 지쳐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결코 자신의 꿈을 포기하

지 않았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한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무엇

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전해 왔고 악착같이 버텨냈어요”

2013년 세종소방본부에서 구급대원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 소

방장은 2016년에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돕고 싶은 

마음에 시도 인사교류를 통해 전북소방본부로 소속을 옮겼다.

그러던 중 2020년 남극 파견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하지

만 높은 경쟁률 탓에 한 차례 탈락하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선발에서 떨어졌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 역량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

죠. 선박 조종 관련 자격증이 없어 떨어진 걸 알게 돼 추가로 동력

수상레저기조종면허를 취득했어요”

이 소방장은 결국 2021년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9차 월동연구

대 육상안전 담당 대원 파견 근무자로 최종 선발됐다. 이후 해양수

산연구원에서 9월 13일부터 일주일간 극지 적응 훈련과 소양 교

육, 보트ㆍ감압챔버 교육 등을 받고 10월 10일 남극으로 향했다.

“처음 마주한 남극은 정말 눈부신 데다가 맑고 시원했어요. 특히 

은하수가 펼쳐지던 기지에서의 첫날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요. 설레는 마음 한편으론 월동연구대원 18명의 안전이 제게 달렸

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잠을 설치기도 했죠. 이들을 무사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장보고과학기지는 변화무쌍한 남극의 날씨 탓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하곤 한다. 하루는 연구원들이 해빙 연구을 위해 기

지 밖으로 나갔는데 영하 30℃가 넘는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

다. 날씨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월동연구대장은 이성철 소방장

에게 연구원들을 기지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

섭게 이 소방장은 설상차를 몰고 연구원들을 찾아 나섰다.

“다행히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원들을 발견했는데 설

상차에 태우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우려했던 것처럼 날씨

가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날리며 시야가 상

실되는 화이트 아웃(white out)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5m 앞이 채 보이지 않는 데다가 사람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자칫 길을 잃으면 표면이 눈으로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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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 이 소방장의 주된 임무는 연구원들이 안전하게 연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지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ㆍ관리하는 일이었다. 주기적으로 소방 훈련과 기지 특성에 

맞춰 기획한 안전 교육도 주재했다.

“대장님 이하 월동연구대원 전원은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유기

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임무를 수행했어요. 극한의 환경

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한 팀으로 근무해서인지 관계가 무척 끈끈

했죠. 특히 동상과 고지혈증 치료제 발견을 위해 연구원들과 2m

가 넘는 두께의 해빙을 뚫고 남극 대구를 잡던 게 기억에 많이 남

습니다”

남극에서 근무하던 이 소방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매서운 남

극의 환경도, 고된 업무로 인한 체력 소모도 아닌 가족에 대한 그

리움이었다. 출발 전부터 각오했던 어려움이었지만 실제로 겪으

니 훨씬 더 크게 다가왔다.

“통신 환경으로 인해 비록 저화질이었지만 일과 외 시간엔 가족

과 언제든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어린 두 아들,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등과 통화하며 에너지를 충

전할 수 있어 참 다행이었죠. 제게 가족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

는 원동력이거든요”

이 소방장의 파견 기간은 처음 계획된 1년을 넘어 약 14개월까

지 늘어났다. 2022년 발생한 통가 해저 화산 폭발의 여파와 강풍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해빙이 깨지면서 해빙이 비행기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는 최소 기준인 157㎝ 두께로 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한 그는 약 열흘간 보고서 

정리 기간을 가진 후 2023년 1월 16일 김제소방서 교동119안

전센터로 발령받았다. 다시 구급대원으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

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이 소방장. 남극 장보고과

학기지 육상안전의 바통은 10차 월동연구대로 파견된 파주소방

서 소속 김성한 소방장이 이어받았다.

“남극에서의 14개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경험

이었습니다. 한 명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층 더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가족과 동료들의 이해와 지지, 응원

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자기 개발을 계속해 ‘안전 전문가’라

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소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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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T 119

취재_취재_ 유은영 기자 유은영 기자

“소방조직에 ‘파란’을 일으키자” “소방조직에 ‘파란’을 일으키자” 
경기소방, ‘파란119’ 출범경기소방, ‘파란119’ 출범

새로운 소방정책 발굴… 경기소방 혁신 이끄는 전담조직 새로운 소방정책 발굴… 경기소방 혁신 이끄는 전담조직 

오는 10월 파란119 성과보고회 계획, 우수팀 인센티브 제공 오는 10월 파란119 성과보고회 계획, 우수팀 인센티브 제공 

행정포털 내 ‘파란119싱크탱크’ 개설로 전 직원 참여 유도행정포털 내 ‘파란119싱크탱크’ 개설로 전 직원 참여 유도

새로운 소방정책을 발굴해 경기소방의 혁신을 이끄는 전담조직

(TF)인 ‘파란119’가 출범했다.

‘파란’은 조직에 신선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자는 의미와 기존

의 틀인 알을 깨자는 의미로 소방에 파란을 일으켜 품격과 품질이 

높은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기소방의 의지를 담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선호)는 2월 10일 본부 청사 대회

의실에서 파란119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선호 본부

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파란119 창단 팀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파란119의 운영방안 설명과 함께 팀별 활동 각

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호 안건으로 ‘소방관서별 특성

에 맞는 화재 예방과 대응 등 소방 정책 추진’을 선정했다.

경기소방에 따르면 1980~1990년대 출생한 MZ세대 대거 유

입으로 조직 구성원의 양극화에 따른 소방조직문화 변화 필요성

에 공감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방 

정책 개발을 위해 소방 혁신 전담조직인 파란119를 발대했다.

파란119는 팀별 10명씩, 총 5개 팀으로 구성된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MZ세대 직원을 비롯해 근무기관과 계급, 성별 등을 적절

히 안배했다.

이들은 팀별로 2개월씩 운영하고 매월 한두 차례 안건 회의를 

열어 조직문화 관련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과 예방, 대응 구조 등 

신규정책 발굴에 나선다. 

경기소방은 창의성과 혁신성 등이 돋보인 안건을 선정해 정책

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파란119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한 활동을 한 팀을 선정해 민

간기업 조직문화 탐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행정포털 내 ‘파란119싱크탱크’ 창구를 개

설해 모든 직원으로부터 각종 정책을 제안받는다. 분기별로 심의

위원회와 최종 콘테스트를 열어 눈에 띄는 안건을 선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우수 정책 선정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인사 가

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파란119에 참여한 김형진 시흥소방서 소방사는 “도민 여러분

께 인정받고 감동을 주는 소방서비스를 개발ㆍ시행하는 게 내 머

리와 손끝에서 만들어진다는 짜릿한 쾌감을 맛보고 싶어 참여했

다”며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경기소방에 변

화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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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
글_ 김진태 스토리텔러

소방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안전한 일상을 누

릴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일.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

할 수 있는 첫걸음이지 않을까요?

<119플러스>가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와 함께 순직소방

관의 이야기를 지면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방 직

후인 1945년 11월 30일 군산경마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현

장에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순직한 9명의 의용소방대의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의 일대기 속으로 떠나보시죠.

리멤버 119
일제가 뿌리고 간 독소에 희생당한 아홉 의용소방대원

군산 의용소방대는 광복 직후 군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자 조직됐다. 대장 권영복 씨를 필두로 대원 120명이 활동했으며 

전북 군산의 ‘해망굴(국가등록문화재 제184호)’ 입구에서 왼

쪽 계단을 오르면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월명공

원이 있다. 

월명산ㆍ장계산ㆍ설림산ㆍ점방산ㆍ대사산 등으로 이뤄진 월

명공원은 금강 하구와 서해가 시원하게 펼쳐져 예로부터 시인 묵

객들이 즐겨 찾던 명소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군산이 개항하던 

1899년 5월 공원으로 지정됐다.

월명공원 매점에서 전망대 방향으로 20m쯤 걸어가면 좌측으

로 ‘의용불멸(義勇不滅)’이 새겨진 석탑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1961년 5월 5일 당시 강정준 군산의용소방대장과 지종환 군산

소방서장이 1945년 11월 30일 발생한 경마장 화재(경마장 폭발 

사고) 때 불길로 뛰어들어 구조작업을 펼치다 장렬히 산화한 아홉 

의용소방대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세운 위령탑이다. 

위령탑 빗돌 한 면에는 “일제가 뿌리고 간 독소에 숨을 걷우신

(거두신) 이 자리에 차거운(차가운) 빗돌을 세우고 그대들의 이

름을 새기는 뜻은 의용의 높은 뜻을 받들고자 함이오니 태양과 더

불어 길이 빛나소서”라는 문구가 음각돼 있다.

해방정국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기록에 따르면 군산경마장 화재 당시 희생당한 의용소방대원은 

권영복 대장과 김덕제 부대장, 이을문, 서정운, 박기봉 반장, 이

규철, 곽한수, 김복득, 김남선 대원 등 9명이다. 군산소방서와 군

산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금까지도 매년 11월 30일이 되면 유가

족들과 함께 당시 순직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제를 지낸다.

사실 군산경마장 화재 사고는 일제식민지의 ‘생채기’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30년대 군산 외곽(지금의 경

암ㆍ경장동 일대)에 트랙과 부속 건물을 갖춘 경마장이 조성돼 

있었다.

1927년 일본인으로 구성된 군산 경마 구락부가 미와자키 대농

장주로부터 2만여 평을 기증받아 경마장으로 조성한 것이다. 주

로(走路) 1.2㎞의 전국 최초 공식규격 경마장이었다. 1932년에

는 주로를 1.6㎞로 늘렸고 부지도 7만8천 평으로 확장했다.

군산 경마대회는 벚꽃 시기와 단풍철, 한 해에 두 차례 열렸다. 

대회를 앞두고 곳곳에 포스터가 나붙었고 군산역에 도착한 경주

마 1백여 마리는 경마장으로 향했다. 경마장에는 일급 가수와 무

희가 출연해 춤과 노래로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경마대회는 

1941년 가을 경마를 끝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마대회가 중단된 이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기 전까지 경마

장은 일본군의 무기고로 사용됐다. 폭발 사고가 있던 날은 무척 

추웠다고 한다. 이날 미군이 피운 모닥불이 일제가 매설해놓은 폭

약으로 옮겨붙으며 폭발이 일어났고 대형화재로 확산했다. 피해

도 엄청났다. ‘군산시사’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해 미군 23명을 

비롯해 소방관 7, 민간인 3, 의용소방대원 9명 등 총 42명이 사

망하고 6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고로 폐허가 된 경마장은 마을 주민에 의해 개간돼 농지로 사

용됐다. 경작료를 꼬박꼬박 냈음에도 마사회가 토지 반환을 요구

했고 분쟁이 시작됐다. 1954년이 돼서야 농민들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그 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었으나 상권이 형성된 지금

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경포천을 가로지르는 ‘경마교’만 외

롭게 남아 가슴 아픈 그날의 현장을 말없이 굽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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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군산소방서

대장: 권영복    부대장: 김덕제    반장: 이을문, 서정운, 박기봉    대원: 이규철, 곽한수, 김복득, 김남선

1945년 11월 30일 군산경마장 폭발 사고 당시 화재 진압ㆍ구조 업무 수행 중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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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로애락 119

겨울 날씨라고 하기엔 유난히 화창한 1월의 마지막 날, 요란한 

출동벨이 119구조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구조출동! 구조출동! 서구 마륵동 근로자 매몰 사고 발생’

땅을 파내고 수도관을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 토사가 무너져 내

리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김대명 소방관의 심장은 요동쳤다. 소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제발 살아 있기만을 간절히 바랐

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최초 지령과는 다르게 근로자 4명 중 2

명은 스스로 대피한 상태였고 1명은 상반신만 겨우 내민 채 흙

더미 속에 하반신이 깊게 깔려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어

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김대명 소방관의 마음은 다급해졌다. 중장비를 이용하면 구조

작업은 쉽게 이뤄지겠지만 전날 비를 머금은 토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추가 붕괴까지 있었던 녹록지 

않은 현장이었다.

“팀장님, 이거 중장비 썼다간 2차 붕괴까지 발생할 상황입니다”
“그래, 삽이랑 곡괭이 챙겨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자”

결국 현장에 도착한 관할센터 진압대원과 추가로 도착한 119

특수구조대원까지 삽으로 흙더미를 파기 시작했다. 허리를 숙인 

상태로 진행된 작업에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

왔지만 멈출 순 없었다. 그렇게 매몰된 첫 번째 근로자를 구조한 

뒤 이젠 모습조차 보이지 않은 두 번째 근로자를 찾기 위해 다시 

삽을 들고 파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매몰된 위치가 어딘

지 정확히 가늠하기 힘든 상황. 김대명 소방관은 흙더미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선생님, 119구조대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두 손엔 삽을 들고 연신 흙을 파내면서 입으로는 어디 있을지 

모를 근로자를 찾기 위해 간절히 소리쳤다. 그런데 그때, 희미하

지만 정확하게 “살려~ 살려주…… 여기 있어요”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광주소방학교_ 이태영

김대명 소방관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든 소방관은 일제히 환

호하며 목소리가 들리는 지점에 삽과 호미 그리고 이마저도 여

의치 않자 손가락으로 흙더미를 파 내려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매몰된 근로자의 등이 보였고 서서히 뒤통수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긴박한 상태. 김대명 소방관의 

심장은 다시금 요동쳤다. 그리고 마침내 흙더미 밖으로 눈을 감

은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미동도 없는 상태로 발견된 근로자는 

이내 힘겹게 눈을 떴다, 감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모두가 숨죽이

고 있는 가운데 김대명 소방관을 향해 입을 뗐다.

“아따! 만나서 반갑소”
“아~ 선생님! 저도 반갑습니다”

살아 있음을 확인하자 다시금 힘이 샘솟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흙더미를 퍼낸 뒤 현장에 대기 중인 구급대에 인계했다. 어느새 

주황색이던 제복은 흙더미로 얼룩져 황토색이 돼 버렸다. 지친 

몸을 이끌고 소방서로 향하는 길. 기분 탓인지 유난히 따뜻한 햇

살에 힘듦보다 상쾌함이 밀려왔다. 이런 날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실 거 같아 김대명 소방관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아! 사람 구하기 딱 좋은 날씨다”

그리고 7개월 뒤 이 사연을 접한 한 방송국에서 김대명 소방관

과 근로자가 재회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사고 현장에서 다시금 

만나게 됐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며 이젠 헤어질 시간, 매몰됐던 근로자는 

김대명 소방관에게 말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김대명 소방관은 대답했다.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 남부소방서 김대명 소방장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희로애락 119]

#2 살려주셔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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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는 2월 2일 박자혁 소방장과 김범호 소방교가 소방 관련 

유튜브 채널 ‘불타는 나방’의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사회에 기부

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소속 소방관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불타는 나방’으로 

발생한 수익금 119만원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불타는 나방’은 현직 소방관들에게 구조장비와 소방차량 조작, 인

명구조기법 등 여러 노하우를 공유하는 채널이다. 일반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소방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강원도 최고 소방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한 박자혁 

소방장은 소방 관련 정보를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본인이 근무하

며 겪었던 일과 배운 내용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왔다.

그는 근무시간 이외에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김범

호 소방교를 비롯한 소방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촬영, 편집 등을 진행 중이다.

‘불타는 나방’은 지난 2021년 9월 화천군의 사회복지재단 ‘풍익홈’에 첫 수익금 119만원을 기부했다. 2차로 경북소방본부 홍보팀을 통

해 경상북도 어린이복지센터에 철원오대쌀 10㎏ 8포대를 보내기도 했다.

박자혁 소방장은 “‘불타는 나방’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직 소방관과 일반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작하고 수익금은 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원 철원소방서 소방 관련 유튜브 ‘불타는 나방’ 수익금 기증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선호)는 올해 ‘3대 중대비위’ 10% 저감을 목표로 강화된 근절대

책의 하나로 본부 42개 전 팀이 참여하는 ‘다짐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짐 챌린지는 팀별로 확고한 중대비위 근절의지 각오를 담은 영상을 5~10초 분량으로 촬영한 

후 본부 유튜브 채널 쇼츠(shorts)에 게재하고 다음 팀을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이다.

각 팀은 “갑질 아웃, 음주운전 아웃, 성 비위 아웃”을 함께 외치거나 재치있는 재연을 선보이는 등 

개성있는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2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홍건표 화재예방팀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3대 중대

비위 근절을 다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조선호 본부장은 “이번 다짐 챌린지를 통해 본부 전 직원이 3대 중대비위 근절 실천을 다짐하며 

경기소방 조직 내 비위가 크게 감소할 거로 기대한다”면서 “중대비위 근절에 적합한 주제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한 2개 팀을 선정해 격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소방 3대 중대비위 근절 ‘다짐 챌린지’ 동참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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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는 2월 8일 겨울철 어린이 소방과학ㆍ기술 경연대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남소방이 주최하고 전남도교육청ㆍ소방안전원이 후

원하는 소방안전상식 퀴즈 경연 대회다. 모바일 퀴즈 앱을 통해 화재, 

응급처치 등 생활 속 안전상식을 재밌는 퀴즈 형태로 익히며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에는 도내 초등학교 3~5학년 4200여 명이 참여했다. 성적 우

수자에게는 전남도지사상 6점과 시상품이 전달됐다.

수상자는 ▲신안 임자초 김승주(대상) ▲장성 삼서초 정현석ㆍ강

진 칠량초 문재인ㆍ무안 행복초 함소명(최우수상) ▲영암 삼호중앙

초 김나연ㆍ진도 진도초 강혜원(우수상) 등 총 6명이다.

도내 초등학생과 소방관 등 8700여 명은 퀴즈 앱과 전남소방 유튜브를 통해 경연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며 함께 문제를 풀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받았다.

김승주 학생은 “방학 기간 열심히 공부해 안전 상식을 많이 알게 돼서 뿌듯했는데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소방 관계자는 “방학 기간에도 안전을 위해 참여해준 어린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경험을 나누고 안전의

식을 높이는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남소방 어린이 소방과학ㆍ기술 경연대회 개최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는 2월 15일 오전 9시 공주 메가박스에서 

청렴실천, 음주운전 등 비위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했다

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훈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23년 비위행위 근절 다짐 결의 대회와 법무법인 저스티스 김재연 

변호사를 초빙한 비위 근절 토크쇼, 영화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근절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 및 청렴ㆍ행

동강령 준수 ▲갑질행위 금지 ▲성 비위행위 근절 ▲동료 간 소

통ㆍ화합 행사 등이다.

강종범 서장은 “이번 행사가 직원들의 화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충남 공주소방서 비위 근절 문화예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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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와 한국교통공단 경남본부 안전관리처 합

동으로 ‘찾아가는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찾아가는 모니터링’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

적ㆍ전문적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추진됐다.

모니터링 대상은 마산합포ㆍ회원구의 창원시립수피아어린이집

과 꼬마요정어린이집, 조이어린이집, 행복가득한마음어린이집 등 

총 4개소다.

주요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작동 ▲비상구 정상 개폐 

▲피난구유도등 정상 작동 및 식별 가능 여부 ▲비상계단ㆍ미끄럼틀 

법적 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배영진 안전지도팀장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창원 마산소방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찾아가는 모니터링’

송파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차고지 앞에서 주택 축소모형을 이용

한 화재 성상 발표회를 실시했다고 2월 8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주택 축소모형의 구획된 실에 화재를 발생시켜 다양한 

특수연소 현상을 관찰하고 상황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구획된 실에서 발화기부터 최성기까지 발생하는 다

양한 특수연소 현상을 관찰, 발생원인 및 징후 이해 ▲개구부 통제에 

따른 기류변화 관찰 ▲화재 전술에 따른 공기 흐름 관찰 ▲특수연소 

현상 대처 방법 이해 및 현장 적용 등이다.

발표는 1조 오피스텔 구조(전형관 소방위, 이철민 소방장), 2조 필

로티 구조(이형국 소방위, 김진수 소방장, 문서진 소방사), 3조 4도

어 구조 (장명철 소방위, 김요환ㆍ여상희 소방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민 소방장은 “화재 현장 지표를 읽어 전술적인 상황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원호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시 특수연소 현상을 이해하고 위험 징후를 미리 파악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소방서 주택 축소모형 화재 성상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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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서장 한종우)는 1월 31일 증평군, 배달대행업체 4개 

대표(프렌즈퀵서비스ㆍ제트콜서비스ㆍ대한퀵서비스ㆍ고고퀵서비

스)와 증평군의 안전ㆍ재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자들은 지역 지리 여건을 잘 안다. 이들

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를 발견할 경우 빠르게 신고하고 초기에 대처

하면서 주변 통제를 통한 2차 사고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배달대행업체들에 안전신문고와 화재 초기 대응ㆍ응급처

치에 관한 교육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사시 소화기를 활용한 초

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종우 서장은 “배달대행업체들의 재난ㆍ안전사고 방지 협조에 진

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소방서도 상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소방서 증평군-배달대행업체와 업무협약

산청소방서(서장 구본근)는 2월 2일 산악구조대 119구조견과 구

조견 운용자(핸들러)의 수색 능력 향상을 위해 집중 훈련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등산객의 증가로 조난자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색 및 복종 훈련 ▲장애물 통과 훈련 

▲모의 산악수색 훈련 등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견은 사람과 비교해 1만배 이상의 후각 

능력과 50배 이상의 청각 능력을 가졌고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실

종자 위치를 탐색해 인명구조에 도움을 준다. 1월 30일 지리산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했지만 119구조견 2마리가 2시간 만에 조난자를 구

조한 사례가 있다.

현재 소방서는 우리(래브라도 리트리버)와 투리(저먼 셰퍼드), 피코(저먼 셰퍼드) 총 3마리의 119구조견을 운용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적응훈련을 통해 경남 119구조견이 전국 최강의 수색 전담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남 산청소방서 119구조견 수색 능력 향상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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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출동 시 시야 확보 통한 현장대원 안전사고 예방 

남부소방서(서장 김한효)는 야간 출동 시 현장대원의 안전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량 등 소방차량 10대에 도어라이트(door 

light)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도어라이트는 차량 하차 시 조명으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 현장대

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2열 

슬라이딩 도어 하단부에 LED 조명이 설치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어두운 곳에서 하차하던 현장대원이 인도 경계턱

이나 바닥이 팬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 디뎌 발목을 접질리는 등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김한효 서장은 “소방 특성상 야간에 긴급 출동하는 상황이 많다. 충

분하지 못한 조명은 현장대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며 “현장대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대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남부소방서 소방차량 도어라이트 설치

안동소방서(서장 심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우리 동네 안전지도 함께 만들

어 보아요’ 특수시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수시책 추진 대상은 K-water 안동권지사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비상소화기함이 설치된 도산면 등 마을회

관 70개소다.

소방공무원은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 공동사용 비상소화기의 위

치가 표시된 지도를 배부하고 비상소화기함의 소화기를 점검ㆍ교체

하며 마을 어르신에게 소화기 사용법과 응급처치법을 교육했다.

소방서는 ▲알기 쉬운 소화기 사용법 ▲외출 전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가스ㆍ난방용품 등 안전점검표 ▲긴급 상황 시 쉽고 빠르게 신

고할 수 있는 ‘우리 집 주소 작성하기’ 등의 홍보물도 배부했다.

한 어르신은 “불이 나서 119로 신고할 때 당황해 집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미리 집 주소를 적어 전화기 옆에 

두니 마음이 한결 든든하다”고 전했다.

심학수 서장은 “더욱 다양한 소방안전대책 발굴과 추진으로 지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소방서 “우리 동네 안전지도 함께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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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과거를 고찰하고 미래 소방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한 ‘인천소방 역사서(가칭)’ 발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역사서 발간은 2008년 인천소방 행정사 발간 이후 그간의 변화ㆍ성과에 대한 정리와 

함께 127년 인천소방 역사 재조명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소방은 1월 초 발간추진단을 편성했다. 세부 목차 작성과 소방 역사 자료 수집 후 오는 5월

부터 본격적인 원고 작성, 편집, 교정을 거쳐 11월 발간할 예정이다.

역사서는 총 2권으로 제작된다. 1부에는 인천소방 역사가 관서별ㆍ분야별ㆍ시대별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된다. 2부는 눈으로 보는 인천소방으로 유물, 옛 문서, 현장 활동 모습 등이 담긴 

화보집과 과거 증언을 토대로 한 웹툰으로 구성된다.

인천소방은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천시 역사, 대형마

트, 경찰서, 소방서 등에 게시된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간단한 퀴즈를 통해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소방 역사 관련 자료를 기증할 경우 소정의 사은품이 제공된다. 

역사서 자료 기증에 대한 문의사항은 인천소방 예방안전과(032-870-3074)로 전화하면 

된다.

인천소방 ‘과거를 통해 미래를 디자인하다’ 역사서 발간 추진

참가자격    소방역사 제보를 희망하는 누구나

수집대상    소방역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료 등  
서적, 사진 등 개인의 사연이 담긴  
자료 가능

기증방법    전화 및 메일접수 
(인천소방본부 소방역사 발간추진단) 
032-830-3078 / graden@korea.kr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및 QR 코드 참고

인
천
소
방
역
사

발

간

자

료

수

집

1890년 
궁정소방대 완용펌프  
조작훈련

1984년 
출동모습

소방관 수첩

1935년 
강화의용소방대  
창설식

1975년 
가두홍보 전  
기념촬영

QR코드로 
확인
(퀴즈 경품 이벤트)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2월 2일 회의실에서 소방 관

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

혔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운영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

의 하자 유무 판단 ▲연면적 10만㎡ 미만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하자 유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

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검토 ▲기타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번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안전가

이드에 적용될 소방시설 등의 세부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진

행됐다.

세부 심의사항으로는 주차 구획 내 적응성 있는 소화기와 적정 소화

능력 단위, 화재 확산에 대비한 효율적 방화구획 방안, 소화수조 설치 방안 등이 있다.

제주소방은 심의 결과를 향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안전가이드’에 적용해 효율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오 본부장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화재 양상으로 인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전

기차 관련 화재 안전 방안 마련 등 안전한 소방 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소방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안전가이드 마련 소방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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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소방서 화재안전 경로당 지킴이 발대식

강남소방서(서장 김흥곤)는 지역사회 유대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

한 ‘화재안전 경로당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김현기 시의회 의장과 김길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형

대 강남구의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재안전 경로당 지킴이’는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관내 경로당 170개소를 방문해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시 대처 요령 등의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김흥곤 서장은 “사회적 재난약자를 위해 봉사해주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안전이 곧 내 가족의 안전

이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 괴산소방서 전담의소대 겨울철 출동 준비태세 점검ㆍ간담회

괴산소방서(서장 김상현)는 1월 20일 관내 전담의용소방대를 방

문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출동 대비태세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전담의용소방대 4개 대

(칠성, 덕평, 부흥, 송면)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담의용소방대의 의견과 제반 사항 등을 청취하고 출동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담의용소방대는 괴산군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원거리 출동을 대

비한 초기 대응과 인명 구조 등의 소방 활동, 소방 활동 보조, 지역 봉

사활동 등 각종 재난 상황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김상현 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역소

방력”이라며 “겨울철 경계근무 기간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이 가능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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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소방서 의소대 제설지원단 운영

미추홀소방서(서장 정상기)는 도로 결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

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리동네 눈치우기 의소대 제설지원단’을 운

영한다고 밝혔다.

제설지원단은 제설함이 설치된 499개소 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

하는 18개소를 제설 취약 구역으로 지정하고 강설 예보 시 의용소방

대원이 제설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활동으론 ▲강설량 5, 10㎝ 이상 예보 시 제설지원반 1ㆍ2단

계 가동 ▲강설 시 주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제설 작업 ▲강설 예보 시 

순찰 및 캠페인 강화 등이다. 

고광진 119재난대응과장은 “최근 설날 전후를 기준으로 한파와 강

설로 인해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며 “강설 예보 시 선제 대응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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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소방서 
대덕읍 의소대

대설주의보 기간 제설 작업 총력

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 대덕읍 의용소방대는 대설주의보 기간인 

1월 24일 대덕읍 주요 도로에서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

혔다.

이번 제설 작업은 폭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

해 진행됐다.

의용소방대원들은 트랙터 등을 활용해 대덕읍 주요 도로와 마을 

진ㆍ출입로 등의 눈을 치웠다. 소방출동로를 확보해 긴급출동태세 확

립에도 기여했다.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 활동을 보조하고 농촌 일손 

돕기, 방역, 각종 봉사활동 등 군민의 안전 수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신향식 서장은 “장흥군내 곳곳에 내린 폭설에도 군민의 따뜻하고 

든든한 이웃이자 안전파수꾼인 의용소방대원들의 노력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60

NEWS 2023.03
Vol.47

경남 거제소방서 
의소대

심폐소생술 교육

거제소방서(서장 주태돈)는 옥포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강연) 

119수호천사가 2월 8일 거제 둔덕골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20명

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119수호천사는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를 위해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전문의용소방

대원이다.

이번 교육은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해 안전에 관심

을 갖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연기소화기 실습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이다.

박강연 대장은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어린이들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오늘 배운 심페소생술과 소

방안전교육을 잘 익혀 위급상황 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달라”

고 전했다.

충남 천안동남소방서
풍세면 여성의소대

떡국 나눔 봉사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조영학)는 풍세면여성의용소방대가 1월 관

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겨울철 떡국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2월 

6일 밝혔다.

이번 ‘떡국 나눔 봉사’는 양미정ㆍ김명숙ㆍ송명신ㆍ박성민ㆍ박숙

희 풍세면여성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풍세면 미죽리 일원 독

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5명의 대원은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따뜻한 떡국을 전달하고 집안

을 청소하며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는 등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평소 화재 발생 시 지원 활동뿐 아니라 관내 코로나19 관련 

방역 활동과 화재 예방을 위한 화목보일러ㆍ전기ㆍ가스 점검 등을 지

속하며 소방 안전에 이바지해왔다. 

풍세면여성의용소방대 관계자는 “겨울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떡국을 끓여 드시면서 위로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준비

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어려운 가정을 찾아 

봉사를 실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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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강원 횡성소방서 
횡성수난전문의소대장

공동주택 대피공간 식별 표지판 설치 지원

횡성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이종원 횡성수난전문의용소방대장이 공

동주택 대피공간 식별 표지판 설치에 포크레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대피공간은 화재 시 입주민이 대피하는 공간이다. 식별 표

지판은 신속한 소방차량 배치와 인명구조 대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외부에서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대피공간 라인 앞에 설치됐다.

소방서는 겨우내 얼어붙은 땅으로 대피공간 표지판을 매립하기 힘

들어지자 이종원 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종원 대장은 자체 보

유한 포크레인을 동원해 표지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종원 대장은 “횡성군민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

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표지판을 통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배치

로 인명구조 시간이 단축되고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

했다.

제주 의소대연합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1천만원 기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김봉민, 여성회장 김

명자)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제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의용소방대원 2천여 명의 자발적인 모금

을 통해 마련된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제주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번 성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추위와 배

고픔 등 2차 재난에 노출된 지진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방한 구호물

품 기부 등 추가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제주 의용소방대는 지역별로 총 74개 대 22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주택용 소방시설 안

전점검,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재난ㆍ재해 복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봉민ㆍ김명자 회장은 “국경과 이념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은 의용소방대의 사명”이라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튀르키

예 지진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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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소방서 
여성의소대

드림스타트 아동 운동화 후원

울주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대장 황보선)는 2월 6일 군청 군수실

에서 울주군 드림스타트 초등학교 입학 아동 24명을 대상으로 운동

화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울주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운동화 등을 후원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

동을 이어가고 있다.

황보선 대장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새 운

동화를 신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

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고창소방서 
고창의소대연합회

명절맞이 해안가 환경정화 봉사활동

고창소방서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오세진, 이화자)는 1월 

20일 동호해수욕장 일원에서 설 명절을 맞아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

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화 봉사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고창군을 방문하는 귀성

객들에게 깨끗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의용소방대원 40여 명은 각종 해안가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와 생

활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해안가를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오세진 회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보람

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

고 말했다.

라명순 고창소방서장은 “귀성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선뜻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주신 의용소방대원 여

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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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소방서 
여성의소대

화재 예방 캠페인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2월 10일 오전 성산여성의용소방대가 

상남동 중심상업지역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마

련됐다.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과 

병행됐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 사용 ▲화기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비상구 폐쇄 금지 안내 ▲소방차 전용구역 금지 당부 등이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시는 의용

소방대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시민 여러분도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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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소방서 
의소대

따뜻한 동행119

김포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방문

해 온정을 베풀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설 명절 전 남ㆍ여 16개 의용소방대는 관내 어려운 이웃 29가구를 

직접 방문해 쌀과 과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이들은 청소와 미용뿐 아니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벗’이 되는 나

눔 행사를 가져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같은 달 25일 소방서와 의용소방대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다양한 직업군

을 활용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전략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종묵 서장은 “소방 가족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이고 실

질적인 도움을 주는 ‘따뜻한 동행’으로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

이 주변에 또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길 바란다”며 “김포 전

체에 ‘따뜻한 동행’이 확산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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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타입 화재사례와 문제점

[표 1] 2타입의 2020년 용인시 소재 (주)양지SLC 물류창고(냉동ㆍ냉장창고) 화재 사례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타입은 2020년 용인시 소재 (주)양지SLC 물류창고 냉동ㆍ냉장창고다.

1. 플래시오버 도달시간(F.O.T)이 매우 짧고 우레탄폼 양에 따라 최성기 시간 결정

2. 냉동ㆍ냉장실 내부의 뿜칠 된 우레탄폼 연소 시 화재 연기 복도ㆍ통로로 확산, 연기폭발 위험

3. 냉동창고 보관물품(육류) 특성상 냉동실로 연소 확대 시 가연물로 전환ㆍ화재진압 장시간 소요

4. 대형물류창고 증가ㆍ건설환경 변화로 PC(Precast Concrete) 공법 확대, 화재 중기 이후 연기 연소(Smoke Burn), 연기폭발(Smoke Explosion) 

    위험성

냉동ㆍ냉장 물류창고 화재 특성

일시ㆍ장소 / 대상
 2020.07.21. 08:29 용인시 양지면

(주)양지SLC 물류센터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지상 5층 / 지하 4층, 연면적 115,085.48㎡

인력 / 차량 513명 / 97대

완진 소요시간 4시간 5분

안전센터 거리(㎞) 4㎞

2020년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소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구조인 냉동ㆍ냉장창고 용도의 양지SLC 물류창고 지하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CCTV 영상과 시간별 주요 조치사항을 확인해 

보니 물탱크실에서 시작된 화재는 온도가 낮은 냉동실까지 연소 

확대되지 않았고 주로 냉장실로 확대됐다. 특히 복도 층으로 분출

되는 우레탄폼 화재 연기는 좁은 통로로 인해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기폭발에 따라 급격한 연소가 진행됐고 작업자 중 총 13명의 

사상자(사망 5, 중상 1, 경상 7)가 발생했다. 연기폭발로 인해 T

자 복도 구획이 붕괴했지만 냉동실로는 연소 확대되지 않으면서 

다행히 화재는 더 번지지 않았다.

대형물류창고 중 냉동ㆍ냉장창고는 냉동 물품을 보관해 영하의 

낮은 온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냉동실로 연소 확대

되지 않고 복도나 통로 등 냉동실이 아닌 곳에서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타 물류창고보다 화재위험도가 낮다. 

냉동ㆍ냉장물류창고 특성상 우레탄폼 패널 또는 우레탄폼 뿜칠 

된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레탄폼의 연소율에 비해 질량 감소

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량의 화재 가스는 1차 연기폭발을 해 빠

른 최성기로 화재 성장 후 빠른 쇠퇴기를 맞이한다. 다만 소방관 

진입 시 2차 연기폭발이나 백드래프트 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실제 냉동창고인 양지SLC 대형물류창고에서 1차 연기폭발 시 

상주 근무자 다수가 사망했고 통로 내벽이 폭발로 파괴돼 소방관 

진입 시 2차 연기폭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획실이 

유지됐다면 2차 연기폭발도 염두에 둬야 한다.

3 Types SOP 선택으로 시작하는 
대형물류창고 화재대응 성공 
솔루션- Ⅲ

3 Types SOP 선택으로 시작하는 
대형물류창고 화재대응 성공 
솔루션- Ⅲ
경기도 용인소방서_ 문충락 : hangci24@gg.go.kr경기도 용인소방서_ 문충락 : hangci24@gg.go.kr

TECHNIQUE&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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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방어선 구축을 통한 연소 확대 저지가 중요하다

4. 2타입에 대한 대책

5. 3타입 화재사례와 문제점

[표 2] 3타입의 2022년 평택시 소재 팸스 신축공사장(냉동ㆍ냉장창고) 화재 사례

1. 우레탄폼 뿜칠 유증기가 점화해 초기부터 Ultrafast 급 화재로 확대

2. 우레탄폼 패널의 지속적인 열분해로 전 주기에서 급속한 화재 진행(Rapid Fire Progress) 현상

※ Rapid Fire Progress: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화재가스발화(F.G.I.), 연기폭발 등

3. 소방시설 미설치로 내부 소화활동설비 활용 불가ㆍ내부 진입 지연

4. 우레탄폼 연소 시 순간 질량 감소율이 높아 다량의 화재 가스 발생으로 소화 곤란

신축공사장(냉동ㆍ냉장 물류창고) 화재 특성

일시ㆍ장소 / 
대상

 2022. 1. 5. 23:46 평택시 청북읍
팸스 물류센터 신축공사장(냉동창고 용도)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지상 7층 / 지하 1층, 연면적 199,762㎡

인력 / 차량 182명 / 72대

완진 소요시간 19시간 33분

안전센터 거리(㎞) 3㎞

소방관 인명피해 순직 3명 / 중상 2명 

냉동ㆍ냉장창고의 핵심은 냉장실과 상온 부대시설에서 시작된 화재가 냉동실로 연소 확대하는 걸 방지하는 데 있다. 2013년 5월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코리아 냉동ㆍ냉장창고 화재의 경우 초기 빠른 연소 확대로 화재방어선 구축이 어려웠다. 따라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1만t의 

냉동실 고기류가 가연물이 돼 장장 68

여 일간 화재가 진행됐다. 결국은 지상 

4층, 연면적 5만465.12㎡의 건물이 

전소했다. 반면 2020년 7월 발생한 용

인 양지SLC 냉동창고(오뚜기 물류센

터)의 경우 선착대 도착 당시 최성기의 

대형화재였지만 초기 방어선을 구축함

으로써 4시간 만에 진압해 더 이상의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냉동ㆍ냉장창고 화재의 경우 

무인파괴방수차나 굴절, 고가 등 특수

차량의 선제적 출동 조치와 장비들을 

활용한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한다. 

무인파괴방수차로 외벽을 제거해 화재

방어선을 구축하고 냉동실로 연소 확

대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그림 1] 무인파괴방수차 활용 화재방어선 구축ㆍ배연

3타입은 2022년 평택시 소재 팸스 신축공사장(냉동ㆍ냉장 물류창고)이다.

2022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소재 팸스 물류창고 화재 장소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구조로 우레탄폼 패널과 우레탄폼이 뿜

칠 시공됐다. [표 2]와 같이 화재는 상온 창고 화재와 정반대로 우

레탄폼의 급속한 열분해에 따라 화재 가스가 연소하면서 최성기에 

도달한다. 또 신축공사장은 우레탄폼 뿜칠 후 마감 상태가 아니어

서 완공 후 가동 중인 냉동창고보다 오히려 위험도가 매우 높다.

신축공사장은 뿜칠 된 우레탄폼으로 인해 초기 플래시오버 도

달시간이 매우 짧아 소방관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할 수밖에 없

다. 하지만 대다수 신축공사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화재로 

연소 확대에만 주력하기엔 한계점이 물론 존재한다. 다행히 팸스 

화재는 고립된 관계인이 없었다. 그런데도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

고가 있었는데 쇠퇴기에 일어났다.

신축공사장은 반복적으로 기술하지만 뿜칠 된 우레탄폼이 노출

돼 있어 언제 급속 화재 진행 현상이 진행될지 예측이 어렵다. 실

제 팸스 화재를 진압한 대원들은 백드래프트의 전조 증상인 휘파

람 소리와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밤새 듣

굴절차 이용 상단부 제거

배연 또는 방수공간 확보

(진압조) 출입구 또는

외벽 제거 후 진압활동

연소확대 저지조

엄호주수조엄호주수조

그라인더, 배척장비 등을 활용, 

상단부 제거

방어선 구축

生生

死死

외벽(지붕) 제거외벽(지붕) 제거

인근인근

건물건물

외벽 제거외벽 제거

굴절차굴절차

<반대편><반대편>

배연구 확보배연구 확보

3 Types SOP 선택으로 시작하는
대형물류창고 화재대응 성공 솔루션



66

TECHNIQUE&EQUIPMENT

고, 봤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그림 2]와 같이 잔화 정리 시 급속 

화재 진행 현상이 발생했다.

[그림 3] 우레탄폼 구획실 내ㆍ외부 연소 비교실험

3타입의 문제점은 신축공사장의 가연물인 뿜칠 된 우레탄폼이

다.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게 성공적인 현장 대응 솔루션의 

초석이다.

그럼 공사장에서 사용 중인 우레탄폼의 연소 특징을 알아보자. 

공사장에서는 난연성의 우레탄폼을 사용한다. 난연성이기 때문

에 공사 현장의 관계인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확히 말하면 직접 불이 붙지 않는다. 양초를 생각하면 쉽다. 보

통 양초는 양초에 직접 불이 붙는 게 아니고 심지의 열이 양초를 

녹여 기화된 가스가 탄화하는 거다. 우레탄폼도 마찬가지다. 난

연성 우레탄폼은 점화로 생성된 화염이 지속적인 열에너지를 공

급하고 우레탄폼은 화염에 의해 연소하면서 연기와 그을음이 생

성된다. 대형물류창고의 우레탄폼 패널과 벽, 천장에 뿜칠 된 난

연성 우레탄폼은 약 400℃에서 80% 이상의 질량 감소율을 보

인다. 이는 성장기 화염에서 난연성 우레탄폼은 연소율보다 질

량 감소율이 상당히 높아 구획실 공간에 가연성 기체인 화재 가스

(Fire Gas)가 대류 현상에 의해 천장부에 체류하는 고온 가스가 

된다. 이 가스가 지속해서 급속하게 연소하는 거고 이 가스가 좁

은 통로를 타고 분출하면 산소와 결합하면서 연기폭발, 백드래프

트와 같은 급속 화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현장 대응 방법은 이를 역으로 활용하면 된다. 우레탄폼은 양초

와 같이 화재 가스가 연소한 것이기 때문에 가스가 체류할 수 있

는 공간을 없애주거나 가스를 강제 배연 해주면 된다. 즉 구획실

인 환경을 없애주면 되는 거다. 신축공사장 화재대응 솔루션은 강

제 배연과 외벽 제거가 핵심 솔루션이다. 물론 때에 따라 1타입과 

2타입의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구획실 외부

 

① 토치 점화(20초) ② 자연 소화(8초)

구획실 내부

 

① 촛불 점화 ② 성장(10초) ③ 중성대(20초)

[그림 2] 팸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발생 당시 연기폭발 장면

 

09시 06분
(측면)

09시 06분 30초
(측면)

09시 07분
(측면)

[그림 3]과 같이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봤다. 구획실 내부는 촛불

로 점화했음에도 20초 이내에 중성대가 형성될 정도로 급격한 화

재가 진행됐다. 구획실 외부는 토치로 강하게 연소시켰으나 8초 

만에 자연 소화됐다. 이 비교실험을 통해 우레탄폼은 축열조건, 

구획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따라서 우레탄폼 화재인 2, 3타입은 축열ㆍ구획조건을 없애는 

구획실 배연과 외벽 제거가 핵심이다. 외벽 제거는 가연물인 우레

탄폼을 제거하는 것이기에 제거 소화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구획실 중성대 하ㆍ상부 개방 비교실험

 

① 중성대 ② 하부 개방(연기 분출)

 

③ 하부 개방(연기 흡입) ④ 상부 개방

[그림 4]는 팸스 신축공사장 208호 축소모형 재현실험으로 개

구부 하부와 상부 개방을 비교해 봤다. 구획실 하부 개구부는 물

류창고 하역장 출입문으로 가정하고 개방해 보니 팸스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진압대원들이 밤새 목격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빨려 들어가는 백드래프트 현상이 재현됐다. 또 상부 개구부는 화

재 진행으로 중성대 상부에 크랙, 샌드위치 패널 일부 이탈을 가

정한 후 개방해 보니 내부 압력 증가로 다른 개구부까지 추가 개

방되고 [그림 2]와 같은 급격한 연소가 진행되는 걸 확인했다. 우

레탄폼 구획실 화재의 중성대 기준 하부 개구부 개방과 상부 개구

부 개방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 대응을 위해 외벽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대원이 내부에 진입해선 안 되며 급격한 연소

가 진행됨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실험을 할 때 ‘과연 외벽 제거로 화재대응을 안전하고 효율적

6. 3타입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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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있었으나 외벽 제거를 

통해 연기(가연성 가스) 배출로 화재 특이현상이 발생하지 않았

고 성공적인 화재대응을 해냈기에 확신할 수 있었다.

외벽 1면(직상층 포함) 이상을 제거하는 게 급속 화재 진행 현

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이다. 이를 증명하는 게 [그림 

5] 사례다. 이 두 사례는 진압대원 진입 전 무인파괴방수차를 활

용해 외벽 1면을 제거했다. 두 화재도 신축공사장 화재였다. 오히

려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화재가 초기 화세가 더 강했고 용인시 로

지스코 신축공사장이 규모는 더 컸다. 하지만 급속 화재 진행 현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재 초기와 쇠퇴기에 무인파괴방수차로 

외벽을 제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5] 외벽 제거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20.4.29.)

용인 로지스코 화재
(’20.9.2.)

벽면 제거
벽면 제거

무인파괴방수차

무인파괴
방수차

 

무인파괴방수차 활용
하이랜더(붐대 
지게차) 활용

굴삭기 활용

[그림 6] 외벽 제거 시 동원(활용) 장비

문제는 팸스 화재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그림 6]처럼 무인파

괴방수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축심의 때 건물 주변 동서남북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소방대는 초기부터 특수차량 배치

를 고려한 화재 현장 차량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신축 공사 현장

에서 사용 중인 하이랜더, 굴삭기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

다. 지휘관은 화재 현장의 여건에 맞춰 소방관 진입 전 외벽 제거

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마치며

지금까지 세 가지 타입의 대형물류창고 화재 특성과 문제점, 현

장 대응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다시 정리하자면 대형물류창고 건

축 구조와 샌드위치 패널 심재, 용도별 화재대응 전략ㆍ전술을 구

분ㆍ운영해야 한다. 대형물류창고는 PCㆍRC 구조로 변화하면서 

좀 더 대형화되고 외벽 샌드위치 패널 심재의 불연화 재료 사용에 

따라 내화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건축물은 기존 물류창고 화

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또 대형물류창고라더라도 우레탄

폼이 뿜칠 된 냉동ㆍ냉장창고와 상온ㆍ정온 창고는 정반대 화재

양상을 보인다. 우레탄폼을 뿜칠하고 아직 마감이 안 된 신축공사

장의 경우 운영 중인 대형물류창고에 비해 위험성이 더 높다. 따

라서 이번에 새롭게 만든 3타입의 대형물류창고 화재대응 표준

작전 절차(SOP)를 준용해 타입별 맞춤형으로 화재에 대응해야 

한다.

두 번째, 세 가지 타입의 화재 성장 특성 등을 고려해 대응 전략

(내부 진입) 기준과 초진 선언 기준, 완진 선언 기준을 명확히 해

야 한다. 지휘관은 직관적 판단을 지양하고 표준화된 내ㆍ외부 측

정 도구 등을 활용해 열 온도, 연기판독, 위험징후 등을 모니터링

해야 효과적으로 화재진압과 대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정확한 판단에 의한 신속한 공격적 내부 진입은 화재를 조기에 차

단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에 진입해 진압활동 중 화재가 확대되면 

방어전략으로 변경해 운영해야 한다.

세 번째, 소방대원 내부 진입 전 4면 중 1면(직상층 포함) 이상 

외벽을 사전 제거해야 한다. 이는 이 글에서 밝히는 대형물류창고 

화재진압 대응 기술의 핵심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4면 중 1면 

외벽(직상층 포함) 이상 제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 번째는 

화재 성장단계 초기에 우레탄폼 화재의 축열 방지역할을 해 초기 

화재 강도를 약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급

속 화재 진행(Rapid Fire progress)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급

속 화재 진행 현상인 플래시오버와 롤오버, 백드래프트, 화재 가

스 발화, 연기폭발은 구획실에서 발생하는 화재 이상 현상이다. 

따라서 4면 중 1면 이상을 제거하면 내화구조의 구획 공간이 개

방돼 더는 구획실 화재가 아니므로 급속 화재 진행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구획실 외벽 1면 이상 제거 효과를 화

재사례에서도 확인했다. 신축공사장에서 외벽 제거는 가연물 제

거 소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니 반드시 활용하길 바란다. 

전국의 모든 동료 소방관이 ‘3 Types SOP’ 지식습득과 훈련

을 통해 대형물류창고 화재에 성공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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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기의 역사(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

<2022년 12월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독일이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등까지 전쟁을 확

장하면서 의도한 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만큼 피해도 만만

치 않았다. 특히 전쟁이 길어지고 전투 범위와 규모가 점차 확대

될수록 군자 물자(에너지, 식량) 수량 확보와 공급에 어려움이 있

었다. 결국 멈출 수 없는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1939년 8월 23일)까지 파기하면서 기습을 감행하게 된

다. 제2차 세계대전 주축국 중 군수 물자 확보와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독일뿐만이 아니다. 당시 유럽 반대편의 아시아에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18세기부터 서양의 열강들은 산업혁명(원료공급, 상품시장 개

척, 자본투자)을 위해 침략을 통한 식민지 건설에 앞장서기 시작

했다. 이때 청나라는 아편전쟁(1840년)에 패배하면서 1842년 

난징조약을 체결해 영국에 문호를 개방했다. 일본 또한 미국에 

굴복해 가나가와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조약(관세 자주권, 치외

법권)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결국 영국, 러시아, 프랑

스, 네덜란드와도 통상조약을 맺으며 서구 열강들의 무역 시장으

로 전락했다. 일본은 막부의 권위 쇠퇴는 물론이고 서양 상품 범

람으로 매우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치명적

인 경제적 위기로 하급 무사들의 외세 배격 운동이 확대됐다. 결

국 1868년 사쓰마와 조슈번에 의해 천왕 중심의 근대적 국가를 

향한 메이지 유신이 탄생하게 된다. 메이지 유신 정부는 적극적인 

서양의 선진 문물 도입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게 메이

지 유신 정부 3년 만인 1871년 관료 46, 수행원 18, 유학생 43명

으로 구성해 미국ㆍ유럽 각지에 파견한 이와쿠라 사절단이다. 이

는 당시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굳게 닫았던 조선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정책과 비교된다. 일본은 서구 열강

처럼 세계적인 열강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세계적인 열강을 꿈꾸던 일본은 1870년 이후 경제적 자급과 군

사적 안보가 급격히 팽창하며 아시아 지배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

기 시작한다. 그리고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까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며 아시아의 독보적인 강

자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구 열강들

과 대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길 원했다. 

그러기 위해선 철강, 석유 등 천연자원이 꼭 필요했다. 

일본은 열강이 되기 위한 군국주의 광기 속에 무력을 행사하며 

아시아 주변국을 무참히 침략하기 시작했다. 1931년에는 철과 

석탄이 풍부한 만주를 침략하며 본격적인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식민지 건설에 나섰다. 일본의 무차별적 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서

방 국가들은 1932년 ‘국제연맹 이사회’에서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중국을 도와 일본의 확장을 막기로 동의한다. 하지만 일본

은 서방 국가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되자 군수 물자인 석유 확보를 위해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네시아까지 눈독을 들인다. 당시 서방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

다. 일본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

은 후 지금의 베트남 지역인 인도차이나반도를 침략한다.

△ Nakajima Ki-27(1937)

일본 육군이 최초로 채택한 저익단엽 전투기로 1938년 중일전쟁에 투입돼 큰 

활약을 했다. 공식명칭은 육군 97식 전투기로 연합국 코드명은 Nate다. 제2차 

세계대전 개전 초까지 사용했으며 이후 차기전투기인 Ki-43 Hayabusa로 

대체됐다(출처 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8/201511

1803040.html).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 hcs119@seoul.go.kr

항공기 역사와
드론의 정의- Ⅳ 

이런 일본의 급격한 팽창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미국은 석유를 

포함한 모든 군사 물자가 일본에 수출되는 걸 차단한다. 또 일본

이 지금까지 점령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수출금지 조치를 풀겠

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미국에서 80% 이상의 석유를 공급받

던 일본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이 순순히 

포기할 줄 알았던 미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인도네시아 유

전 확보를 계획함으로써 반전을 기회로 삼는다. 

하지만 일본은 인도네시아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미국의 전

략적 요충지인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하는 태평양 함대가 신경 쓰

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과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를 맺기 

위해 1941년 12월 7일 항공모함 6, 전함 2, 전투함 15척, 항공

기 350여 대로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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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은 본토 공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처음 당해보는 본토 

기습 공습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태평양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

는 계획에 집착하게 된다. 그 계획은 미군기지가 있는 미드웨이를 

먼저 1차로 점령하고 2차로는 하와이에 있는 미군 함대를 유도해 

격파하는 거였다.

1942년 6월 4일 일본은 미드웨이 공습을 시도하지만 그 계획

은 수포가 된다. 미군은 이미 일본군의 통신을 감청해 진주만 다

음 2차 공격지가 미드웨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전투기와 장비들

을 철수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매복을 준비한 상태라 일본군은 당

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이 미드웨이섬(육상)을 공격하려는 초기 계획은 미 

해군 항공모함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급히 변경하게 됐다. 이 과

정에서 함재기의 무기를 함선 폭격용으로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공방전 끝에 일본이 미국(항모 2

척)보다 전력(항모 4척)으로 우세했는데도 미 해군 폭격기 돈틀

리스(Dauntless)에 의해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이 모두 침몰하며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미국에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 

△ 일본의 태평양 미드웨이 공격 계획(출처 blog.naver.com/domestic082

     1/221787053126)

△ North American B-25 Mitchell(1940)

B-25 Mitchell은 6인승 중폭격기로 미 육군 항공장교 빌리 미첼(Billy Mitchell) 

준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유일한 미군 항공기다. B-25는 원래 중고도 폭격기로 

개발됐으나 저고도에서도 기총소사, 폭탄 투하를 이용해 큰 전과를 올린 전적이 있

어 이후 다양한 기총 또는 포신을 설치해 활용했다. 그러나 둘리틀 공습에서는 항공

모함에서 이함하려면 기체 무게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B-25의 전면 기관총을 제외

△ Mitsubishi A6M(1939)

Mitsibishi A6M의 제식명은 해군의 영식함상전투기(零式艦上戰鬪機)다. 조종사

들은 보통 제로전투기(zero fighter) 레이센(Rei-sen)으로 불렀다. 우리에겐 진주

만 공습과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가 사용한 비행기인 제로센이란 용어로 알려져 있

다. A6M은 당시 뛰어난 전투기로 불렸던 독일 Bf109와 영국 spitfire의 수준을 뛰

어넘기 위해 만든 전투기다. 1939년 후반부터 일본에서 주력으로 사용했다. 비행

성은 개발 당시 미국의 F2A, P40를 압도했으며 특히 선회력이 우수했다. 이는 1

대1 도그파이팅이 잦은 공중전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된다. 하지만 고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무게를 무리하게 경량화하고 많은 부분은 생략한 채 개발돼 

작은 적탄으로도 쉽게 파괴되는 내구성은 약점으로 꼽힌다. 게다가 성능을 개선하

거나 향상하기 어려워 미드웨이 해전 이후 6개월 만에 미국의 신형 전투기인 F4U, 

P51 등에 고전하며 이후 서서히 쇠퇴했다(출처 bemil.chosun.com/site/data/

html_dir/2015/11/18/2015111803040.html).

일본의 기습 공습으로 미군은 상당한 피해를 본다. 하지만 일본

이 계획한 전략은 예상을 철저히 빗나갔다. 제대로 된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기습 공격을 강행한 일본의 행동은 오히려 미국을 정치

적으로 단결시키고 소수였던 참전 여론을 대다수로 만들 만큼 분

노케 한 사건이 된다.

진주만을 기습 공습당하고 4개월 뒤 1942년 4월 18일, 미국

은 보복 작전의 목적으로 둘리틀(Doolittle) 소령 작전 지휘 아

래 일본 본토인 도쿄를 폭격하는 둘리틀 공습을 계획한다. 항공

모함이 미국 본토에서 태평양을 건너 일본 본토까지 최대한 접

근하는 데 위험이 따랐지만 마침 기존 함재기보다 항속거리(약 

2174㎞)가 뛰어난 미 육군 항공대의 쌍발 중 폭격기인 B-25 

Mitchell이 있어 해볼 만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미

국이 쌍발 폭격기를 운용하는 걸 전혀 알지 못해 설령 폭격이 실

패한다 해도 이함거리를 최대한 멀리해(1200㎞) 이미 퇴각하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함대의 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둘리틀 공습 당일 일본은 B-25의 접근을 알아차리지만 폭격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쌍발기를 PBY 카탈리나 정찰 수상기로 

오인해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둘리틀 기습 공습은 일단 성공

을 거뒀다. 하지만 도쿄와 가와사키, 요코스카시, 나고야 등 상공

에서 폭격 후 중국에 재보급할 예정이던 B-25 대부분이 중국 본토

나 영해에 불시착했다. B-25 16기 모두 손실되고 80명 중 69명 

만이 생환한다(4명은 전사, 7명은 포로). 애초 큰 피해보다는 미

군의 사기와 일본 또한 본토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심리적 압박이 목표였기 때문에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 Douglas SBD Dauntless(1940)

돈틀리스(Dauntless)는 독일 Ju-87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급강하 폭격기(뇌격기)

다. 속도는 느리지만 12G에 달하는 중력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설계로 내구성이 

좋고 항공 거리가 길어 태평양 전쟁 내내 사용됐다. 돈틀리스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정예 항공모함 3척을 침몰시켜버리는 폭격기로 태평양 전쟁에 판도를 바꾸

는 활약을 했다(출처 namu.wiki).

한 모든 기관총과 무전기를 빼버렸다. 또 어차피 돌아올 수 있는 작전 반경이 아녀

서 고급 기술의 노출을 막고자 당시 최신 장비는 일반 장비로 교체 후 투입했다(출

처 namu.wiki/w/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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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idated PBY Catalina(1936)

미 해군에서 운영한 쌍발 정찰 비행정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3305대)됐다. 느

리고 비행 스펙은 그리 좋지 않으나 소형으로 튼튼하고 항속거리가 길어 정찰 임무

에 진가를 발휘해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비행정 중에선 가장 많이 활약했다. 현

재는 무장을 제거한 채 민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출처 namu.wiki).

△ Grumman F6F Hellcat(1941)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의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로 F4F Wildcat을 대체하고 일

본의 제로센을 주 타깃으로 제작됐다. 기동성이 좋은 제로센보다 압도적 우위를 점

하기 위해 18개의 실린더로 구성된 강력한 2천 마력 엔진인 Pratt & Whitney 

R-2800 Double Wasp를 사용했다(출처 www.historyonthenet.com/f6f-

hellcat).

△ Vought F4U Corsair(1942)

제2차 세계대전에서 11:1의 격추비를 기록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기반 전폭기로 

한국전쟁까지 활약했다. F6F Hellcat과 마찬가지로 Pratt & Whitney R-2800 

Double Wasp 엔진을 사용했으나 낮은 최대이륙중량과 뛰어난 공기역학적 설계로 

공중을 장악할 수 있었다(출처 www.behance.net/gallery/137477637/The-

Vought-F4U-Corsair).

△ Brewster F2A Buffalo(1938)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엔 유럽 전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

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미군 함재 전투기는 대부분 F4F Wildcat으

로 교체됐다. F2A Buffalo는 보조 전투기 또는 훈련기로 사용했으나 미드웨이 해

전에서 제로센에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퇴역했다(단종)(출처 namu.wiki).

△ Grumman F4F Wildcat(1940)

미 해군ㆍ미 해병대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한 함선 전투기다. F4F Wildcat은 

기동성에서는 제로센에 열세였지만 방탄 캐노피, 좌석 후방 장갑, 고탄성 고무 연료

탱크 등 당시 말도 안 되는 내구성과 뛰어난 화력(12.7㎜ 기관총)을 바탕으로 제로

센과 대등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출처 ko.wikipedia.org/wiki).

▶다음 호에 계속

태평양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은 미군은 동부 솔로몬 해전

(1942년 8월 24~25일)에 이어 F6F 헬캣이 맹활약한 필리핀

해 해전(1944년 6월 19 ~21일), 레이더만 전투(1944년 10월 

23~26일)까지 일본 해군을 압승한다. 그리고 기세를 살려 오키

나와를 발판으로 일본 본토까지의 진격을 계획한다. 이에 일본군

은 미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남은 야마토함 9척과 전투함으로 마

지막 대규모 작전인 천호 작전을 세우며 가미카제 형식의 자살 임

무를 계획한다. 일본군의 가미카제 자살 공격은 미군의 메릴랜드 

함과 베넷 함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하지만 시간을 지연시킬 뿐 

당시 전 세계 무기의 2/3를 생산하는 미국 군수 산업의 힘 앞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격렬히 저항한다. 오키나와 전

투에서 일본군의 자살 공격 전술에 의한 방어 의지를 느낀 미군은 

협상이 어려우리라 판단했다. 결국 1945년 8월 6일(히로시마)

과 9일(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의 항복을 받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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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내전- XIII
화재 현장의 마리아나 해구 ‘지하 주차장’ 
생존 확률을 높여라! ①

출처 www.youtube.com/watch?v=rVgTYb4grtQ&t=207s△ 

소방내전

최근 아바타2가 개봉했는데 아바타를 볼 때마다 할리우드 최고

의 영화감독인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의 천재성을 생

각해 보곤 한다. 그는 원래 영화감독이 아니라 트럭 운전기사였

다. 그러나 어느 날 영화를 만들겠다는 열정 하나로 도서관에 있

는 모든 책과 논문을 독파했다. 이후 할리우드에 새로운 촬영기법

과 신선한 시나리오를 전파해 오늘날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기행으로도 유명하다. 

“다른 행성에 온 것 같다”

마리아나 해구 1만898m까지 내려가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제

임스 카메론 감독이 한 말이다. 아바타와 타이타닉을 제작한 제임

스 카메론 감독은 마리아나 해구 탐사를 결심하고 1인 잠수정을 

제작해 2012년 3월 26일 마침내 해저 수심 1만908m까지 내려

간 최초의 지구인이 됐다. 그가 그때 경험한 심해에서의 신비한 

체험은 연일 흥행기록을 갈아치운 <아바타 2: 물의길>의 모티브

가 되기도 했다. 

심해에서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에 가까운 암흑이며 산

소도 희박하다. 10m마다 1기압씩 상승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생

명체가 살아가기엔 척박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비슷한 환

경을 가진 곳은 바다가 아닌 지상에도 존재한다. 바로 화재가 발

생한 지하 주차장이다. 화재 현장 중에서도 손꼽히는 최악의 화재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지상으로 뛰쳐나오는 

상황에서 반대로 우리 소방관들은 그 심연 속을 향해 들어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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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 하나둘 하는 식의 제식훈련은 실제로 우리 소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연스럽게 우리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관

할의 요주 건물을 가끔 방문해 머릿속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돌

려보자. 옥내소화전은 어디에 있는지, 연결송수구는 어디에 있는

지, 연결송수구 인근으로 소방차가 진입해 연결할 수 있는지, 지

하 주차장 화재에서는 다량의 물이 사용되는데 소방용수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가까운 소화전은 어디에 있는지, 진입로

는 넓은지, 좁은지를 평소에 미리 파악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과 동시에 전 출동대에 전파할 수 있다면 역시나 본인의 생존 

가능성뿐 아니라 내 옆 동료의 생존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지하 주차장 화재진압 훈련방법

1. 관내 요주의 지하 주차장을 파악한다.

2.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파악한다.

3. 소방차량 진입로 상태를 파악한다. 

4. 해당 주차장이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파악해 둔다(상업용일

    경우 주거용보다 인명검색에 더 신경 써야 한다).

5. 배연로를 파악한다(양방향으로 배연을 해야 효과가 있다).

화재 구역을 발화층으로 한정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진입

해서 화점을 찾아야 한다. 이때 진입로는 단방향, 화재를 밀면서 

들어가되 현장지휘관은 배연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때는 

강제 배연을 해야 한다. 송풍기를 작동시키고 개구부를 강제 개

TECHNIQUE&EQUIPMENT

해저 1만m와 유사한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

지하 주차장 화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연결송수구 사진 예시△ 

대한민국은 토지이용의 집적화가 가장 높은 나라다. 아파트 대

부분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고 상업용 건물에는 지하 주차장이 6층

까지 있다. 지하 6층의 화재 현장은 해저 1만m의 심해와 물리적 

조건이 유사하다. 일단 보이는 게 없다.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가 

가장 먼저 차단된다. 모든 조명이 제 기능을 못 하므로 소방대원

은 랜턴 하나에 의지해 더듬어 나가게 된다. 랜턴이 있으니 괜찮

을 거란 생각을 하고 대부분 아래 사진과 같은 상상을 하게 되는

데 연기로 가득 찬 지하 주차장에서는 랜턴조차 빛이 연기에 산란

해 뻗어나가지 못한다.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는 심해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 존재한

다. 바로 차량이 타면서 발생하는 짙은 흑색 연기와 유독가스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명을 담보해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내시

오!”라는 과제를 준다면 지금의 우리 장비와 전술이 너무나도 열

악하고 안전을 담보해낼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솔직히 자신 없

다. 언제나 그렇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한정된 선택권 아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는 스프링클러나 연결살

수설비 같은 소방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어느 화재나 

마찬가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겠지만 지하 주차장은 유류 화재

(휘발유, 경유)와 일반화재(내ㆍ외장재)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 주차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야말로 용광로처럼 타들어 간다.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이 중요

해지는 지점이다. 차량이 1~5대 정도 타고 있다면 신속하게 초

기에 진입한 후 옥내소화전이나 직접 전개한 수관을 이용해 직접 

진압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미 불길이 거세져 유독가스

와 화염이 가득 찼다면 전략적 목표는 화재 구역을 한정시키는 데 

둬야 한다.

위 사진은 대형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부분 설치된 연결송수

구다. 친절하게 사진과 같이 한데 모아둔 곳이 있는가 하면 군데

군데 설치된 현장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일 지하 6층 주차장

에 화염이 가득하다면 진입에 주의해야 한다. 일단 발화층을 6층

으로 제한하고 5층으로 올라가는 차량 진입로에 설치된 방화셔

터 작동을 확인해야 한다.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수동으

로라도 작동시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평소 해당 건물의 연결송

수구와 소화전 같은 소방시설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 두면 지하 주

차장 화재 현장에서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차량 진입로 확보

도 매우 중요한데 연결송수구가 차량의 진입이 쉽지 않은 곳에 설

치된 때도 있기 때문이다.

다. 그곳은 어떤 환경일지 예측조차 되지 않는다. 그저 더듬거리

며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걸어갈 뿐이다.

빛이 없으면 인간은 방향감각을 상실한다. 방향감각은 시각에

서 파생되는 능력이다. 이 사실은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절

실하게 느끼게 될 거다. 그리고 절대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한 바

퀴든, 반 바퀴든 걷다가 뒤로든, 앞으로든 회전하는 순간 당신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깜깜한 방안에서 눈을 감고 한 바퀴 돈 다

음 들어왔던 문을 찾아 나가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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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신속하게 열기와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

다. 배연에 소홀하면 진입한 소방대원들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대원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지하 주차장 화재진압 전략적 Point

1. 화재 구역 발화층으로 한정

2. 연결송수관 점령 스프링클러 적극 활용

3. 배연로 확보

4. One way 진입 with 라이트 라인

또 화재 현장에 진입한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 지

휘소를 설치해야 한다. 전진 지휘소는 지상층으로 나가는 데 어려

움이 없고 화재 현장으로 진입도 가능한 계단실에 설정한다. 이때 

절실히 필요한 장비는 무선통신 장비인데 다음 호에 설명하기로 

한다. 라이트 라인도 주의해야 한다. 라이트 라인에 의존해 진입

하다가 라이트 라인마저 보이지 않는 짙은 연기가 발생하는 현장

이 있다. 라이트 라인이 배터리로 운용된다면 배터리 소진 시 라이

트 라인이 꺼지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일단 화재 현장에 진입했다면 공기호흡기에 집중해야 한다. 지

하 주차장 화재진압 시에는 평소보다 호흡량이 많아진다. 따라

서 혹시나 모를 방향 상실에 대비해 평소보다 더 짧은 호흡 시간

을 산정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진입과 철수를 2~3개 조로 편성

해 운영하면 좋다. 이는 공기호흡기 교체 시 다 같이 교체하는 타

이밍을 잡기에도 편하고 그 공기호흡기 교체 타이밍에 인원 체크

를 하면 안전사고 발생 확률도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

다. 3개 조로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1번 조가 투입되면 2번 조

는 대기, 3번 조는 휴식을 취한다. 1번 조가 화재 현장에서 철수

해 나오면 2번 조가 투입되고 3번 조는 대기, 1번 조는 휴식을 취

한다. 이렇게 투입조를 운영하면 좋을 거다. 

소방내전

출처 www.youtube.com/watch?v=WdZiuU6DBu8△ 

출처 www.youtube.com/watch?v=O2rhgRC03MU△ 

또 다른 위협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전기차로 인해 소방관의 안전

이 위협받고 있다. 전기차는 일반 유류 차량보다 화재진압이 어렵

다. 리튬이나 니켈 같은 배터리 원료의 열폭주 현상과 전기차 배

터리를 감싼 배터리 캔 내부로 물을 침투시키긴 매우 어렵다. 어

위 사진은 2022년 10월 24일 대전에서 발생한 어느 쇼핑몰 지

하 주차장 화재 현장이다. 뉴스에서는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했다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화재대응학적 관점에

서 살펴본다면 지하 주차장 화재에 있어 완전한 폐쇄에 가까운 구

획이 중요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선 기존 기준보다 더 조밀한 방화셔터 구획이 필요하다. 전기차의 

열폭주에 대비해 구획을 조밀화하고 나눠진 구획실 내부에 다량

의 폼과 물을 투입하면서 질식 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만일 화재가 확산하기 시작하는 성장기에 현장에 도착했고 아

직 지하 주차장에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욱 상황

은 난감해진다. 미노타우로스의 미궁보다 더 풀기 어려운 문제, 

제갈량의 팔괘진은 껌(?)정도로 여길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

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성경에도, 논어

에도 나오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서적에서 수천 년간 나오는 말이

다. 완벽한 대안은 아니더라도 우린 스스로 생존을 위해 방법을 

찾고 또 찾아내야 한다. 여기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수단이 

통신이다. 통신에 대해선 앞서 얘기했듯이 다음 호에 논하기로 

하자.

▶다음 호에 계속

떻게 보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는 건 전기차 배터리 캔이 

열에 의해 녹고 나서부터 진압이 시작되는 거로 정의할 수 있을지

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급격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면 고열로 

인해 옆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확산할 수 있는데 기존 유류 차량 

화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화염이 발생한다. 이렇듯 화재진압에도 

쉽지 않은 조건이 계속해서 완성돼 간다. 언젠가는 도래할 전기차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옆 차량으

로 확산되는 현장이라면 솔직히 현재의 장비와 진압기술로는 진

압이 어렵다. 이 상황에서는 방화셔터를 작동시켜 구획화하고 최

대한 불을 가둬내야 한다. 또 가둬진 공간에 다량의 폼과 물을 주

수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때도 연결송수관을 점령하

고 다량의 물을 들이붓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는 사실

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방화셔터 설치 기준에 따라 

이 전술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방화셔터로 인한 방화 구획이 

조밀할수록 전기차 화재로 인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

지는데 현재 방화셔터 설치 기준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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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소방관으로서 우리의 생활이자 의무인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가장 기본이자 기초이고 해야 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당연한 부분인데 늘 어렵게 

느껴지는 훈련. 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왜 해야 할까? 어찌 보면 훈련은 그 자

체만으로도 소방의 중추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훈련은 행위의 반복을 통해 현장 활동 반응과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 대원 개개인

의 부상을 줄이면서 적절한 전술적ㆍ전략적 판단에 따른 세부 사항 실행 능력을 높여 잘 

준비된 현장대응력을 형성한다.

훈련을 통해 개인은 직무에 대한 자기 계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

다. 팀은 생산성ㆍ유효성의 향상, 대원 능력개발로 인한 인력배치의 유연성 확보, 다양한 

환경변화에의 적응, 조직문화 형성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 현장 등 비상 상황을 마주하는 소방대원은 언

제든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생사가 걸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소방대원으로서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해 극도의 스

트레스를 받거나 두

려움에 떨면서 문 앞

에서 진입하지 못한 

채  한  발 짝 도  떼 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

할지 모른다. 따라서 

훈련 그 자체만으로

도 소방대원이나 진

압대장, 구조대장 등 

초급지휘관, 소속 소

방서 등 모든 사람에

게 이익이 되는 파생 

효과를 가져온다.

사실상 모든 소방대원은 개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노력

하고 싶어 한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 작은 실수와 오류를 겪게 된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소속의 분위기가 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단위인 개인으로만 볼 

때 누구에게 기대지 않은 자기 주도적 자체 훈련을 진행하면 자신의 현장 활동 능력을 과

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다. 자기 단련을 위한 훈련이 때론 외로울 수 있어도 결

과적으로는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로 자신과 소속 팀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는 때도 있다. 

훈련은 소방대원으로서의 역량과 능력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고 승진 후 다음 계

급에서 맡게 될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느끼

TECHNIQUE&EQUIPMENT

서울 은평소방서_ 이형은 : parkercorea@gmail.com

왜 
우리는

훈련하는가

미국 소방관들도 늘 대원들의 훈련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을 시행

한다. 우린 얼마만큼 다양한 경로로 대원들의 훈련을 고취시키는가. “네가 훈

련에서 흘린 땀만큼 너는 현장에서 덜 다치게 될 거다”(출처 train or d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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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같은 환경 조건에서 대원 개개인이 복사열과 열 유속 등 화재층, 화재

실의 열연기에 대한 스스로의 내성한계인 역치, 실무율을 파악하며 그에 따

른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출처 강남소방서 소

방장 김준경).

△ 

왜 우리는 훈련하는가

지휘관에게도 훈련은 예외가 없다. 다양한 교육훈련과 보수교육을 통해 훈

련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지휘관은 연간 몇 시간의 현장훈련

을 시행하는가?(출처 Fire Training Resource)

△ 

지휘관 또한 다양한 훈련을 통해 고도로 단련된 대원들로부터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난 현

장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원과 함께하는 팀 훈련은 현장 

활동의 공통분모를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원들

이 능숙해지면 훈련 이후 피드백 혹은 디브리핑(Debrifing)으로 

상호 간 역할을 보완함은 물론 현장에서 더 다양한 전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은 소방대원 개개인뿐 아니라 해당 팀의 전반적인 현

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상 재난 사태나 대규모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상황별 교육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 부분을 지속해서 개선할 수 있으

므로 부서 전체가 수혜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소방에서의 효율성은 우리가 보호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해지는 

좋은 홍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멀리 보면 소방서에 이익

이 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너무 거창할 수 있지

만 좋은 훈련을 통한 훌륭한 대원 육성은 나은 소방서비스로 직결

되기 때문에 절대 홍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무형이지만 소방의 모든 기능을 촉진하는 높은 수

준의 사기와 자부심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동료대원의 멋

진 활약, 내 옆에서 근무하는 동료의 눈부신 업적 등은 같이 근무

하고 활동하는 내 자부심도 함께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훈련은 분명히 어려울 거다. 시행부터 어려울 수 있다. 

훈련 관련 자료라 하면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지루하다. 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진행

하는 운영자 측은 흥미로운 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

다. 훈련에 관한 사전 연구와 대상자의 상황을 대변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훈련 

운영자 측과 대상자 측의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가 필요하다. 

훈련 운영 측, 즉 강사는 훈련에 대해 사전 질문하고 모든 훈련 참

가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구함으로써 훈련주제에 대한 참여자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 수렴한 의견은 단지 문답에 국한되는 게 아

니라 훈련발전을 위해 실제 적용되는 면모가 필요하다. 각 구성원

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그림을 그리면 뜬구름 잡는 맹목적 

훈련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균형 잡힌 훈련

을 할 수 있다. 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대원들은 실전 경험을 토

대로 훈련에 관한 피드백을 주는 선배 소방대원들로부터 간접적 

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게다가 훈련 참여자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입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늘 말한다. “훈련 중에는 얼마든지 실수해도 된다. 현장

에서 같은 실수만 하지 말자”고 말이다. 훈련 시간 중 얼마든지 

사전협의를 통해 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피드백으로 올바른 절차

를 지적한 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 활동 중 안전

을 위한 정석적인 길이 아닌 지름길을 택할 경우 발생할 문제들을 

포함해 현장 활동 중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설명할 수 있다.

간혹 외국의 좋은 교육을 특정 협회에서 받거나 외국 자료를 번

역해 한국에 도입하면 마치 우상숭배를 하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맹신하면서 반복훈련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국에서의 전술

과 기술들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검토가 필요

는 것과는 관계없이 시대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지속해서 변화

하기 때문이다. 과거 행정관료주의적 소방의 현실보다 현재 MZ

세대가 주축이 되는 소방 조직은 계급에 대한 책임과 능력을 더 

요구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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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공기흐름의 변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보다 능

동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출처 경기소방 소방위 양재영).

△ 

사다리 역시 마찬가지다. 사다리 설치와 등반 철수 숙련을 통한 

현장에서의 시간, 속도 단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소방호스 전개

의 경우 계단을 통한 수평 전개와 계단 사이 틈새를 이용한 수직 

전개를 통해 소방호스의 직접적인 꼬임 없는 순차적인 전개 방법 

숙달, 진입 전 소방호스 확보 작업의 숙련 효과를 가져온다. 결국 

훈련은 더 성공적인 현장 활동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이런 훈련 절차는 사전에 더 구체적이고 문서화돼야 한다. 먼저 

훈련을 완료하는 데는 시간적 제한 없이 최대 시간이 있어야 한

다. 나와 우리 팀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후 

숙달되면 시간 목표를 수립해 현장 활동 중 발견되거나 훈련 중 

지적된 문제점, 개인별 스트레스 사항을 상호 소통해 시뮬레이션

한다. 차후 훈련 시에는 시간 조건이 충족되도록 모든 구성원의 

팀워크를 다시 다져본다.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시간

을 설정한 후 진행하는 경쟁과 평가 위주의 훈련은 참여자들의 의

지와 흥미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훈련을 흥미롭게 유지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 3교대를 하는 서에

서 3개 팀 간 혹은 같은 팀 다른 센터 간 선의의 경쟁 분위기를 배

양하는 거다. 각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대략적인 개별 완진 시간을 공유해 보자. 이는 각 팀이 경

쟁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완진까지의 적절한 소방호스 전

개, 상황에 맞는 방수 등을 자발적으로 훈련하게 할 계기가 된다. 

지휘관은 각종 현장 영상 리뷰를 통해 해당 팀의 장단점을 파악하

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올바른 방향으로 팀을 이끌어

야 한다. 이런 흥미가 정착되면 소위 대별로 각 지휘팀장이 신뢰

하는 센터의 에이스 팀이 탄생하게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최종 도달점은 대원 개개인의 숙달된 장비 조

작 등의 스킬을 바탕으로 한 최상의 컨디션이다. 완진 등 현장 활

동 종료까지의 개인 역량과 팀워크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선 잦은 인사발령에도 소방서풍과도 같은 

팀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개개인의 의지와 함께 다른 부

서가 그들의 성과를 직장 내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

야 한다. 소방대원 개개인의 자긍심과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늘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사전에 준비된 훈련은 재난 현장 팀워크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된다. 경

기소방학교에서 대원들이 화재실 진입절차인 Door Entry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경기소방 소방위 양재영).

△ 

이런 화재 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진압절차는 휴대용 안테나 사

다리 혹은 복식사다리를 설치하고 사다리 등반을 통한 창문으로

의 주수와 소방호스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출동 차

량의 PTO 성능과 소방호스의 마모도, 관창의 상태 등을 파악하

는 점검으로써의 이점도 존재한다. 그 밖에 각종 진압과 배터리 

장비의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배 소방관들은 

늘 말한다 “써봐야 안다”고….

훈련을 통한 장비 성능 표준 점검과 선의의 경쟁

펌프차나 각종 적재 장비의 성능 또는 사용 시간 등을 계획해 훈

련에 임한다면 장비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다. 또 장비의 문제점

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점검 효과가 있으며 실제 화재 현장에

서 발생하고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더욱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진압대원은 출동 차량 훈련을 통해 소화전에 연결하는 속도나 

절차가 숙달될 뿐 아니라 건물의 1층 출입구로 소방호스를 전개

하면서 예비방수ㆍ본방수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거다. 

하다. 검토 후에 적용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맹목적인 

모방식 추진이야말로 준비가 안 된 훈련의 전형적인 예시로 현장

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모든 하드웨어는 한국 기준에 

맞는 기술기준인증을 획득한 상태고 소프트웨어는 한글과 한국 

사용 환경에 맞는 패치가 설치된다. 하지만 유독 우리 소방훈련과 

전술 등 교육훈련 정책에는 이런 패치 시스템이 많이 누락돼 있

다. 먼저 걸어간 선진(先進)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의 길만 가

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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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훈련하는가

관련 문헌

1. Firerescue1.com, Benefits Of Training(April 1, 1996)

2. Firehouse, Firefighter Training: Focus and Repetition(Oct 12, 2022)

3. Fire Enginerring, Firefighter Training

모든 소방서 대원은 훈련이 필요하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

다. 신규임용자들은 소방학교에서 습득한 개인 역량과 장비에 대

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습할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 소방 선배들은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일종의 재

충전자로서 늘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의 기술을 예리하고 날카

롭게 유지하기 위한 보수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대원은 누군가 자

신을 끌어주며 훈련을 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한 명의 소방대원

으로서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훈련해야 한다. 대장 혹은 팀장급 

지휘관들은 늘 교육훈련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훈련 관련 부적절한 조치가 발생하면 팀 내에 조

정 또는 시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훈련은 분명 개인 역량 향상과 팀워크, 협동심을 배양한다. 훈

련은 문서가 아닌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는 

소방정책과 절차를 직접 설명함으로써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오

히려 공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구성원인 소방대원들은 훈련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피동적이 아닌 능

동적 자세로 자신의, 그리고 팀의 목표를 상향 설정해 함께하는 

지휘관들과 더 나은 이상적인 현장을 만들고자 노력해 나갈 거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늘 WHY와 HOW를 생각하는 소방관이 

되자. 

2개 대 이상의 팀이 함께 하는 훈련은 실전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다(출처 용산소방서).

△ 

마치며

팀 단위 훈련은 가급적 현장에서 접하는 다른 팀과 정기적으로 

하면 도움이 된다. 아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훈련을 통해 대원

들은 흘린 땀과 공유된 시간, 열정으로 보이지 않는 팀 간, 대원 

간의 우정을 맺을 수 있다. 차후 함께 맞게 될 특정 규모 이상의 

재난 현장에서 한마음으로 함께 출동해 예상치 못한 환상의 다수 

팀워크를 발휘할 수도 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복합훈련은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한다

(출처 경기소방 소방위 양재영).

△ 

비상 상황을 위한 탈출 훈련도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출처 경북소방 화재

교수 최창모).

△ 

크로스 트레이닝

정기적으로 2개 대 이상의 복수 팀 단위가 참여하는 실제 현장

과 같은 훈련도 실질적인 훈련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2개 진

압대가 함께 실제 현장과 같게 실시하는 훈련이나 운전원의 용수

점유를 위해 현장 이탈 시 다른 대원이 무전을 듣고 다급한 출동 

차량을 대신 조작해주는 상황부여를 통한 교차 훈련 등이 해당된

다. 이런 교차 실습 교육훈련을 통해 소방대원들은 지휘관의 큰 

그림을 공유하며 다양한 장비가 현장에서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

동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보다 원활하게 현장 

대응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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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하면 테슬라(Tesla)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 유명한 테슬라가 현재 

미국 정부와 발맞춰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차

후엔 원가를 수십 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원료도 철과 같이 풍부하면서 값싼 자원을 활용하는 방

안을 모색하는 거로 알려진다. 

현재 배터리 가격(전기차 기준 약 2천만원 이상 +10년 이하로 주기적인 교체 필요)이 지나치

게 높아 향후 가격을 낮춰야만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최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전기차 선두기업으로 이미 많은 자본을 확보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기차 원가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쪽으로 많은 독려를 받고 있어 전기차나 ESS를 포함한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미국의 대표 선두기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직접 작성ㆍ배포한 

매뉴얼을 살펴보는 건 안전ㆍ비상대응

에 상당 부분 앞서있는 미국의 최신 안

전관리ㆍ현장대응 관련 최신 이슈나 트

렌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이다. 

22년판 최신 자료를 우연히 보게 돼 

직접 번역하고 요약하면서 핵심적인 이

슈를 정리해 봤다. 이 자료는 심지어 

NFPA 홈페이지에 ESS에 관한 대표적

인 비상대응지침으로도 게시돼 NFPA

의 입장을 동시에 대변하고 있다고 판

단된다(기존 NFPA 내용과 일치하고 

NFPA의 면밀한 검토 또는 합동 작성임

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는 결국 미국과 

전 세계적인 ESS 비상상황에 대한 대

응지침의 국제적인 표준(Standard)

이 자  최 신  트 렌 드 를  알 아 보 는  것 과 

같다고 생각한다.  해당 자료는 테슬

라 에 서  직 접  작 성 한  비 상 대 응 지 침

(Lithium-Ion Battery Emergency 

Response Guide For Tesla Energy 

Products Powerwall, Powerpack, 

and Megapack / Revision 2.4. ⓒ 

TECHNIQUE&EQUIPMENT

경기 용인소방서_ 김흥환 : squalkk@naver.com

 테슬라가 작성한 
‘리튬이온배터리(ESS)
 비상대응지침’ 
 알아보기- Ⅰ

이번 글의 근거가 된 테슬라의 ’22년 ‘리튬이온배

터리(ESS) 비상대응지침(Lithium-Ion Battery 

Emergency Response Guide)’ 표지(출처 테슬라)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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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작성한 ‘리튬이온배터리
비상대응지침’ 알아보기

Powerwall(가정용 예비 배터리; Home Battery Backup) 설치 예

상도

[그림 2] 

[그림 3] Powerpack(상업ㆍ산업용 ESS) 설치 예상도

[그림 4] Megapack(공공시설용 ESS) 설치 예상도

이제부터 테슬라가 직접 알려주는 ESSㆍ리튬이온배터리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지침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을 콕콕 짚어 알아보

자. 특히 현장대응에 있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ESS 사

고 현장대응 간 도움이 될 내용이 많다. 

[테슬라 리튬이온배터리 비상대응지침]
① 소개ㆍ범주(1 Introduction and Scope)

이 지침(Guide)은 테슬라 에너지 제품과 관련된 안전에 대해 비

상 대응요원(소방관; Emergency Responder)과 관할 당국

(AHJ)을 위한 참고자료(Resource) 역할을 합니다. 고객이나 

현장 관리자, 운용자는 이 가이드(지침)를 검토해 비상시 따라야 

할 위험과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중략)

Copyright 2022 TESLA, INC. All Rights Reserved.)이다. 

이 자료에 해당하는 테슬라의 대표적인 ESSㆍ제품들은 비교적 

소형의 가정용 ‘Powerwall’(Powerwall+는 Powerwall 2개

를 합친 것), 상업ㆍ산업용의 ESS로 소개되는 ‘Powerpack’, 

대용량의 공공시설 수준 ESS에 해당하는 ‘Megapack(all-in-

one utility-scale energy storage syst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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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리튬이온배터리 비상대응지침] 
③ 물리적 손상과 관련된 위험(3.3 Hazards Associated with 

Mechanical Damage)

테슬라 에너지 제품의 기계적 손상은 다음을 포함해 여러 가지 

위험한 조건(아래 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ㆍ배터리 팩 냉각수 누출(Leaked Battery Pack Coolant)

ㆍ냉매 누출(Leaked Refrigerant)(PowerpackㆍMegapack에

   만 해당)

ㆍ셀 전해질 누출(Leaked Cell Electrolyte)

ㆍ구성 물질의 발열 반응(Exothermic Reaction of Constituent

Materials)(셀 열폭주; Cell Thermal Runaway), 셀 배

기(Venting of Cell), 자체 발열(Propagation of Self-

Heating), 열폭주 반응의 전파로 인해 개별 셀의 급속한 가열

(Rapid heating)이 이웃 셀에 발생

ㆍ화재(Fire)

[테슬라 리튬이온배터리 비상대응지침] 
④ 고온 노출과 관련된 위험(3.4 Hazards Associated with 

Elevated Temperature Exposure)

테슬라 에너지 제품은 최대 100%의 작동 습도(응축)와 함

께 최대 50℃(122℉)의 작동 주변 온도(Operating Ambient 

Temperature)로 장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대 24시간 동안 

최대 60℃(140℉)의 보관 온도(Storage Temperature)와 95% 

이하(< 95%)의 상대 습도(비응축)를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리튬이온배터리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때 발생하

는 일들이다. 냉각수나 냉매 유출은 비교적 큰 배터리 집합체, 하

나의 봉합물(Enclosure) 내에 모든 구성요소가 들어 있다 보

니 액체 냉각(Liquid Cooling)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 주

로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과 관련된 위험성이다(에

틸렌글리콜 MSDS 참조). 셀 전해질 누출과 관련해 이미 열폭

주, 자체발열은 잘 알려진 현상이다. 그보다 주목해야 할 건 ‘셀 

배기(Venting of Cell)’ 부분이다. 기존 언론을 통해 오프 가스

(Off-Gas)로 표현됐으며 ‘열폭주의 전조현상으로서 초기 셀에

서 전해질의 분해 발열 반응과 증기 발생으로 인해 기체가 발생하

는 것’을 의미한다. 테슬라에서도 명시하듯이 열폭주를 가장 빨

리 알아낼 수 있는 수단은 ‘셀 배기’ 단계에서 비교적 분자량(분

자 크기)이 작아 기존의 연기감지기 등에 감지되지 않는 기체를 

먼저 탐지(감지)해 조기에 셀(Cell) 단위 열폭주를 찾아낸 후 빠

르게 모듈이나 시설로부터 격리ㆍ이탈시키는 것이다. 이런 부분

이 자동화되기 전까진 결코 ESS의 안전이 어느 정도 담보된 거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⑥ 배기된 전해질과 관련된 위험 부분에

서 상세히 다시 설명된다).

일단 보관 시 상황은 논외로 치고 모든 리튬이온배터리에 있어 

가장 큰 한계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테슬라에서는 품

질이 낮은 배터리가 쓰이지 않을 거고 안전에 대해서도 2019년 

APS 사고 등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다. 테슬라의 ESS 제

아래 세부내용을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서두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화

학물질과 관련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널리 쓰이듯 서구

권에서는 ‘유용하지만 위험성이 큰 화학물질(Chemiclas)ㆍ제

품(Products)에 대한 위험성은 이를 가장 잘 아는 제조사 측에

서 사고 시 현장대응을 할 소방관과 현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잘 성립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위험에 대

처할 소방관들에게 정보를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소

방의 현장대응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으로 당연히 협업해야 한다는 생각을 잘하지 못하는 현실’과 대

비된다(불과 몇 년 전까지도 삼성전자가 정문에서 소방의 진입을 

막은 사건들을 떠올려 보자). 

미국의 재난 관련 원서 자료들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와 미국

의 재난 대응 수준 차이는 ‘조직과 기관 간의 협력 정도의 차이’

다. 중앙부처끼리도 협력은커녕 예산의 경쟁 관계이자 책임을 떠

밀 대상, 오로지 모든 관계를 ‘갑 & 을’로만 보는 현재의 수준 낮

은 문화가 우리를 재난 후진국으로 모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

다. 특수재난ㆍ대형복합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조직

(분야) 간 협업이다. 또 다른 갑을관계를 불러올 강력한 권한이 

아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말 그대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다. 연결된 

전원을 제거한다고 해서 배터리 내부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

니다. 결국 전원을 차단해도 여전히 배터리 전원이 차단된 건 아

니다. 감전 위험도 남아 있다. 따라서 연결된 전원이나 커넥터들

을 차단하는 건 인접이나 병렬 등으로 연결된 수많은 다른 리튬

이온배터리로의 비정상적인 상황(과전압 등)이 추가로 전파되는 

걸 차단하는 행위다. 여전히 열폭주 후에도 완전히 내부의 에너지

가 사라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화

재를 진압하고 연소가 종료된 이후에도 최소 12시간의 대기시간

을 갖도록 하는 ‘⑦ 화재진압 조치’ 내용 참고).

[테슬라 리튬이온배터리 비상대응지침]
② 고압 위험(3.2 High-Voltage Hazards)

(테슬라) 제품들은 전기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중략) 테

슬라 에너지 제품은 외부 인클로저, 포드/배터리 모듈 인클로

저/안전 회로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상당한 고전압, 감전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은 정상적으로 방전된 상태

에서도 상당한 양의 전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잘못 취급하면 부

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제품(Energy Product)은 테슬라가 설계, 제

조ㆍ판매하는 충전식 리튬이온배터리 에너지 저장 제품

(Rechargeable Lithium-Ion Battery Energy Storage 

Products)으로 정의되며 Megapack,  Powerpack, 

Powerwall과 같은 제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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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리튬이온배터리 비상대응지침] 
⑤ 누출된 전해질과 관련된 위험(3.7 Hazards Associated with 

Leaked Electrolyte)

구성 셀 내의 전해질은 휘발성 탄화수소 기반 액체, 리튬 헥사플루

오로포스페이트(육불화인산리튬; Lithium Hexafluorophosphate)

와 같은 용해된 리튬염(리튬 이온의 공급원)을 포함합니다. 테슬

라 에너지 제품 셀에 있는 전해질은 대부분 밀봉된 개별 셀 내의 

전극에 흡수됩니다. 전해질은 이러한 물질과 반응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안 소모됩니다. (중략)

테슬라 에너지 제품에서 전해액(Electrolyte)이 유출될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합니다.(중략)

따라서 테슬라 에너지 제품은 액체 전해질 방출 위험이 없는 것

으로 간주됩니다. 방출된 전해질 액체는 빠르게 증발해 백색 염 

잔류물(White Salt Residue)을 남깁니다. 증발한 전해질은 인

화ㆍ가연성(Flammable)이며 알킬-카보네이트 화합물(Alkyl-

Carbonate Compound)을 포함합니다. 누출된 전해액은 무

색이며 달콤한 냄새가 특징입니다. 악취가 분명하면 주변 지역

(Area)으로 대피하거나 치우고 해당 지역(Area)을 환기하십시오.

누출된 전해액(Leaked Electrolyte Solution)은 인화ㆍ가연성

이며 눈과 피부에 대한 부식성(Corrosive)ㆍ자극성(Irritating)

을 일으킵니다. 전해질이 의심되는 액체가 관찰되면 해당 부위

를 환기한 후 양성 식별이 가능하고 충분한 보호장비(눈, 피부, 

호흡 보호구)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액체와의 접촉을 피하십시

오. 화학물질 분류기 스트립(Chemical Classifier Strip)을 사

용해 유출된 액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전해질에는 석유/유기 

용매(Petroleum/Organic Solvent), 불소 화합물(Fluoride 

Compound)이 포함됨).

전해액이 누출된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 장비가 권장됩니다: 

유기 증기(Organic Vapor)/산성 기체(Acid Gas) 카트리지

(Catridge; 정화통)가 있는 공기 정화 호흡보호구(Air Purifying 

Respirator)(예: P100 마스크), 보안경 또는 전면 호흡 보호구, 

안전 장갑(부틸 고무 또는 라미네이트 필름(예: 은 방패(Silver

이 부분은 테슬라의 리튬이온배터리/ESS 대응지침 중 두 번째

로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리튬이온배터리의 전해질은 ‘육불화인

산리튬(LiPF6)’이라고 단언한다. 기존에 약간의 열과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다량의 불화수소(HF/공기 중에 노출돼 물

과 만나면 불산)가 발생한다고 밝힌 그 물질이다. 일단 지침에서

는 열폭주 화재가 아닌 단순 누출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 밝힌다. 이 부분은 더욱더 리튬이온배터리에 관련된 사고가 화

재ㆍ폭발의 위험성이 크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장 대원들의 경우 만에 하나 누출 위주의 사고도 있을 수 

있기에 무색, 달콤한 냄새, 백색의 잔류물이 남는다는 부분을 참

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식성(산성ㆍ염기성을 포함하는 개념)

이 있으므로 피부에 노출되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불필

요하게 근접하면 방화복으로 방호가 불가능한 이유도 알 수 있

다. 대응에서는 누출사고에 대비해 미국 등 서구권에서 널리 쓰이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화학물질 분류기 스트립

(Chemical Classifier Strip)을 사용하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는 힌트도 주고 있다(예: HAZMAT Smart Strip/특수부대, 국

정원 등에서 이미 사용 중). 마지막으로 전해질의 주성분이 석유/

유기 용매이기에 화재의 위험성이 왜 그토록 큰지 알 수 있고 불

소 화합물로서 불화수소를 언급하고 있음도 재확인할 수 있다(다

음 호에 불화수소는 상세히 언급). 추가로 지침의 알림(Note) 

내용에 따르면 리튬이온배터리 전해액의 수용할만한 농도는 아

직까진 ACHIH에 의해 식별되지 않았으나 누출된 경우의 ‘LD50 

(Oral/rat)’은 ‘2g/㎏(estimated)’보다 크다고 하니 누출사

고 시 독성정보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인다(예를 들면, 약 50㎏의 

사람 100명이 모두 약 100g(대략 100㎖) 이상을 구강 섭취(흡

입)한 경우 절반인 50명이 즉시 사망함).

마지막으로 ESS 시설이나 최근 카카오 사태와 같은 UPS 등 리

튬이온배터리가 다수 존재하는 실내(밀폐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노동자)의 경우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특히 필터(정화

통) 방식의 보호구라면 유기 증기(Organic Vapor), 산성 기체

(Acid Gas)에 대한 보호 성능을 가진 장비를 반드시 갖춤으로써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Shield)), 보호복(Protective Clothing)을 착용해야 합니다. 마

른 흡수재(Absorbent Material)를 사용해 유출물을 청소하십

시오.

품을 전 세계적인 리튬이온배터리의 기준점으로 둔다 해도 겨우 

작동 온도가 최대 50℃(122℉)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리튬이온배터리가 단적으로 온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

여주는 대목이다. 

[그림 2]에서 보듯 테슬라 가정용 제품은 집 외부에 설치된다. 

아무리 케이스 내부에 있다 해도 땡볕에서 겨우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가정 자체가 외부에 작은 화재나 취약요인에 의해 온도

가 올라가면 너무나 쉽게 취약한 환경에 빠져버린다는 걸 인정하

는 셈이다. 이런 요건은 전기차에도 동일하다. 아무리 배터리 내

외부에 냉각(Cooling) 시스템을 갖춘다 해도 크기, 무게 등 여러 

다른 제약조건으로 인해 그 시스템은 충분치 않은 상황에 얼마든

지 놓일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나 폭발, 열

폭주가 왜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개연성을 충분하게 제공하

는 부분이다. 앞으로 10년가량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때까

지 이러한 취약성을 전제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에 노력을 쏟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테슬라가 작성한 ‘리튬이온배터리
비상대응지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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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시설의 소방법령상 규정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건축 관련 시

설의 소방안전관리는 반드시 ‘건축법’에서 정하는 ‘피난시설, 방

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서만 한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건축법’ 규정에 따른 시설에 하자 등이 있어 관계자에게 행정명

령 또는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할 땐 반드시 소방법령에 근거 규정

법령 규정 내용 비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훼손 등의 금지 행위

※ 위반 시

↳ 과태료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위반 시

↳ 벌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 ①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 위반 시

↳ 과태료
제 ⑤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제 ①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제 ③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 요구 

※ 위반 시

↳ 벌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 ①항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의 감리업무 수행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건축 소방의 이해- Ⅺ

건축 관련 시설에 관한 
소방법령에서의 관리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건축법’에서도 정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법’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해 소방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우선 검토하고 이해하

는 게 중요하다.

건축 소방의 이해- Ⅺ

건축 관련 시설에 관한 
소방법령에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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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시설 등의 관리

건축 소방의 이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 관련 시설에 대한 훼손, 변경 

등이 없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

도록 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의 업무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해선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관리업

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한다. 

그러나 업무대행을 하더라도 해당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법적인 책임은 그 관계인에게 있다. 또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ㆍ방화구

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걸 발견하면 바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

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

를 요구해야 한다. 관계인이 바로잡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

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법령 위반사항

에 대한 시정요구나 통보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그에 

대한 행정형벌(벌금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 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관계인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관계인에게도 불이익처분이 내려진다. 소

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관계자는 ‘건축법’ 관련 사항을 왜 

소방사무의 범위에 포함해 건축 관련 시설까지 점검해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소방시설의 기준영역만 하더라도 절대 좁지 않은데 ‘건축법’의 

기준영역까지 전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비롯되는 거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사항들이 건축물에 

설치되고 이 역시 ‘건축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비록 ‘건축법’

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소방법령과 무관하진 않다고 볼 수 있다. 

소방법령은 화재 발생 시 사용자들의 신속한 피난을 위한 안전

대책과 화재의 소화ㆍ연소확대 등을 방지해 대형피해 발생을 예

방하고자 만들어졌다. 비록 소방법령에서 건축 관련 시설의 유

지ㆍ관리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제도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 위반 시 해당 소관법령의 행정기관

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축법’의 ‘피난시

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의무 위반은 건축법령

의 규정에 따라 적용받아야 함에도 소방법령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에서 관리자는 건축

물이나 대지,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행정형벌(벌금 등) 처분을 받게 돼 있으나 소

방법령에서는 행정질서벌(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 

따라서 ‘건축법’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향

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등에서의 하자 발견과 소방

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

    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방화시설

↳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

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3조(지

하층)

※ 위반 시

↳ 과태료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

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각각 상충될 우려도 생길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유

지ㆍ관리해야 할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에 관해 소방법령

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이를 보면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폐쇄, 훼

손ㆍ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한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

선 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분류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예를 들어 1층의 실내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부계단이 

있다면 내부계단의 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돼 있

던 방화문을 철거 또는 폐쇄해도 되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이 방화문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방화구획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난계단의 설치구조에 해당하는 출입

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함에도 방화문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관계자에게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명령을 하는 건 

향후 행정소송 등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령 검토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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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처리 검토사항

화재안전조사 실시 등 현장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소홀이 발견됐을 때 이게 법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명

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분 등의 행정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다. 법령 규정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거나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장확인에 따른 건축 관련 시설 법령 위반사항의 행정처리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방화문 등이 최초부터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항이다. 현장

확인 시 방화문 등의 시설 자체가 최초 건축물 사용승인 때부터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시설 등에 대한 유

지ㆍ관리 부분을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려면 과연 그 시설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럼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게 정확한 걸까?” 

소방법령에서 정한 사무를 이행하는 담당자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건축

법’ 규정의 해당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직접 내린다면 그 근거가 향후 민원 발

생에 대한 대응자료로 적절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 처분과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담당자가 직접 하

지 않고 관할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

는 게 가장 타당한 행정처리 방법이다. 즉 건축 관련 시설을 규정하는 ‘건축

법’ 소관부서인 관할구청에서 해당 장소의 시설 하자가 ‘건축법’ 규정에 해

당하는지 직접 판단하고 처리해 달라는 거다. 이는 소방법령에서의 처리 규

정이 ‘건축법령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명확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인정

될 때’ 조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타 법령(건축법령)에 따른 최초 건축물 허

가ㆍ완공 때부터 있던 하자 부분까지 소관법령의 규정을 넘어 하자의 치유

를 이행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관할구청 건축 소관부서에서 현장을 확

인해 건축법령의 규정에 이상 없다고 했을 땐 소방법령에도 이상이 없다는 

거다. 하자가 있다면 최초 건물 완공 시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주무 부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행정처리다. 또 이런 경우 소방법령에서 과

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방법령의 규정은 관계자

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 어떤 위반행위를 했을 때’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관계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또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음은 방화문 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철거, 훼손 등이 있는 경우다. 이럴 

때 담당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행정

명령을 하는 게 다반사다. 하지만 이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사항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즉 처분에 따른 구제방안인 행정소송이 제기됐

을 때 처리한 업무가 전혀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였다고 확신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업무처리는 방화문 등의 시설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인

지에 대한 판단을 건축부서의 담당자가 아닌 타 법령의 담당자(소방서 담당

자)가 하는 경우라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건축 관련 시설의 법령 위반 등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직접 행정처분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관할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방화문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ㆍ방화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서상 의견

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회신 된 주무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나 행정명령 처분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게 향후 발생할 논란에 대한 효율적

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KNOWLEDGE&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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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악구조협회_ 최종찬 : ekdckadl@hanmail.net

기지국 커버리지 분석 조난자 구조의 첫걸음, 
운장산 등산객 조난 

1. 운장산 등산객 조난

이동통신 기지국 분석
조난자 위치 파악

발생 2016년 12월 22일(목) 오후 3시 40분께

장소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운장산 일대

개요

12월 22일 오후 3시 41분께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

불리 소재 운장산 단독 산행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 

후 실종된 사고

실종자 박**(여, 41) / 경남 창원시 거주

수색 기간 2016년 12월 22일~31일(10일간)

수색 인원 1377명

결과 수색구조 실패(2017년 9월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 범위를 좁힐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인 운장산 등산객 실종 사건을 재조명해 보겠다.

1) 실종 상황

실종자는 운장산 등산을 위해 2016년 12월 22일 오후 1시 

30분께 내처사동 주차장에 도착해 홀로 산행을 시작한다. 대한

민국 100대 명산을 찾아 산행하는 중이었고 그날도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운장산 산행에 나섰다. 산행 당일 운장산에는 비가 내

렸고 짙은 안개가 껴 시야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종자

는 산행 시작 약 2시간 후인 오후 3시 45분 119에 구조요청을 

한다.

◇ 구조대상자와 119상황실, 최초 출동 대원과 나눈 통화내용 

- 15:45 지령 접수

ㆍ119상황실에서 출동 지시를 내리고 동시에 구조대상자와 통화

    를 시도했으나 통화 안 됨. 

ㆍ상황실 통화 시 운장산 정상을 향해 2시간가량 산행했으며 대

    나무(산죽)가 많은 곳이고 휴대전화 배터리가 얼마 없다고 함.

- 15:47 첫 통화 연결

ㆍ등산로를 통한 산행 여부와 현 위치를 물으니 아무것도 모르겠

    다고 함.

ㆍ산행 표지판, 주변 건물 목격 여부를 물어도 모르겠다고 함.

ㆍ내처사 주차장에서 본인이 어디로 산행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

    다고 함.

ㆍ실종자가 산에서 내려오겠다고 하자 엇갈릴 걸 염려해 현장에 

    가만히 있으라고 함.

ㆍ실종자에게 휴대전화 GPS가 켜져 있냐고 물었을 때 켜져 있다

    고 하나 위치 확인이 안 됨.

ㆍ실종자 휴대전화 배터리가 별로 없어 주차장에 도착해 다시 전

화할 테니 움직이지 말고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전하고 통화 종

료함.

- 16:02 119출동 대원 현장 도착 후 통화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음 

ㆍ현장 도착 당시 비가 많이 내렸고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음.

- 16:06 119출동 대원과 두 번째 통화 연결됨 

ㆍ실종자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으며 통화가 끊겨 정상 통화가 

    불가능함.

ㆍ정상적인 통화를 하기 위해 몇 분간 시도했으나 전화가 계속 끊

    겨 통화가 불가능함.

- 16:39 119구조대와 운장산으로 올라가던 중 세 번째 통화 연

    결됨 

ㆍ실종자는 계속 횡설수설했으며 통화 수신 상태가 불량함.

ㆍ당황하지 말고 진정한 후 움직임을 멈추고 전화를 받으라 했으나 

    말을 듣지 않음.

ㆍ등산로, 표지판 다리 목격 여부를 다시 물었으나 모르겠다고 함.

ㆍ실종자에게 움직임을 멈추고 추울 수 있으니 몸을 움직이고 있

    으라고 말하자

ㆍ실종자 “지금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어요”라고 답함.

ㆍ실종자에게 “계곡으로 내려오고 있다고요?” 되물으니 “계곡으

    로 내려오고 있어요”라고 답한 후 통화가 끊김.

ㆍ통화 후 119구조대는 바로 내려와 등산로 옆에 있는 계곡으로 

    이동(비가 눈으로 바뀜)

- 16:42 실종자에게 전화가 와서 받음

ㆍ“사사삭 사삭~” 바스락하는 소리만 들림(움직이는 도중 휴대

전화가 눌려 전화가 걸린 듯함) 그 후 계곡으로 산행하며 수차

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음.

강원 양양소방서_ 장남중 : jnj119@korea.kr

이동통신 이동통신 
기지국 분석 기지국 분석 
조난자 위치조난자 위치
파악- Ⅱ파악-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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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장산 수신, 접속 기지국 커버리지

△ 운장산 휴게소 기지국 수신 커버리지

△ 운장산 구조대상자 이동통신 기지국 통화, 접속

3) 수색 중 실종(조난)자 휴대전화 기지국 수신기록 입수

수색 확대 이틀째(12월 24일) 구조대상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수신기록을 입수했다. 수색에 나선 민관군 지휘부 모두 구조대상

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수신기록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운장산 정상 주변 기지국 4곳과 충남 금산군 재원면에 위치

한 기지국 1곳에 집중적으로 통화 기록(5회)이 나타났다. 이 기

지국은 운장산에서 무려 30㎞ 떨어진 곳이었고 주변 기지국도 

운장산과 수 ㎞ 떨어진 곳에 두 곳이나 있어 수신 기지국 반경 

500m~2㎞를 수색 반경으로 보는 수색 매뉴얼에 상당히 어긋났

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이 기지국 수신기록을 신뢰하지도, 분석하

지도 않았다.

운장산 실종 사건에서 보듯이 휴대전화 전파수신 기지국 대부

분이 운장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수신된 기지국에서 운장산 

방향 직선으로 접근해보면 운일암과 반일암 기지국, 충남 금산군 

기지국, 주천면 기지국 모두 해발 800m 정도의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전파가 통과됐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전파의 직진성이 강하다는 걸 고려하면 구

조대상자는 산행을 시작해서 2시간 정도 지난 뒤 구조를 요청한 

오후 3시 30분 전후 시간에 해발 800m쯤의 고도에 있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다. 또 지도상에서 운장산 기준 수신 기지국이 우측

으로 쏠려 있고 마지막 수신된 운장산 휴게소와 운일암, 반일암의 

기지국 커버리지 교집합을 보면 구조대상자가 발견된 지점 가까

이로 범위가 축소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조대상자가 산행을 시작한 내처사 마을 입구에 있는 비 

접속 기지국의 커버리지가 10일간 수색한 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데 이 비수신 기지국 분석을 놓쳤다는 게 아쉽다.

△ 운장산 수색 범위와 구조대상자 발견 지점

2) 실종자 수색 범위ㆍ실종자 발견지점

12월 22일부터 운장산 정상을 중심으로 활목재~동봉을 지나 

임도까지를 수색 범위로 정하고 수색했다. 이같이 수색 범위를 결

정한 이유는 실종자가 산행을 시작해서 구조를 요청한 시간과 마

지막 통화 시간, 통화내용을 분석했을 때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

고 동봉 기점에서 칼크미재 방향이나 활목재 방향으로 하산하다 

실종됐을 거라고 판단해서다. 또 칼크미재 방향으로 콘크리트 포

장된 임도가 있어 이 임도를 만났으면 임도를 따라 하산했을 거로 

짐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색팀 예상과 달리 구조대상자는 9개월 뒤 콘크리트 

임도를 넘어 구봉산 방향에서 중사마을 방향 해발 630m(위도 

35.933395, 경도 127.379547)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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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모악산 고등학생 조난 구조

이동통신 기지국 분석
조난자 위치 파악

△ 모악산 조난 수신 기지국 커버리지

△ 모악산 조난 경험적 커버리지 분석 구조

이동통신 기지국을 이용한 조난자 구조, 수색 
사례  

발생 2019년 1월 28일

개요

전주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2명이 오후 5시께 전주시 

중인동을 통해 모악산 산행을 시작했으나 산행 1시간 

만에 날이 어두워지자 자력으로 하산을 시도하다가 

오후 8시께 119에 구조 요청한 건

실종자 진*현(18), 정*우(18)

2019년 1월 28일 오후 5시께 구조대상자 진 군과 정 군은 과거 

하절기 동시간 대에 모악산을 등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절별 일

몰 시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산행을 시작했다. 1시간 정도 산행 후 

산속에 어둠이 깔리자 8~9부 능선에서 하산을 시도했다. 하지만 

야간산행에 대한 경험이 없고 공간 이동 감각이 떨어져 다시 정상 

쪽으로 산행을 시작하고 오후 8시께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구조대상자들은 야간산행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휴대전

화에 장착된 플래시를 켜고 이동하는 바람에 구조 요청 중 휴대전

화 전원이 꺼졌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구조 요청한 장소가 GPS 

사각지대여서 구조대상자들의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구조대상자의 휴대전화가 수신된 기지국은 두 곳,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317번지와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 1-1번지다.

중인동은 첫 번째 신고할 때 수신된 기지국이고 금산면은 구조

대상자가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를 다시 켰을 때 잠깐 사이 수신된 

기지국이다. 경찰은 처음 수신된 기지국 반경 500m를 수색 범위

로 정하고 80여 명이 수색 중이었다. 

모악산 주변 수신, 비수신 기지국의 커버리지를 경험적으로 설

정했다. 전파가 수신된 중인동 1317번지 기지국에서 모악산 정

상까지 도상거리는 약 3.5㎞가 됐다.

수왕사 쪽과 금산사 방향에 있는 기지국에는 수신기록이 없었

다. 일단 수색 반경을 모악산 정상 기준 중인동 방향 약 120° 정

도로 설정했다. 중인동 기지국에서 모악산 방향 1~1.5㎞ 도상 

거리에 금곡사와 달성사 금선암 등에 설치된 기지국에는 수신기

록이 없는 걸 확인한 후 암자(절) 주변 기지국에 대한 경험적 커

버리지를 만들었다.

모악산 정상 기지국(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1-1번지)에 수신

된 기지국 커버리지는 광범위하다고 판단했다. 모악산 정상 기준 

중인동 방향으로 범위를 설정한 후 운장산 조난사고 때 기지국 전

파 방향의 직진성을 떠올리며 중인동 수신 기지국에서 모악산 정

상 방향으로 비수신된 암자(절) 구역을 넘어 선을 그었다. 그 결

과 구조대상자들은 금곡사 등산로를 따라 정상 쪽 인근에 있겠다

는 판단을 내렸다.

출동한 119구조대는 다른 능선을 수색 중이어서 119구조팀

장과 위치 공유 통신을 하며 단독 수색구조에 나섰다. 그 결과 오

전 0시 2분 예측한 곳에서 저체온에 빠진 구조대상자를 극적으로 

구조했다. 당시 조난한 고등학생들은 계곡을 따라 하산을 시도했

다. 산속에서 조난 시 계곡을 따라 하산을 시도하는 건 전파 음영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휴대전화 전원이 남아 있더라도 통화 

불능과 GPS 위치 추적이 어려워진다. 

모악산 고등학생 조난 구조는 기계적인 기지국 커버리지 분석 

전에 운장산 조난을 바탕으로 수동적인 경험적 커버리지를 만들

어 수색 범위를 정했다. 이는 모악산 지형에 대한 익숙한 면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 호에 계속

운장산 휴게소 기지국에서 내처사 마을 진입 시기로 예상할 수 

있는 오후 1시 26분에 접속 기록이 있고 오후 4시 7분에 119와 

통화 수신기록이 있다. 반면 내처사 마을 입구에 있는 기지국엔 

수신기록이 없다. 이때 수신 기지국의 커버리지와 수신 시간 분

석, 비수신 기지국의 커버리지를 분석해 보면 구조대상자가 수색 

범위 안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수색 지역 일부와 실종자가 발견된 부근에 커버리지가 형성된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운장산 조난 사건을 계기로 기지국 커버리

지 분석을 통해 구조대상자의 수색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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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현장대응 가이드북’ 어떻게 활용
하면 좋을까?

‘화학사고 현장대응 가이드북’이란?

1. 화학물질 상태(고ㆍ액ㆍ기)에 따른 차별화 대응기술

국립소방연구원_ 조철희 : chcho119@korea.kr

‘화학사고 현장
대응 가이드북’ 
사용설명서

화학사고 현장대응 가이드북(119 e-book) / 애플리케이션 화면 검
색 콘텐츠 

[그림 1]

화학물질 대응기술의 차별화[그림 2]

2012년 9월 구미산업단지 내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HF) 누출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조

직에 박차를 가했다. 

소방청과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팀 등의 

협업조직으로 2013년 12월 구미에서 시작해 전국 6개 주요 산

단(시흥ㆍ익산ㆍ구미ㆍ서산ㆍ여수ㆍ울산)에 ‘화학재난 합동방

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를 출범했다. 2018년 말에는 일곱 

번째로 충주에 추가 설치해 충북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화학사고는 화재ㆍ폭발뿐 아니라 누출의 위험성도 갖고 있어 독

성ㆍ부식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크다. 화학물질의 확산성

(장거리 이동ㆍ매체 전이)이나 비가시성(오염 확인 어려움), 유

해성(발암성 등), 잔류성(난분해성) 등 발생 유형이 복합적이고 

대량 피해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 인근 주민과 환경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위험한 화학사고를 효율적이

고 안전하게 대응ㆍ처리하기 위해선 원인 물질의 주요 유해ㆍ위

험성, 현장 활동 안전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1) 조철희 ‘소방대원 화학사고 현장대응 가이드북 개발 및 적용’, 한국위험물

학회지 2022, 10(2), 30-37.

사고원인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 재난의 경우 사고 상황이나 유

형에 따라 화학물질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취급ㆍ운송 등을 

통해서도 물질의 상태가 바뀔 수 있어 적절한 사고대응 전략이 필

요하다. 같은 화학물질이더라도 누출량이나 사고 위치, 기상 등 

사고 상황에 따라 절차ㆍ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사고 화학

물질의 상태가 ‘기체’인지, ‘액체’인지에 따라 대응 전술에 차이를 

둬야 한다.

최근 소방청에서는 화학 재난 대응 지침서인 ‘화학사고 현장대

응 가이드북(Chemical Incident Response Guide For Fire 

Fighters, CIRG-FF)’을 재난 현장 대응 주체인 현장 소방대원 

중심으로 발간했다.1) 이 가이드북은 화학사고 대응 활동 중 구조

대상자의 신속한 구조활동과 2차 유해물질 생성 억제, 출동 소방

대원의 신변안전 확보 등 좀더 명확하고 안전한 대응 방법에 관

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내 화학사고 이력 물질을 중심으로 발간됐

다. 또 PubChem(미국 NIH)과 유해물질비상대응핸드북(환경

부ㆍ소방청),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KeyInfoGuide, 환경

부), KOSHA 화학물질정보(노동부 산하) 등 국내외 화학물질 데

이터베이스 내용을 발췌하고 검토ㆍ보완해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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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현장대응 가이드북’
사용설명서

이 가이드북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의 상태를 가진 화학물질은 

신속한 현장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질의 상태별 사고대응 방

법을 제공했다.

알코올 등) 화재 시 최적의 소화력을 가진 약제를 내 알코올 포말

→건조화학제→이산화탄소→물 분무→건조사 순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실제 재난 현장 폭발ㆍ화재진압 약제 선정은 물에 용해되

는 특성(수용성)에 착안해 물 분무를 이용한 희석ㆍ냉각 소화 또

는 CAFS시스템 약제를 이용한 질식소화 시도가 합리적인 대응 

전술이다. 이처럼 사고 화학물질별 친수성ㆍ소수성 등의 특성에 

착안해 적절한 소화약제를 선정할 수 있다. 가이드북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할 출동소방대 보유 소화약

제로 우선순위를 지정했다.

5.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선택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현장 대원의 신

변 보호나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보호 수준에 적절한 개인보

호장비를 선택ㆍ착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화학보호복은 레벨 

A, B, C, D 네 가지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보호복 내부 공기호

흡기 착용으로 공기 공급이 가능하고 가스 차단 성능을 갖는 보

호복인 ‘레벨 A 화학보호복’과 공기호흡기 대신 방독면, 고글, 장

갑, 장화 착용으로 액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인 ‘레벨 C 화학

보호복’을 주로 사용한다. 

가이드북에서는 사고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 무조건 일원화된 

보호복을 선택ㆍ착용하는 게 아니라 보호복 착용 후 대원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고 장소나 기상, 누출량, 계절 등에 따라 보호

복을 약식으로 선택ㆍ착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 정보를 제공했다.

개인보호장비(PPE) 보호 수준[그림 4]

6. 금속화재 소화약제 우선순위 선정

7. 독성ㆍ발암성

금속화재는 일반화재와 비교해 화재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물을 뿌리면 화재가 확대되거나 폭발의 우

려가 커 모래를 이용한 질식소화 대응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화

재 인근 지역에서 긴급으로 공급되는 모래의 경우 대부분 마른 모

래가 아닌 수분을 함유한 젖은 모래다. 따라서 질식 진압 시 적열

상태의 금속 표면과 잔류 수분(물)이 접촉해 생성되는 가연성 기

체의 2차 발화폭발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진행한 금속화재 소화 약제별 소화력과 경제성 검증실험에서는 

사용 안전성과 비용면에서 모래보다 ‘팽창 질석’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질식소화 약제임을 규명했다. 

가이드북에서는 금속화재 시 소방활동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래보다 가볍고 흡습성이 거의 없어 저장이 쉬운 ‘팽창 질석’을 

우선순위로 지정했다.

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는 현장 대원의 눈ㆍ코ㆍ입ㆍ피

부ㆍ점막 등을 통해 흡입ㆍ접촉 시 자극이나 경련, 질식 등의 작

3. 산성 화학물질 염기 중화약제 선정

4. 화학물질 소화약제 우선순위 선정

2. 물과 반응성으로 인한 2차 유해 위험성

물에 의한 2차 피해 위험성[그림 3]

2012년 경북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소방관들이 소석회 중화제 사용 없이 물만 뿌려대는 바람에 피해

를 키웠다’고 재난 대응 문제를 제기했다. 그 후 ‘소석회’와 ‘가성

소다’ 등 염기 중화약제를 전국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게 됐다. 하

지만 염기 중화약제 대응 정보의 ‘정확하지 않은 혹은 검증되지 

않은 일반화의 오류개선’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후보 염기 중

화약제를 이용한 재연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전국 소방관서 등

에서 보유한 염기 중화약제 e.g. 소석회(Ca(OH)2), 가성소다

(NaOH)와 비교할 때 ‘중탄산나트륨(NaHCO3)’이 중화 안정성

과 대응 실효성, 건강 위험성, 가격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가이드북(CIRG-FF)에서는 안정성이 확

보된 ‘중탄산나트륨’ 염기 중화제로 교체ㆍ지정했다.

사고유형이나 사고물질별 최적의 소화약제 선정은 이론적 소화

력 검증과 과학적 실험 결과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실제 재난 

현장에선 소화약제 보유량이나 신속 현장 적용성, 경제적 측면, 

환경오염 영향 등도 배제할 수 없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알코올류(메틸알코올, 에틸

화재진압은 불이 다른 곳에 옮겨붙거나 번지는 걸 차단하기 위

해 가연물 제거 또는 모래ㆍ소화기 등으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

거나 불에 타고 있는 물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물을 끼얹어 

많은 열을 흡수ㆍ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화재를 예방ㆍ경

계ㆍ진압할 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약제가 ‘물’이다. 

그러나 사고 화학물질 중에는 물과 반응해 또 다른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거나 격렬한 폭발 등으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

하는 경우도 있다. 

가이드북에서는 소방활동에 필수 소화약제인 물을 이용한 진압 

가능 여부, 물과 반응 여부, 물에 대한 용해도, 물과의 접촉 위험

성 등을 수록했다. 사고 화학물질의 ‘화재’ 발생 개연성에 대해선 

자기 반응성, 착화(발화) 에너지, 극인화성, 열분해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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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그림문자와 NFPA 유해 위험 코드[그림 5]

화학사고 물질정보 확인[그림 7]

8. 초기이격거리ㆍ방호활동거리 적용 판단

12.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 이력 파악

11. 신속 규제 법령 파악

10. 신속한 GHS 그림문자와 NFPA 코드 파악

현행 국내에서 적용하는 ‘초기이격거리(이하 초기거리)’ㆍ‘방

호활동거리(이하 방호거리)’의 원출처는 북미국가들의 지역 기

상 환경을 기준으로 도출된 결과를 기록한 자료다. 따라서 우리나

라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면 국내 화학재난 대응절차의 절대적 수

용은 다소 부적절하다. 국내 현장 활동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어떠한 소방활동 규정(지침) 또한 없으므로 현장 활동에 참고로

만 활용돼야 한다. 

가이드북에서는 국내 화학재난 여건에 적절한 ‘초기거리’ㆍ‘방

호거리’를 사고 화학물질에 따라 지정ㆍ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

물질의 고유한 물리 화학적 특성(인화점ㆍ폭발범위ㆍ허용농

도ㆍ증기압ㆍ반응 유해성 등)을 제공한다.

가이드북에서는 사고 대비ㆍ대응훈련 물질 선정 우선순위 결정

을 위해 최근 국내 화학사고 발생 빈도를 화학물질별로 파악ㆍ정

리했다.

9. 온도ㆍ압력 등 일원화된 단위 사용

온도ㆍ압력 등의 물리량은 여러 물리 단위 사용에 따라 상대적

으로 비교 판단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온도(T)의 경우 

대부분 섭씨온도(℃)를 사용하나 압력(P)의 경우는 단위의 기원

이 달라 다양한 단위(atm, ㎏/㎠, ㎩, psi, ㍴, ㎜Hg, ㎜H2O 등)

를 혼용해 사용함으로써 압력 값의 정도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가이드북에서는 증기압을 일원화된 ‘㎜Hg’ 단위로 환산 정리해 

압력의 세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 화학물질 대부분은 화합물(mixture) 상

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정확한 지정 수량ㆍ농도ㆍ순도 등의 판

단ㆍ확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가이드북 사고 화학물질의 

‘위험물’, ‘사고대비물질’ 등의 지정을 주 화학물질 누출량으로 

지정했다. 

가이드북에서는 GHS 그림문자 안에 국문으로 ‘그림문자명’을 

삽입했다. NFPA 704 다이아몬드 위험성 코드인 건강위험성(청

색), 화재위험성(붉은색), 반응위험성(노란색), 특수위험성(흰

색)을 가로 정렬로 순위를 매김으로써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돕

고자 했다. 

또 사고 화학물질의 작용기ㆍ치환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성식

(rational formula)과 원자가 결합 형태까지 나타낸 ‘구조식

(structural formula)’을 제공한다.

쉬운 법령 규제 이해[그림 6]

또 화학사고 이력 물질별 규제법령 정보를 신속하게 분류ㆍ파

악할 수 있도록 색깔과 형태로 표식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청에서는 가이드북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재난 현장에서 출

동대원이 사고 화학물질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ㆍ파악할 수 있도

록 ‘소방청 SOP 조회시스템(119 e-book)’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App, 앱)으로도 보급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소방은 모든 국민이 화학 재

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선제적 사고 예방관리와 선진화된 사

고대응 기술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용으로 독성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암 

발생의 상당인과관계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하지만 소량의 노

출만으로도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거나 의심되는 화학물질은 

많이 존재한다. 

가이드북에서는 사고 화학물질의 유해등급분류(발암ㆍ발암추

정ㆍ발암가능물질 등)를 국제암연구기관(IARC), 미국 국립독성

프로그램(NTP),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을 참고해 발췌ㆍ정

리했다. 소방대원이 재난 현장 활동 중 직ㆍ간접적으로 유해인자

에 노출되거나 이로 인해 겪는 질병과 부상의 원인 규명, 추후 보

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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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현장대응 가이드북’
사용설명서

영화 13층

불의 이야기

1 9 9 9 년 에  개

봉된 13층이라는 

영 화 가  있 다 .  유

명한 게임회사의 

C E O 인  해 넌  풀

러는 평행우주 개

념 을  도 입 한  가

상현실(Vir tual 

Reality) 세계를 

완성한다. 이 세계

는 1937년의 로

스앤젤레스를 체

험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다. 아직 프

로토타입이라 불

안정하지만 풀러

는 이 가상세계에 

자주 접속하게 된

다. 가상현실에 접속한 풀러는 1937년 LA의 한 호텔에서 젊은 

여자들과 관계를 즐기며 화려한 밤을 보낸다. 그러나 시스템에 중

대한 결함을 발견하고 회사 동료이자 아들과 같은 더글러스 홀에

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그 편지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바텐더인 

애쉬톤에게 맡기고 1999년인 LA로 돌아오지만 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들린 술집서 의문의 사나이에게 살해당한다.

△ 출처 네이버 영화

리스크랩_ 김훈 : firerisk@naver.com

불의 
이야기- ⅩⅤ
우린 홀로그램 우주에 살고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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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계와 이상계

같은 해에 개봉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의 배경도 

13층과 같이 현실과 분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세계다. 영화 속

에서 ‘파란 알약’이 상징하는 시뮬레이션 된 세계는 오히려 현실

보다 더 생생하고 현실적이다.  영화 13층은 매트릭스에 완전히 

묻혀버려 흥행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매트릭스보다 우

리에게 더 많은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영화 속에서 ​​1937년 LA

를 찾는 풀러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창조된 가상현실이 실제의 

세계처럼 작동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실제로 자신들이 존재하며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

한다. 영화 속에서 제인은 홀에게 자신이 온 2024년 세계가 진짜 

세상이고 거기엔 더 많은 사람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긴다고 말

한다. 하지만 제인의 세계라고 해서 ‘진짜’라고 믿을 근거는 어디

△ 존  퍼 거 슨 에 게  빙 의 되 는  데 이 비 드  홀 ( 출 처  m . b lo g . n a v e r . co m /
ghdrnflwls/220958958697)

△ 제인(출처 m.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
blogId=mdspirit&logNo=221508867293&proxyReferer=)

애쉬톤과의 싸움 중에 홀은 현실세계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온다. 그리고 홀은 제인이 풀러의 진짜 딸이 아님을 알게 되지만 

그녀는 홀연히 사라진다. 홀은 현실 속에서 그녀를 찾아 나서고 

그녀와 외모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마트 계산원 나타샤를 만나게 

된다. 나타샤와 대화를 통해 제인의 비밀을 알게 된 홀은 자신의 

세계 또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세계가 아닌지 의심하

게 된다. 그리고 1937년 애쉬톤이 했던 것처럼 경계를 뚫고 자동

차를 달려 도시의 끝까지 찾아간 곳에서 애쉬톤과 같이 3차원 컴

퓨터 그래픽 공간을 발견한다. ​

​데이비드는 자신을 거부하고 가상현실 속의 홀과 사랑에 빠진 제

인에게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그녀를 죽이려다가 멕베인 형사

의 총에 맞아 최후를 맞이한다. 이후 멕베인도 자신이 코드만 뽑

으면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총을 맞고 죽은 홀

이 눈을 뜨자, 휘트니가 죽은 후 애쉬톤이 현실 세계로 온 것처럼 

자신도 2024년에 와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늘날의 현대세계와는 

달리 2024년 세계의 모습은 해상에 건물들이 즐비했고 창밖으로

는 제인의 아버지인 해넌 풀러가 지나가고 있었다. 풀러와 홀, 제

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지만 2024년 또한 

가상현실 세계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한편 잠에서 깨어난 홀은 피 묻은 자신의 셔츠와 핏자국을 발견

하고 놀란다. 이 일로 홀은 살인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되고 그

를 의심하는 맥베인 형사가 조사를 시작한다. 맥베인 형사에게 소

환된 홀은 자신을 포함해 회사의 모든 직원이 사장인 풀러를 좋아

했다고 말한다. 형사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홀은 묘령의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된다. 자신을 

제인 풀러라고 밝힌 그녀는 자신이 풀러의 딸이며 파리에서 돌아

오자마자 아버지의 죽음을 접했다고 얘기한다. 풀러에게 딸에 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홀은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지만 그녀

와 사랑의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이후 풀러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겼다는 걸 알게 된 홀은 그 편

지가 가상현실에 있음을 직감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1937년 LA의 가상현실에 접속한다. 가상현실 속 홀은 은행원인 

퍼거슨, 휘트니는 바텐더인 애쉬톤, 풀러는 골동품점 주인인 그

리슨이다. 가상현실 속 인물인 이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자의식을 

갖고 생활하다가 풀러와 홀 등이 접속하면 자신의 육체를 이들에

게 내주고 그들의 자아는 무의식 상태가 된다. 가상현실에서 바텐

더를 만난 홀은 풀러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냐고 물어보지만 어

찌 된 일인지 바텐더는 이를 부인한다. 풀러의 메시지를 얻지 못

하고 현실세계인 13층의 사무실로 돌아온 홀에게 풀러 살인사건

의 목격자가 나타나고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가상현실로 들어간 홀은 풀러의 편지를 바텐더인 애쉬톤이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풀러가 홀에게 보내는 편지는 자신

들이 만들어낸 1937년의 가상현실 세계가 이들에게는 놀라울 정

도로 제대로 돌아가는 진짜 세계라는 내용이었다. 풀러의 편지를 

몰래 훔쳐본 바텐더 애쉬톤은 자신의 세계를 의심하게 된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해 통행 금지된 구간의 표지판을 부수고 경계의 끝

까지 계속 달려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세

상을 발견하게 된다. 바텐더인 애쉬톤은 편지를 찾기 위해 다시 

1937년 LA로 돌아온 홀과 이 일로 싸움을 벌이게 되고 홀에게 

왜 자신들을 만들어냈냐며 화를 낸다. 

제인은 다시 나타샤의 몸으로 돌아와 홀에게 연락해 자기가 남

편인 데이비드와 같이 홀이 사는 이 가상현실 세계를 창조했다고 

얘기한다. 홀은 자신의 남편인 데이비드의 캐릭터고 데이비드는 

당신의 육체를 빌려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와 살인을 하고 다녔다

고 말한다. 제인은 돈밖에 모르고 냉혈한으로 변해버린 데이비드 

대신 그의 이전에 모습인 순수한 당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한

다. 한편 홀을 돕기 위해 1937년을 찾은 홀의 직장 동료이자 프

로그래머인 휘트니는 가상현실 속에서 죽게 되고 그의 1937년 

캐릭터인 애쉬톤은 홀이 사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만 데이비드

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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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은 결코 완전한 거라고 할 수 없다. 인류

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가장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 온전한 것으로 

믿어져 온 이론들 중 나중엔 쓰레기로 판명된 게 무수히 많기 때

문이다. 데카르트는 과거의 모든 가치관이 붕괴하고 급변하는 시

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데카르트는 자문했다. “내가 착각

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나는 모든 감각적 자료의 신뢰

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을까. 나는 인체의 감각기관에 의해 기만

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진리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방법적 회의를 갖는 게 연역법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모든 감각기관에 의한 정보를 의심하기로 했

다. 사람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따라 사실을 그

대로 받아들이기도, 왜곡하기도 한다. 때로는 꿈을 꾸거나 환상

을 본 것을 사실이라고 믿기도 한다. 가끔은 과거의 경험으로 생

겨난 기억과 편견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옳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도 한다. 일단 그 인식의 과정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올바른 과정

을 거쳐 진행됐고 정보처리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모든 감각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거짓일지라도 참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따라

서 데카르트는 어떤 강력한 능력을 지닌 악마가 자신에게 개입해 

내 모든 감각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를 가정하

고 사고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데카르트가 얻은 결론은 내 

모든 감각기관으로 수집한 정보들이 모두 거짓일지라도 그 사유

하는 나, 다시 말해 강력한 악마에게 ‘감각이 속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부정할 수밖에 없기에 악마가 나를 속일지라도 지금 사유

하는 나라는 존재만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결

론을 내리게 된다. 

​데카르트 이후 철학자 칸트는 현상계와 이상계를 구분하는 인

식론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을 한다. 칸트의 인식론에는 물 자체

(thing in itself)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물 자체란 플라

톤 철학의 이데아(Idea)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간의 지각 한계로

는 결코 볼 수 없는 세계다. 물 자체는 현실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만 결코 붙잡을 수 없다. 현실 외부에 남아 있어 제대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본질을 알 수 없는데 물 

자체는 시공간 속에서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인간은 과연 물 자체를 볼 수 없는 걸까. 양자역학에 

있어 전자의 이중슬랫실험에서 관찰자가 관찰하면 입자가 되고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의 성질을 보이는 것도 칸트가 말하는 물 자

체의 세계 원리 때문일까. 이중슬랫실험을 통해 우린 광자뿐 아니

라 전자 또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는 걸 알았다. 여

기서 광자나 전자의 속성을 물 자체적인 접근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광자와 전자를 입자설에 의한 행렬역학이나 파동설에 의

한 파동역학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수학적 완결성은 서로 완벽하

게 일치한다. 그렇다면 수학이라는 학문은 물 자체의 세계를 설명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아닐까. 칸트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면 

물 자체의 속성을 양자역학의 중첩성과 어떻게 연결 지어 설명했

을까. 우리가 광자와 전자를 입자로, 파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만 그 본질을 어느 틀로도 잡아낼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물 자체

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음 호에 계속 

△ 출처 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
gId=jinstpro&logNo=50184188553

서양철학의 큰 줄기는 플라톤의 관념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현

실론이다. 후대 철학자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종교가 태어

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론에서 과학이 탄생했다고 할 정도

다. 영국의 현대 철학자 화이트 헤드는 서양철학이 플라톤의 각주

에 불과하다고 했을 정도로 플라톤을 높이 평가했다. 플라톤은 동

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감각적으로 만나게 되는 현상계는 모두 

거짓이고 이데아 세계만이 실제라고 주장한다. 현상계에 사는 인

간은 동굴에 갇힌 죄수들과 같다. 이들은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

다. 다만 죄수들의 등 뒤로 불타고 있는 횃불만이 있을 뿐이다. 그

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 단지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동굴 벽에 

비춘 그림자만을 볼 수 있을 뿐이며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쇠사슬을 풀고 동굴을 탈출한다. 탈

출 후 태양을 바라보며 그동안 자신이 봐 온 그림자들이 허상이었

다는 걸 깨닫는다. 동굴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에

게 말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서양의 중

세철학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기반으로 그 체계를 1500년간 유

지했다. 그 시대를 끝내고 근대 철학과 과학을 열었던 인물이 데

카르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중세철학이 종말을 고하는 시기에 태어난 철학자 르네 데카르

트(Rene Descartes)는 어느 날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걸 의심한다. 그렇게 의심하다가 결국 데카르트의 악마까지 

만들어낸다. 그는 악마가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속한 세계의 모든 걸 

의심해 보는 실험을 한다. 그리고 모든 걸 전부 의심해 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한

다. 그건 지금 이러한 의심을 하는 나라는 존재다. 그런 깨달음에

서 나온 유명한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다. 악마가 나를 조종해 모든 게 거짓이더라도 결코 

거짓일 수 없는 게 있다. 그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다.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밝혀낸 지식은 경험과 관찰이

에도 없다. 이러한 설정은 장자의 호접몽에서도 등장한다. 옛날

에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됐다. 펄럭펄럭 경쾌하게 잘도 날아다니는 

나비였는데 스스로 유쾌하고 뜻에 만족스러웠는지라 자기가 장

자인 걸 알지 못했다. 얼마 있다가 화들짝 하고 꿈에서 깨어 보니 

갑자기 장자가 돼 있었다. 알지 못하겠다. 장자의 꿈에 장자가 나

비가 됐던가. 나비의 꿈에 나비가 장자가 된 건가?

불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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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지 태그(Triage Tag)는 한국 실정에 맞는 
분류 방법인가?

부산 해운대소방서_ 이재현 : taiji3833@korea.kr

대한민국 소방의
다수 사상자 
대응 방법의
변화 필요성- Ⅱ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환자 분류 태그는 1960년대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에 대비해 미

국 플로리다 잭슨빌 출신의 민방위 담당자가 최초로 발명한 게 기

원이다. 시간이 흘러 많은 전쟁과 테러, 재난, 다수 사상자 사고

를 거치며 디자인이 조금씩 수정됐지만 어쨌거나 환자 분류표는 

1960대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다. 

1975년에 들어서면서 미국 민방위 협회 정회원이던 블로

젯(Blodgett)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METTAG(Medical 

Emergency Triage Tags)를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환자 분류 태그의 형태가 됐다.

사용이 간편하고 제작 단가도 낮아 한국을 비롯해 대다수 국가

에서도 이런 METTAG 형태의 종이 중증도 분류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왼쪽부터) METTAG, 한국 소방 중증도 분류표

하지만 이 METTAG 같은 종이 형태의 중증도 분류표는 미국이

나 캐나다처럼 지역이 넓은 북미 지역 소방의 현실에 맞도록 제작

됐다는 걸 알아야 한다. 북미 지역은 엄청 넓고 후착 구급차가 올 

때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수집하고 2, 3차 분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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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적인 1차 중증도 분류 장비

[그림 3] 빛이 들어오는 중증도 분류 장비

손목 밴드 방식 비닐 테이프 방식

사이얼룸 형광 방식. 제품을 꺾으면 빛이 난다(출처 getcyalume.

com).

빛을 발산하는 LED 방식, 심야 시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매우 효

과적이다(출처 powerflare.com, Prism Lighting Emergency 

Triage Light).

(왼쪽부터) 필자가 사용하는 LED 라이트 밴드. 쉽고 빠르게 1차 분
류를 할 수 있다(출처 onpan.co.kr), 스티커 방식의 1회용 LED 중
증도 분류 제품(출처 Glowco Triage Kit)

[그림 4]

1, 2차 분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SLAP WRAP 분류 장비(출처 
www.ambulancezorg.nl)

[그림 5]

(왼쪽부터)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PDA RFID 분류 태그 
시스템(Smart MCI Tracking and Tracing System Based on 
Colored Active RFID TriageTags)

[그림 6]

스마트폰과 바코드를 활용한 중증도 분류 시스템(출처 www.
pulsara.com)

[그림 7]

네덜란드 구급대에서는 1, 2차 분류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슬

랩 랩(Slap Wrap) 분류 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용 구급대

가 미리 입력된 흰색 밴드에 환자 정보 등을 기입할 수 있다. 흰색 

밴드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색깔 밴드를 추가로 손목에 감

아 놓으면 분류표에 기입된 환자 정보를 시스템에 취합해 태블릿

이나 컴퓨터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엔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맥박이

나 체온,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응급도를 분류한 후 

태블릿에 전송하는 제품도 개발되고 있다. 또 RFID 방식의 분류 시

스템이 이미 한국에 도입돼 있다.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IoT(사물 

인터넷)를 활용한 분류 장비 개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종이 분류표에 환자 이름과 부상 위치를 적고 

생체 징후도 적을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대도시 같은 경

우 인접 센터나 소방서에서 추가 구급차들이 굉장히 이른 시간 내

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METTAG 방식의 분류표가 불필요한 경

우가 많다.

또 심야 시간대에는 환자의 위치나 중증도를 후착 구급대 또는 

이송반, 처치반이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비가 오는 날에는 종이가 

젖어 글자를 제대로 적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이런 악천후에는 

종이 형태의 분류표가 유명무실해진다.

특히 레벨1, 2 규모의 Static MCI 형태의 다수 사상자 현장이

라면 선착 구급대가 1차 분류를 하고 이송/미이송만 결정하거나 

긴급 환자만 우선 분류하는 방법이 적절할 수 있다. 이때는 손목 

밴드 방식이나 LED 형태의 목걸이 방식이 효과적이다. 빛이 들

어오는 형태의 분류 장비는 심야 시간이나 악천후 시 환자의 위치

와 중증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건전

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방전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최근엔 사이얼룸 물질을 사용한 중증도 분류 제품이 출시됐는데 

군인들이 야간 작전 때 사용하거나 공연장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별도의 전원 없이 제품을 살짝 꺾는 것만으로도 빛을 발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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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 환자나 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길게 응급처치하지 않고 빠르게 구급차에 싣고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대의 환자 이송 전략. 환자를 싣고 바

로 이송한다는 의미로 로드앤고(Load and Go)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사고 현장(출처 After Action Report for the 
Response to the 2013 Boston Marathon Bombings )

[그림 8]

[그림 9] (위쪽부터)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과 교통사고 현장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가 동

적 MCI의 대표적인 사례다. 도착지점 근처에 약 200m 간격으로 

두 개의 사제 폭탄이 폭발해 세 명이 사망하고 264명이 부상했

다. 사고 현장은 매우 광범위하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함으

로써 1개 구급대가 환자를 분류하고 수집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

이었다.

이렇게 동적 MCI 상황에서는 소방력(구급력)의 절대적인 열세

가 아주 강하고 길게 발생하게 된다. 지휘관은 2개 이상의 구급대

에 환자 분류를 지시하는 게 효과적이다. 방면을 나눠 환자 분류

를 지시하고 때에 따라 환자 수집소 역시 한 곳으로 정하는 게 아

니라 2개소 이상으로 운영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보스턴 마라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 2014년 10월 17일

• 경기도 성남시

• 사망 16명

• 부상 11명

• 총 사상 27명

2014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콘서트를 관람하다 환풍구를 덮

고 있던 철제 덮개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는데 사고 현장이 좁

고 환자가 한 곳에 집중된 특징이 있다.

또 [그림 9]의 아래쪽처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환자가 

차량이나 사고 현장 인근에 모두 있어 선착 구급대원은 정적인 다

수 사상자 사고 현장으로 인지하고 현장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스쿱앤런(Scoop and Run), 
심폐소생술이나 중증외상 환자에게만 적용하는 
개념인가?

그렇지 않다. 스쿱앤런1)은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다수 사상

자 분류ㆍ이송 방법인데 생명을 살린다고 해 ‘Save and Run’이

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스쿱앤런 방식은 환자가 많지 않거나 

병원이 가까운 경우, 사고 발생 초기에 부상자와 소방력(구급력)

이 비슷하거나 소방력이 우세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MCI 형태와 환자 분류 방법

다수 사상자 사고 현장을 형태에 따라 구분한 후 접근해 보자. 

사고 현장이 안정적이고 정적(Static)인지, 반대로 불안정하고 

동적(Dynamic)인지 구분하면 선착 구급대원이 어떻게 환자를 

파악하고 분류할 건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동적인 다수 사상자 현장은 사고 현장이 넓고 복합적일 가능성

이 크다. 환자는 여기저기 널리 분포돼 있을 수 있고 선착 구급대

원이 한꺼번에 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힘들어 규모나 환자 수를 정

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화재나 사고가 종료되지 않아 추

가적인 사고 또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테러는 다음 호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반대로 정적인 현장은 일반적으로 단일 사고 현장이거나 사고 

현장이 좁아 선착 구급대원이 한눈에 현장을 확인하기 쉽고 환자 

분포가 넓지 않아 주로 레벨1 또는 레벨2 MCI가 많다. 소방력 열

세 시간이 짧고 지속적이지 않아 선착 구급대만(단일 분류팀)으

로도 1차 분류가 가능해 2차 분류나 환자 수집의 필요성이 많지 

않은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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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의 
다수 사상자 대응 방법의 변화 필요성

불필요한 2차 분류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출처 epmonthly.com/article/scoop-run-get-ready-massive-influx-untriaged-
patients).

[그림 10]

1 5 분  내  5 0 명 의  환 자 를  이 송 할  수  있 는  가 이 드 라 인 과  장 비
(Toolkit)(출처 Los Angeles County Emergency Medical 
Services Agency)

[그림 11] 

[그림 10]처럼 환자가 많지 않거나, 소방력이 우세한데도 무리

하게 2차 분류를 하거나 환자를 수집하면 되레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이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소방에서는 주로 환자가 40여 명 정도 발생하는 MCI 

레벨3 다수 사상자 훈련을 진행한다. 물론 이태원 사고처럼 다수

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MCI 상황을 가정해 환자 수집과 2차 분류

를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기가 걸음마를 떼고 달리기를 

배우는 것처럼 레벨1, 2 정도의 다수 사상자 사고 대응 훈련이 우

선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환자 수집을 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환자를 평가ㆍ분류한 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빠르게 분

산ㆍ이송하는 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다수 사

상자 분류ㆍ이송훈련이 바탕이 되고 난 후에 더 큰 규모의 다수 

사상자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센터와 

소방서에서 직접 출동해 현장까지 어느 정도의 도착시간이 소요

되고 몇 대의 구급차와 지원 인력, 자원이 도착해 장비와 시스템

을 전개할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 한다. 언제까지 현장에 잘 세팅

된 환자와 구급차, 통제단으로 보여주기식 훈련을 할 건가?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15분 

내 50명의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장비가 준비돼 

있고 이에 맞춰 빠른 분류와 이송에 초점을 맞춰 훈련하고 있다.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도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처럼 다수 사

상자 사고 대응과 중증도 분류 역시 계속 변화하는 중임을 알아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현장 도착 병원 도착
후착 구급대

이송
이송/미이송 

결정
1차 분류

현장 도착 병원 도착환자 이송
후착 구급대 

대기
Triage Tag

작성
환자 수집4단계 분류

M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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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괜찮겠지?” 
  아차 하는 순간 
  화마가 영업장을 덮쳤다

경기 김포소방서_ 이종인 : allway@gg.go.kr

매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 불조심, 그리고 안

전에 대한 기본 수칙 준수다. 주변에 전열기나 연소 기구가 있다

면 꼭 감시하면서 사용해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전열기 또는 화기를 방치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얼른 와야

지’ 하며 자리를 뜨거나 다른 일에 집중할 때 불의의 사고는 슬며

시 찾아든다. 예를 들어 연소 기구에 불을 켜 놓고 조리에 필요한 

온도까지 오르길 기다리며 잠시 TV를 시청하거나 핸드폰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을 망각하고 몰입할 때가 있다. 특히 ‘잠시 괜

찮겠지’ 하는 생각에 안전을 망각하는 순간 대형 재난으로 다가온

다. 안전과 행복은 스스로 지키고 느끼며 가꿀 때 아름답다. 다른 

이들이 내게 선물하거나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며 미소

를 찾는 거다.

우린 다른 이들의 미소를 보면 그들의 행복을 부러워하며 나만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행복이란 스스로 지키면

서 만드는 거지 다른 이들이 내 행복을 만들어주진 않는다. 경제

적으로 안정되고 정신적으로 평온하다면 그게 행복이다. 행복은 

크게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다. 다만 

그게 행복이라고 느끼거나 만족하지 못할 뿐이다. 안전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곁에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망각할 때 불의가 찾

아든다.

화재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게도 찾아 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

방하는 게 최선이다. 흡연 후 담배꽁초를 무심코 투척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용접 후 불티 후처리를 소홀히 처리ㆍ간과할 때 화재는 

조용히 찾아 든다. 불이 나면 신속한 진압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안전 수칙을 준수해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어떻게 진압하느

냐, 왜 불이 났는가 하는 사후적 행위보단 안전을 생각하는 선제

적 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나 연간 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매년 

발생 건수가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되풀이된

다. 아마도 현실은 안전을 외면하는 것 같다.

어느 해 겨울 음식점 화재

어느 해 겨울 오후 6시께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시작된 불이 덕

트를 통해 연소 확대한 화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음식점 대

표 박 씨가 영업을 준비하면서 주방에 설치된 튀김기 두 대 중 오

른쪽 튀김기의 식용유를 교환하고 데우다가 발생한 화재다.

관계자에게 질문하라!

조사관: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

관계자: 예. 괜찮아요.

조사관: 화재보험은 가입하셨나요?

관계자: 예. ○○해상에 가입했어요.

조사관: 식용유는 어떤 종류를 사용하나요?

관계자: 콩기름을 사용합니다.

조사관: 콩기름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관계자: 한 깡통 들어갑니다.

조사관: 식용유 온도는 몇 ℃로 설정했나요?

관계자: 평상시 220℃로 설정하고 사용합니다.

조사관: 오늘도 두 대 모두 220℃로 설정한 후 작동했나요?

관계자: 아니오. 한 대만 켜 놓고 있었어요.

조사관: 튀김기를 켜 놓은 시간은 얼마나 됐나요?

관계자: 한 30분가량 됐을 거예요.

조사관: 튀김기를 작동시켜 놓고 계속 지켜 보고 있었나요? 무엇

              을 튀겼나요?

관계자: (머뭇머뭇) 테이블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사이 튀김기

              에서 불이 붙었어요.

대표자 박 씨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튀김기 식용유를 교환하고  

KNOWLEDGE&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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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이야기

화재실의 구조와 비교해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라!

건물 외부로 출화 여부를 확인하라!

내부를 확인하라!

온도를 220℃로 설정한 후 작동해 놓고 주방에서 나와 테이블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튀김기 작동 사실을 망

각하지 않았나 싶다. 30분가량 흘렀다는 것도 어쩌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1] 평면도 [사진 2] 홀

[사진 3] 주방 앞

[사진 1] 건물 외부

대표자 박 씨는 “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튀김기에 불

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김 씨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화재수신반이 작동해 1층을 확인하던 중 ○○호프 대표 박 

씨가 주방 튀김기 부근에서 불이 났다고 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주방을 확인하니 주방 오른쪽 튀김기 부분

이 강한 수열을 받아 심하게 변색했고 튀김기 상부 후드를 통해 반

자 위 천장으로 연소 확대한 형상이 관찰됐다. 대표자 박 씨와 소

방안전관리자 김 씨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연소 형상이 확인됐다.

[사진 1]은 일반음식점 정면 출입구다. 건물 내부에서 화염이 

분출한 흔적이나 연기로 그을린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 외부

를 돌아보고 촬영하는 건 연소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이나 3층으로의 연기 이동

에 따라 피해 발생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어 화재건물 외부에서 반

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화재 현장은 다행히 외부에서 연소

한 흔적이나 그을린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

[사진 2]는 출입구에서 본 홀 전경이다. 전체적으로 연소 흔적

은 식별되지 않고 안쪽으로 천장 일부가 파손된 흔적이 보일 뿐 

화재로 인해 그을린 형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사진 3]은 홀에서 주방을 바라본 형태다. 천장 일부가 파손됐

으며 주방 출입문 상단에도 출화 흔적이나 그을린 흔적이 관찰되

지 않았다. 다만 주방 출입구 천장이 파손된 형태였다. 주방 입구 

테이블 위에서 탄화물이 식별됐다. 탄화물은 천장에서 소락된 거

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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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지점을 확인하라!

튀김기를 확인하라!

[사진 4] 연소 기구

[사진 8] 온도조절기

[사진 5] 튀김기

[사진 6] 튀김기

주방 연소기는 탄화흔적이나 그을린 형태 없이 원형으로 유지

돼 있었다. 연소 기구 하단도 화염 전파가 없고 식용유통은 튀김

기 하단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주방 연소 기구 주변에서는 탄화흔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오

른쪽 튀김기 주변과 상단으로 연소 확대한 흔적이 벽면에 그대로 

잔류해 있었다.

주방에는 튀김기가 두 대 설치돼 있었다. ①번은 원형으로 탄화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만 ②번은 벽면 타일과 직상부로 연소한 흔

적이 관찰됐다. 이런 경우 튀김기 내부에 식용유가 얼마나 있었는

지, 튀김기 설정 온도가 몇 ℃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온도표시

부가 화재로 인해 소실 또는 잔류한다. 

[사진 7] 튀김기 확인

이 현장의 왼쪽 튀김기는 원형으로 잔류했고 오른쪽 튀김기는 

탄화한 형태가 확연했다. 이런 경우는 조사관 입장에서만 본다면 

참 좋은 교보재일 것 같다. 튀김기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탄화하

고 한 대는 그대로 보존돼 있다면 서로를 비교해 온도를 몇 ℃로 

설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온도 조절 손잡이가 소손되거나 소실

돼도 중심축이 비철금속 또는 철재이기에 두 대를 비교해 방향성

을 확인하면 된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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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이야기

1)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의 중합(重合)과 같이 순수하게 만든 프로필렌 

가스를 용제 속에서 특수한 유기 금속의 촉매로 상온, 상압에서 중합해 만든 

수지

연소 확대 경로를 확인하라!

[사진 9] 온도조절기 설정 온도 확인

[사진 10] 후드

[사진 11] 천장

오른쪽 튀김기의 온도조절기 조작 레버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튀김기에 담긴 식용유 색깔이 노란색인 건 열에 노출이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온도조절기 조작 레버를 확인하니 220℃였다. 노브(Knob)를 

제거하고 중심축을 확인하니 [사진 8] 조작 레버 위치와 같은 형

태였다. 대표자 박 씨의 진술과 온도조절기 설정 온도가 일치하고 

탄화형태도 오른쪽 튀김기에 국한됐다. [사진 9] 왼쪽 사진을 살

펴보면 노브 탄화형태는 왼쪽보다 오른쪽의 소훼 형태가 심하게 

식별된다. 화염 전파 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다.

튀김기 직상부에 있던 후드다. 배출구 내부는 백화한 형상이 관

찰되고 주변으로 검게 그을린 형태로 잔류해 있다.

후드를 통해 천장으로 연소 확대한 형상을 띤다. 반자를 고정

한 목재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연소가 진행된 형태라 균열 정도

는 상단이 넓고 하단이 좁게 식별된다. 이는 후드를 통해 반자 위

로 연소한 뒤 반자 위 천장에서 연소한 형태다. 후드와 연결된 배

출구가 모두 소실됐다는 게 특이했다. 후드 부분은 함석으로 설

치돼 있었으나 후드 상단부는 가연재를 연결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대부분 현장에서 후드 설비는 주방 연소기가 있는 직상부 부

분만 철재로 돼 있고 반자 위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폴리프로필

렌(Polypropylene, PP)1)으로 설치돼 연소 확대 과정에서 모두 

소실된다. 이 화재 현장에서도 PP로 연결돼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후드는 설치돼 있었으나 연결된 배출설비, 즉 함석 덕

트가 없어 연소 확대가 쉽게 이뤄진 형태로 판단했다.

발화지점과 연소 확대 경로를 확인하라!

조사내용을 종합하라!

신고자이며 대표자 박 씨가 출근해 주방 튀김기 두 대 중 한 대

의 식용유를 교체한 후 영업 준비를 하다가 주방 오른쪽 튀김기에

서 불이 붙었다는 진술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김 씨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화재수신반이 동작해 1층을 확인하던 중 ○○캐슬 호

프집 박 씨가 주방 튀김기 부근에서 불이 났다고 말해 소화기로 

초기 진화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호프집 주방 튀김기 두 대 중 오

른쪽 튀김기 부분에서 강한 수열에 의해 발생하는 타일 박리와 주

염흔이 식별된다. 최초신고자 박 씨와 소방안전관리자 김 씨 진술

이 일치하는 거로 볼 때 발화지점은 주방 오른쪽 튀김기에서 발화

한 후 상부 후드를 통해 연소 확대하고 천장 내부 주방 후드와 연

결된 PP를 통해 또 한 번 연소 확대한 화재로 판단했다.

어느 겨울 ○○프라자 1층 ○○캐슬 호프집에서 발생한 화재

다. 최초목격자의 진술을 참고하고 잔류된 연소 패턴과 현장의 미

연소 잔류물, 주염흔, 집중 탄화된 지점 등을 종합해 발화지점을 

추정했다.

호프집 주방 튀김기 두 대 중 오른쪽 튀김기 부분에 한정된 강

한 수열이 식별되는 점, 주방 벽면 타일 박리와 그을린 형태가 식

별되는 점, 최초신고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ㆍ연소 패턴이 일

치하는 것으로 볼 때 발화지점은 주방 오른쪽 튀김기로 판단했다. 

튀김기를 작동시켜 놓고 TV를 시청하다가 튀김기 작동 사실을 

망각해 장시간 튀김기가 과열됐고 식용유가 분해되며 가연성 가

스가 발생해 발화온도 이상 과열로 착화ㆍ발화한 화재다. 단순한 

부주의보다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화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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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혁신기업 선정 등 기술력ㆍ사업 수행 실적 보유한 강소기업
지능화 수색 지원 시스템 iSAR 개발… 우선 수색지역 선별한다
실증 결과 분석 시간 7분ㆍ수색영역 46분의 1 소거, ‘효과 입증’
김영구 대표 “구조대상자 신속히 찾아 국민 안전 이바지하겠다”

“휴대전화 전파분석으로 “휴대전화 전파분석으로 
  구조 사각 지역 실종자 찾아낸다”  구조 사각 지역 실종자 찾아낸다”

 (주)솔빛시스템 (주)솔빛시스템

취재_ 박준호 기자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 국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전화 수요

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교환원 없이 다이얼이나 버튼

을 인식해 상대방에게 통화를 연결하는 전전자교환기(TDX) 사

업을 추진했고 5년 만인 1986년 세계에서 10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했다. TDX 개발은 대한민국 통신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

점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과 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개발을 거쳐 2010년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완료했다. 2019년엔 전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을 상용화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통신 강국’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촘촘한 통신망에도 빈틈은 존재했

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산’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78%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는다. 등산 인구가 늘면서 산속에서 조난되거나 실종되

는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산 중턱이나 깊은 계곡은 휴

대전화가 안 터지는 ‘음영지역’이 많아 통화가 안 되면 구조 요청

이 불가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장시간 길을 헤맬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구조대상자를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 시야를 벗어난 장소

라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실종자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유ㆍ무선 통

신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인 (주)솔빛시스템(대표 김영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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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신 M&S 전문 업체로 출발 
“정보통신 해결이 목표”

솔빛시스템은 LG텔레콤(현 LG U+) 책임연구원 출신인 김영구 

대표가 2007년 LG 동료와 함께 창립했다. 솔빛(Solvit)은 해결

한다는 뜻의 ‘Solve’와 정보통신기술이자 대명사로 그것을 뜻하

는 ‘IT’를 합친 말이다. 회사 이름처럼 ‘창조적 기술 개발로 고객

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목표로 20년 가까이 달려왔다.

솔빛시스템은 군 통신 M&S(Modeling & Simulation) 전문 

업체로 출발했다. 군 통신 M&S는 무전기 등 군 통신 시스템 개

발 초기 단계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어떤 기술과 방식을 적용해야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을 제시하는 일이다. 솔빛시스

템은 우리 군 통신 M&S의 80%를 수행하고 있다.

또 국산 군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때 관련 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엔 무인비행장치에 탑재할 AI(인

공지능) 기반의 플랫폼도 선보였다. 이 플랫폼은 무인비행장치를 

띄워 단순히 상공에서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내 표적을 탐

지ㆍ식별하고 좌표, 이동 방향 등 주요 정보를 지휘통제소에 실시

간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적극적인 R&D 투자ㆍ고급 인력 확보로 
방산혁신기업 선정

독보적 기술을 개발한 솔빛시스템은 2022년 12월 방위사업청

으로부터 미래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선도ㆍ개척해 나갈 AI 분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솔빛시스템이 다년간 최고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

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데엔 적극적인 R&D 투자와 고급인력 

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솔빛시스템은 창립 직후 기술지원팀과 

M&S개발팀, 소프트웨어개발팀, 하드웨어개발팀으로 구성된 기

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휴대전화 먹통 된 실종자 위치 특정ㆍ유추 
프로그램 ‘iSAR’

등산한다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50대 남성 A 씨가 2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1월 14일 오전 경기 양평 용문산

을 등반하던 중 행방불명됐다. 장시간 연락이 없자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이 함께 수색한 끝에 약 한 달만인 2월 

8일 정상 부근에서 A 씨를 발견했다.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는 실

종 당일 오전 용문산 근처로 확인됐지만 전원이 꺼져있어 구조대

와 소통이 안 됐고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솔빛시스템이 개발한 ‘산악지역 조난자의 효율적인 구조를 위

해 전파 차감법과 이동성 모델을 활용한 지능화 수색 지원 시스

템(이하 iSAR, intelligent Search And Rescue)’은 이처럼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통화 연결이 안 되는 실종자 위치를 특

정ㆍ유추하는 프로그램이다.

솔빛시스템 직원 중 절반 이상은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다. 관

련 분야 전문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매년 회사 매출의 상

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2021년과 2022년엔 AI 분야 

R&D에 15% 이상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중계 장비가 

탑재된 수색드론 운용시스템 등 신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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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요청이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긴급구

조측위시스템으로 소방과 경찰 등에게 구조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휴대전화가 정상 작동될 땐 GPS나 와이파

이(Wi-Fi), 기지국에서 수집한 정보로 실종자 위치를 추적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대상자가 음영지역에 있거나 전원이 꺼

진 경우다.

솔빛시스템에 따르면 실종자의 휴대전화가 먹통일 경우 이동통

신사업자는 구조대상자가 가장 최근에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전송한다. 하지만 이 정보는 단순 기지국 주소일 뿐 이 장소에서 

구조대상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 지까진 알 수 없어 구조대원

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50분의 1 수색지역 소거로 인력ㆍ장비 낭비 
막는다

iSAR의 핵심은 실종자가 있을 거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별해 구

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있다. iSAR은 기지국의 위치와 주

파수 대역, 출력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전파를 분석해 정상 

통신지역과 음영지역을 구분한다. 가장 잘 터지는 곳은 파랑, 제

일 먹통인 지역은 짙은 빨강으로 분류한다.

이후 구조대상자의 휴대전화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통신이 안 

되기 시작했는지를 추론한다. 이를 위해 솔빛시스템은 CDR(Call 

Detailed Record), 즉 구조대상자 휴대전화와 기지국이 서로 

주고받은 통신기록에 주목한다. 

솔빛시스템에 따르면 정상 통신지역에선 약 3분마다 카카오

톡 등 데이터 서비스에 접속했다는 내용이 남는다. 이 기록과 기

지국 수신신호세기 지표(RSRP, Reference Signal Received 

Power)를 활용해 먹통이 되기 시작한 장소를 특정한다. 

iSAR을 활용하면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50분의 1로 수색지

역을 소거해 구조대상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구조대의 인력과 시

간 낭비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게 솔빛시스템 설명이다.

iSAR에는 구조대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

도 있다. 구조대는 iSAR이 특정한 실종자 의심지역을 대원들과 

공유하고 본격적인 수색에 나선다. 최대 300명까지 접속할 수 있

는 애플리케이션엔 구조대원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지

휘팀장은 모니터링하면서 수색이 안 된 지역에 대해 재명령을 내

릴 수 있다.

솔빛시스템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사흘간 경남 창원 무학산

에서 창원소방과 강원소방, 경남경찰청, (사)대한산악구조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iSAR을 실증했다. 음영지역에 실종자가 있

다는 조난 시나리오를 부여하고 iSAR로 구조대상자를 찾는 방식

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수색지원 분석 소요시간 7분, 수색영역 

소거 비율은 46분의 1을 기록해 실종자 수색 지원 시스템으로서

의 즉시성과 유효성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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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는데도 구하지 못하는 실종자가 너무 많습니다. 신

속한 구조를 위해선 이동통신사업자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국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실종자 수색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구 대표는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원에서 전자통신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LG정보통신 선임연구

원과 LG텔레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국책사업인 TDX 개발

에 참여했다. 약 20년간 몸담은 회사를 떠나 솔빛시스템을 설립

한 그는 일평생 통신 연구개발에 몰두해왔다.

군 통신 등 방위사업에만 집중해온 김 대표가 iSAR 개발을 결심

한 건 사훈인 ‘문제해결’, 그리고 ‘국민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때

문이다.

“사실 전파분석을 통한 실종자 위치추적은 최종찬 대한산악구

조협회 이사 아이디어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기술 개발에 대한 협업 제안을 받았는데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한

다는 뜻깊은 의도에 감명해 참여하게 됐죠. 전혀 다른 업역이지만 

제가 평생 통신만 연구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김 대표와 직원들은 iSAR 실증을 위해 개발 기간 수차례 산을 

올랐다. 음영지역에서 전파실험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산악 특

성상 굴곡 지형이 많아 간혹 오차가 나기도 했지만 큰 어려움 없

이 2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 

김 대표는 실종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선 하루빨리 현행법에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상황에 놓인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를 거부

“iSAR은 실종자 수색 차세대 기술… 
효율 극대화 위해선 법령 재정비 필요”

[인터뷰] 김영구 (주)솔빛시스템 대표
해선 안 된다.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구체화해야 한다

는 게 김 대표 주장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실종자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접속

한 기지국 주소만 제공하는데 단순 기지국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안테나 방위각’을 알려줘야 합니다. 기지국 안테나는 보통 세 방

향을 가리킵니다. 이 중 어느 안테나에 신호가 잡혔는지를 알아야 

실종자가 어디로 향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구조대상자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주소의 시계

열 자료나 기지국의 GPS 위치, 안테나 하방 기울기 등 상세한 정

보가 있어야 iSAR 효율이 극대화되고 이는 곧 빠른 구조로 이어

진다고 확신한다.

“피자 한 판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곳인지 몰라 여덟 조각 전부

를 수색해야 하는 것과 한 조각을 특정해 검색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수색지역이 광범위하면 인력과 장비 낭비는 물론 구

조시간이 지연돼 실종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iSAR이 상용화

되면 실종자를 이전보다 확실히 빠르게 구조할 수 있을 겁니다” 

솔빛시스템은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공중중계 운용시스템 개발

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중계드론이 음영지역을 통

화권으로 만들어주는 체계다. 인근 기지국의 신호를 끌어온 드론

이 음영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전파를 송출하는 방식이다.

“iSAR로 수색지역이 특정되면 중계드론이 해당 영역을 탐색합

니다. 전원은 있지만 통신이 안 되던 휴대전화가 중계드론을 통해 

다시 기지국과 연결되면서 실종자 위치를 알아낼 수 있죠. 실종사

고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두 플랫폼을 결합해 그간 

구조사각지역이던 전파 음영지역의 구조대상자를 신속히 찾아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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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센서 기술의 
모바일 심전도를 

119구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Ⅰ

INDUSTRY&REVIEW

병원 전 119 응급의료시스템은 119구급대원에 의한 전문 응급

처치를 제공받아 생존율 향상과 함께 더 나아가 현장에서 환자 중

심의 ‘예방ㆍ관리’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9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ECG)와 

산소포화도(Spo2), 체온, 혈압 등을 파악한다. 그중 심전도는 

심뇌혈관질환 진단에 대한 임상학적 중요성이 매우 커 관련 장비

인 고급형 심장충격기, 심전도 모니터(환자 감시용) 등의 보급과 

함께 발전이 이뤄진다.

과거 소방방재청 연구 사업으로 시작된 ‘심전도 전송사업’은 구

급대원 업무범위 제한이나 기술 등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

[그림 1] (병원 전 단계) 중증 응급환자 이송ㆍ전원 예시(출처 2020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제주와 부산, 울산 등 소방본부에

서 지역병원과 협업해 심전도 전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

지부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안내’에 119구급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ICT 기술 발전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송되는 병원 의료진에 전

달함과 동시에 신속한 진료가 가능해지는 ‘바이오 센서 기술의 모

바일 심전도가 119구급현장에서 활용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 인증

정보공유
시스템

전문의

지역우수병원

전문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② 진료지도, 진료가능여부 안내

① 환자상태 전달

③ 중증환자 이송

③ 경증환자 이송

책임의료기관

경기 화성소방서_ 김영부 : kyb0124@gg.go.kr 도움주신 분들    경기 화성소방서_이무송, 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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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심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REVIEW IS

의 료 용  심 전 도  모 니 터 링 은  [ 그 림  2 ] 와  같 이  홀 터 심 전 계

(Holter)로서 심전도를 연속 기록ㆍ분석하는 장치다. 일상생활 

중 나타나는 부정맥 혹은 가슴 불편함, 통증, 원인을 찾지 못하는 

실신 등을 진단하고자 가슴에 부착해 24시간 동안 착용한 후 병

원에 반납하고 기록된 결과를 통해 진단한다.

기술과 의료서비스 발전으로 바이오센터 기술을 통한 심전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심전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심전도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한 후 모바일 기

기로 전송하고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현재는 

[그림 3]과 같이 실시간 전송 모니터링 방법의 모바일 심전도 기

기가 사용된다. 

Zio Patch(iRhythm)

HiCardi(MEZOO)

[그림 2] 홀터계 심전도 기기(출처 ATSense, HUINNO, Seers Website)

[그림 4] (주)메쥬 하이카디 플러스  

[그림 5]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실시간 모니터링 모바일 심전도 기기(위쪽부터 해외, 국내, 출처

iRhythm, MEZOO Website)

[그림 3] 

이번 리뷰에서는 패치형으로 심장 근처에 부착해 심전도를 측

정하는 장치를 사용했다. 국내 (주)메쥬(MEZOO)에서 개발한 

장비인 하이카디 플러스(HiCardi+)다. 심전도와 심박수(Heart 

Rate), 호흡(Respiration), 체온(Temperature)을 동시에 확

스마트 패치 스마트 뷰 클라우드 서버 라이브 뷰

119구급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평가

119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급활

동에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

침’을 기본으로 환자평가와 응급처치 등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를 제공한다. 

현장에 출동하면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환자 초기 평

가ㆍ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초기 평가부터 순차적으로 전반적인 

평가와 처치를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유형별 지침에 맞는 환

자평가와 함께 술기를 행한다.

지침 중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에서 첫 번째로 “‘환자 초기평

가ㆍ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초기평가와 전반적인 평가ㆍ처치를 

시행한다”고 기술돼 있다. 또 도식화된 현장응급처치 알고리즘

에 환자 모니터링은 항상 강조돼 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은 현장에서 병원 도착까지 환자 평가ㆍ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

행한다.

AT – patch
(ATSense)

MEMO watch 
patch

(HUINNO)

MobiCare
(Seers)

현재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환자를 접촉한 시점부터 환자평

가와 모니터(환자감시-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한다. 이송되는 

동안 구급대원은 구급차량에 탑재된 자동심장충격기나 심전도 

모니터기 등으로 심전도를 감시한 후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인에

게 인계한다.

인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심전도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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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현장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한 인적ㆍ
물리적ㆍ환경적 자료수집 조건

모바일 심전도의 구급 현장 활용 가능성 확인과 정확한 조건 분

석을 위해 인적ㆍ물리적ㆍ환경적 자료수집 조건을 만들었다. 훈

련(Trainig) → 테스트(Testing) → 적용(Deploying) 단계를 

거쳐 분석 결과를 위한 모델링을 했다([그림 8] 참조). 

구급 출동 단계는 신고 접수와 출동, 상황요원이 1차 정보 확인,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환자 또는 보호자와 통화하며 2차 정보 확

인의 절차를 거친다. 또 확인된 정보에 의해 구급대원은 현장 도

착 전 환자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사용할 구급장비를 준비해 현장

에 도착하자마자 환자를 평가한다.

하지만 보호자(목격자) 등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환자 상태 정

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 환자평가 방법이 환자 발생 현장에

서 즉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되지 않고 

환자를 구급차량으로 이동한 후 사용한 경우로 나뉘게 된다.

활용 가능성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조건 기간에 이송된 환자군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환자 분류- 흉통/가슴불편감/호흡곤

란/의식장애) 중 출동 시 보호자(목격자) 등에 의한 정보가 부족

해 환자평가 모바일 심전도기기를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모니터

링한 인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1. 인적조건: Training(구급대원/협의 의료기관 의료인)

경기소방재난본부 화성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구급대원 18명

(1급 응급구조사 9, 간호사 9)을 대상(근무 경력 10년 이상 1, 

5년 이상 7, 1년 이상 10명)으로 

1) (기기사용) 사전 모바일 심전도의 기기적 작동원리와 현장

      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3일간 교육 진행

2) (기본지식) 개인별 심전도 관련 사이버 교육(경기소방학교

      개설) 이수

3) (정보파악 방법) OJT(직장 내 교육)로 ‘출동 중 최대한의    

      정보파악을 위한 교육’ 진행

4)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ㆍ귀소 후 디브리핑

5) 협력의료기관인 동탄한림대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와 

함께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사용하며 전송되는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ㆍ교육

2. 물리적 조건: Testing(모바일 심전도 – 하이카디 플러스)

하이카디 플러스 모바일 심전도는 17g,  외관 60×40×

10(㎜), 충전식 최대 72시간 사용가능, 식약처 인증제품이다. 

심전도, 심박수, 호흡, 체온 데이터 수집과 10초 이내 실시간 심

전도를 분석(17개 부정맥)해 사용자 모바일ㆍPC에서 모니터링

이 가능하다. IP67 등급, 부착형 전극은 일회용으로 Ag/AgCl 전

극을 사용했다. 

또 현장 적용을 위해 사전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구급차량 

내ㆍ외 단계적 사용 시험을 했다. 심전도 평가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고급형자동심장충격기 모니터 기능을 병행 테스트했다.

NSR
(Normal Sinus Rhythm)

ST
(Sinus Tachycardia)

VT
(Ventricular Tachycardia)

ASY
(asystole)

[그림 6] 모바일 심전도 구현 예시(총 17종 분석)

[그림 7] 현장 사용(위쪽부터 구급차량 내 일반환자, 코로나 확진자 음압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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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대수: 2대

화성 본서 1, 2구급

사용상 비교를 위해 동일 교육

된 인원으로 모바일 기기 적재/

미적재 운영

구급 차량 적재 편의성 손목 밴드 시스템(서버) 확인

REVIEW IS

[그림 8] 구급대원 사용 환경 조건

[그림 9] 분석결과 도출 구성도

3. 환경적 조건

ㆍ사용 장소: 화성소방서 119구급대

ㆍ사용 기간: 2022년 12월 15일~2023년 1월 15일(30일간)

ㆍ사용 인원: 구급대원 18명

4. 자료 수집 조건: Deploying(자료 분석용)

▶다음 호에 계속

병원 전 모바일 심전도 환자평가 사용 환자군

환자 평가 사용 분석분류(N) 

- 현장 즉시 사용

- 구급차량으로 이동 후 사용

- 이송 병원 결과 등 확인요청(Y) 

- 이송 병원 결과 등 확인요청 없이 이송 후 인계 정보로만 사용

환자평가로 사용된 분석 가능한 건수

이송 병원 결과 등 확인요청
이송 병원 결과 등 확인요청 없이

환자인계 정보로만 사용

이송 후 병원 내

진단 검사에 의한

부정맥 발견

현장 즉시 사용된 분석 가능한 건수

현장에서 이동 후 구급차에서

사용된 분석 가능한 건수

초기 부정맥 발견

이송과정 중 부정맥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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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

최소 설치 길이 20㎝

인장강도 45kN

최대 작업 하중 305㎏

작업 환경 온도 -10 ~ 40℃  

구성품 본체, 정적 로프 15m, 보관 가방

 (주)써반, (주)써반,

  푸르직 다목적 확보 장비푸르직 다목적 확보 장비
‘SB-WINGMAN’‘SB-WINGMAN’
   제한된 구조상황에서 최적의 여유 공간 제공    제한된 구조상황에서 최적의 여유 공간 제공 

정보제공 : (주)써반

연락처 : 031-790-0019

이메일 : shavoddl@naver.com

(주)써반(대표 반한성)은 선진 외국의 첨단 소방장비를 한국형

으로 최적화시켜 공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장비는 재해, 재난 등의 현장에서 로프를 이용

한 구조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푸르직 다목적 확보 장비 ‘SB-

WINGMAN’입니다.

별도의 푸르직이 없어도 장비 내부에 장착된 래칫 디스크가 푸

르직 역할을 대신하며 로프를 차단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중

량물 리프팅은 물론 구조대상자 들것 운반, 완경사 하강, 맨홀 구

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의 장점은 한 손으로 최대 부하에서 부드럽게 해제하거

나 제어가 가능하단 겁니다. 4:1 또는 5:1의 메커니컬 시스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최소 설치 길이는 20㎝입니다. 제한된 구조상황에서도 

소방관들이 최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B-WINGMAN’은 직경 8㎜, 길이 15m의 정적 로프를 사용

합니다. 최대 작업 하중은 305㎏, 인장강도 역시 45kN에 달합

니다. CE(EN12278-2007) 인증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써반은 선진 외국의 다양한 장비를 국내에 지속해서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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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주)양우코퍼레이션

연락처 : 031-926-7677

이메일 : yangwoo.corp@hanmail.net

(주)양우코퍼레이션,(주)양우코퍼레이션,

최고의 보호 성능과 쾌적함 제공하는최고의 보호 성능과 쾌적함 제공하는
‘방화두건’‘방화두건’

제원

제조사 위버드

소재 외표면 특수 중 편직 원단(made with DuPont™ Nomex®) 

내표면 특수 혼방 소재(made with DuPont™ Nomex®)

색상 블랙, 그레이 다이아몬드

사이즈 M, L 

무게 M 약 230g

L 약 240g

성능 • KFI인증 두건 22-1

• 방화두건 기본규격 만족(KFS-4-0004-2022-01)

INDUSTRIAL TECHNOLOGY

방화두건은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화염이나 위험물질로부터 

소방관의 머리와 목, 안면부 등을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지난 2019년 소방청에선 방화두건에 대한 기본규격을 제정했

습니다. 그 이전엔 열통과, 방염성능, 내열성 등의 시험만 통과하

면 인증을 받아 소방관들에게 공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엄격해

진 기본규격 내 성능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양우코퍼레이션은 최근 기본규격(KFS-4-0004-2022-01) 

내 성능시험을 모두 만족하는 방화두건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특허기술이 적용된 특수 이중 구조의 겉감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이런 구조의 겉감은 공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쾌적성과 보호 성능을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유입니다.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 최신의 혼방ㆍ편직기술을 사용했다는 점

도 특징입니다. 입체 패턴 적용으로 현장 활동 시 두건이 이탈하는 

걸 최소화했고 귀 뒷부분에는 별도의 특수패턴을 적용해 화재 진

압 중 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의 위험도 감소시켜 줍니다.

사이즈는 두상 크기에 따라 M, L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

은 블랙과 그레이 두 종류로 제작됩니다.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전하고 좋은 장비를 반드

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양우코퍼레이션은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소방장비를 소개해 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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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고 곰에서 사람이 된 최초의 

인물, 그 이름은 웅남이?!

반달곰이라는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나이가 특유의 짐승 같은 

능력으로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항해 공조 수사하며 벌어지는 코믹 

액션 영화 ‘웅남이’가 3월 개봉한다.

영화 ‘웅남이’는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단군 신화를 모

티브로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쌍둥이 곰이라는 참신한 설정

이 더해졌다.

주인공 웅남이는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지만 얼마 남지 

않은 곰의 수명을 우연히 알게 된 충격에 경찰을 그만두고 빈둥빈

둥 곰생인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자신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생긴 테러 조직의 

2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의 소원인 경찰 복귀를 위

해 형사, 구독자 10명의 유튜버, 동네 순경과 공조하며 국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공조 수사대에 합류하게 된다.

영화 ‘웅남이’는 영화제 수상까지 거머쥐며 내공을 쌓아온 인기 

개그맨 박성광의 첫 장편 영화 데뷔 작품이다. 그가 코믹과 액션

을 모두 잡은 탄탄한 연출을 선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누아르와 코미디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던 박성웅이 처

음 1인2역에 도전하며 180° 상반되는 매력의 두 캐릭터를 연기

한다.

코믹 대세 배우 이이경과 염혜란도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관

객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등장만으로도 긴장감을 고

조시키는 배우 최민수가 국제 범죄 조직의 보스로 나서 예측 불가 

스토리에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오성급 호텔에서 메이드로 일하는 25살의 몰리 그레이는 보통 

사람들과 조금 다른 면이 많다. 

할머니에게 영향을 받아 고전적인 말투를 쓰는 몰리는 소통 장

애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하게 대답하거나 말실수를 하는 등 사회성에 어려움을 겪는

다. 학창 시절엔 따돌림을 받기 일쑤였고 지금도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없다. 

유일하게 몰리를 이해해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론 더욱 강

박적인 청소 사랑이 시작된다. 호텔 객실을 완전무결한 상태로 되

돌려놓는 일에 몰두하며 조용히 그림자처럼 지내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몰리의 일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

다. 악명 높은 부동산 재벌 찰스 블랙 회장의 스위트룸을 청소하

러 들어갔다가 침대에서 죽어 있는 블랙 회장을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몰리의 독특하고 미심쩍은 행동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용의자로 의심받게 만들었다.

다행히 몰리의 주변에는 친구인 줄도 몰랐던 좋은 사람들이 남

아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블랙 회장의 사인을 밝혀줄 단서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책 ‘메이드’는 사회성이 부족하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

닌 주인공 몰리가 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겪는 5일간의 이야기

를 담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매력적인 캐릭터, 미스

터리한 사건과 엮어 훈훈하고 따뜻한 스토리로 풀어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열풍을 몰고 왔던 우영우처

럼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요소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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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시골마을 출신의 궁정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

각고의 노력으로 교회 지휘자 자리를 거쳐 궁정 작곡가의 자리

까지 오른 살리에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공연을 보

고 그의 천재성에 감탄한다.

살리에리가 형식을 준수하며 전통적이고 시대적인 음악을 했다

면 모차르트는 신들린 연주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발함, 그

리고 한 시대의 감성을 뛰어넘는 작곡 실력까지 갖춘 천재적인 음

악가였다.

음악적 천재성을 지녔는데도 일상생활은 폐인에 가까울 만큼 

방탕한 삶을 사는 모차르트는 벌어들이는 수입 모두를 파티를 여

는 데 썼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모든 작품을 경배하면서도 그 위대한 

작품이 천박한 모차르트를 통해 나오는 걸 증오했고 모차르트에

게 재능을 부여한 신마저 저주하기에 이른다.

18세기 비엔나를 배경으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와 그를 질투

한 살리에리의 고뇌ㆍ갈등을 그린 연극 ‘아마데우스’가 4월 11일

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된다.

연극 ‘아마데우스’는 1978년 영국에서 초연한 뒤 이듬해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흥행에 성공했다. 1981년에는 토니 어워

즈 5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연극임에도 새로운 창작 넘버와 모차르트, 살리에리 등 여러 작

곡가의 음악을 사용해 깊은 공감과 강렬한 여운으로 감동의 무대

를 선사할 예정이다.

안토니오 살리에리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역에는 김재

범, 김종구, 차지연, 문유강, 전성우, 이재균, 최우혁이 캐스팅됐다.

패션 사진계의 마에스트로 알버트 왓슨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

는 전시 ‘WATSON, THE MAESTRO’가 3월 30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에서 열린다.

알버트 왓슨은 앨프리드 히치콕, 데이비드 보위, 스티브 잡스 

등 시대의 아이콘들과 작업하고 100회 이상 보그 표지를 찍었다. 

프라다와 샤넬 등의 패션 브랜드를 클라이언트로 둔 그는 패션 사

진계의 거장이다.

피사체를 투과하는 빛의 양과 온도를 이용해 화려하지 않으나 

친숙하고 따뜻하게 인물을 표현하는 그의 사진은 오늘날 이미지

가 지향하는 방식과 대조되는 성향을 지닌다.

단지 패션 사진 작가로만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사진 예술을 추

구하며 자연, 인물, 정물 등 장르와 주제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 개

인 프로젝트도 진행해왔다.

80세를 넘긴 지금도 뉴욕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며 끊임없는 모

험과 여행에서 얻는 영감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국내 최초 대규모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광고 사진부터 개인 

작업 시리즈까지 알버트 왓슨의 지난 50년간 기록을 풀어냈다.

관람객은 디지털보다 필름 사진과 수작업으로 직접 인화하는 

걸 선호하는 알버트 왓슨의 빈티지 사진을 통해 정통 사진 매체가 

전달하는 특별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또 촬영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제작 과정, 모델과의 일화 등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풀어내 더욱 깊이 있는 작품의 감상이 가

능하다.

실제 장비들이 세팅된 스튜디오에는 알버트 왓슨이 작업한 테

스트샷과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즐비해 프로 작가의 작업 환경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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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추천 맛집소방관 추천 맛집

달콤 야들 우삼겹 맛집 영등포

‘승남집’

서울 구로소방서_ 서상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4길 9-4        

0507-1325-0905

영등포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타임스

퀘어 말고는 딱히 맛집이 없을 것 같은 이곳

에 맛은 물론이고 분위기까지 좋은 고깃집

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영등포 ‘승남집’에 도착하면 깔끔한 외관

이 인상적입니다. 가게에 들어서면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고 인테리어부터 접시까

지 앤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메뉴는 우삼겹과 생삼겹살, 와규꽃살 등 

세 가지입니다. 이 밖에 식사와 음료, 주류

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세 가지 메뉴를 

다 먹어봤는데 제가 꼽은 1등은 ‘우삼겹’입

니다. 승남집에서 미는 시그니처 메뉴이기

도 합니다.

달콤한 소불고기 양념으로 살짝 저민 우

삼겹을 종업원분이 오셔서 계속 구워주십

니다. 고기를 먼저 얹고 그 위에 고기와 함

께 있던 양념을 쪼르르 부어 주시는데 굽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함께 나오

는 양파도 나중에 이 양념이 배어들면 양파 

자체의 달콤함에 양념이 더해져 극강의 맛

을 만들어냅니다.

다 익은 고기는 펼쳐 놓은 상태에서 파채

를 넣어 돌돌 만 후 초장 같은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는데요. 처음 갔다고 당황하지 마

세요. 종업원분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

해 주십니다. 고기로 세 가지 메뉴만 판매하기 때문인

지 고기의 상태는 늘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예약은 따로 받지 않는데 오후 7시가 채 되

기도 전에 늘 만석이니 시간 공략은 필수입

니다.

친한 친구들과 모임으로도 좋고 데이트 코

스로도 안성맞춤인 ‘승남집’. 맛있는 우삼겹

을 안주로 술 한잔하면서 눈과 입과 귀가 즐

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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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일에 대처하면 화합하기 어려우니 냉

정하게 이성의 힘을 발휘하라.

좋은 색상 적색 좋은 숫자 4 좋은 방향 남동쪽

43년생 분수를 지키는 게 좋겠다. 55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 67년생 계산은 분명히 하라. 79년

생 기회 포착을 잘하라. 91년생 도와줄 사람을 만

나겠다.

즉흥적인 계획으로는 일의 성과가 전혀 없다. 계획

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밀고 나가라. 

좋은 색상 황색 좋은 숫자 7 좋은 방향 남쪽

45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 57년생 계산은 분

명히 하라. 69년생 당장은 어려우나 곧 잘 풀린다. 

81년생 좋은 기회가 오니 잡아라. 93년생 착한 일

을 하는 게 대길

지금은 무엇보다도 심신을 편안히 하고 건강관리

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좋은 색상 감색 좋은 숫자 2 좋은 방향 서쪽

47년생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59년생 이득이 있

겠다. 71년생 너그러운 시선이 필요하다. 83년생 

매사 대범하게 임하라. 95년생 실속이 없으니 조

심하라.

인정에 끌려 난처한 지경에 처할 수 있겠으니 이번

만은 조용히 근신함이 좋겠구나.

좋은 색상 자색 좋은 숫자 7 좋은 방향 남동쪽

51년생 심신이 어지럽다. 자중하라. 63년생 먼 곳

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 온다. 75년생 소망했던 일

이 곧 해결된다. 87년생 오해가 생길까 두렵다. 99

년생 생각했던 일을 실천하라.

다소 견해차가 있어도 신경 쓰지 마라. 성실한 자세

로 밀고 나가면 만사형통한다. 

좋은 색상 흰색 좋은 숫자 1 좋은 방향 서쪽

53년생 마음대로 이뤄진다. 65년생 소득이 높지

만 그로 인해 문제 발생 77년생 새로운 길이 열린

다. 89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다음 기회로 미뤄

라. 01년생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

타인의 말만 쫓지 말고 자신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진 후 일을 추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색상 청색 좋은 숫자 8 좋은 방향 북쪽

49년생 인정을 받고 즐거움도 크다. 61년생 자신

감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 73년생 여유를 갖고 생활

하라. 85년생 차츰 복이 찾아든다. 97년생 욕심부

리지 말고 차근히 진행하라.

장해가 많고 노고가 끊이지 않지만 초지일관의 마

음으로 나가면 빛이 밝아온다.

좋은 색상 감색 좋은 숫자 2 좋은 방향 북쪽

54년생 이익이 발생한다. 66년생 기회 포착을 잘

하라. 78년생 한 발 뒤로 물러서라. 90년생 고비

가 있겠으니 주의하라. 02년생 생활의 변화를 가

져 봐라.

겉치레에 신경 써서 사치하지 마라. 실속 없이 일을 

벌이다가 큰 어려움 닥치겠다.

좋은 색상 주황색 좋은 숫자 5 좋은 방향 남동쪽

44년생 너무 귀를 솔깃하지 마라. 56년생 좋은 

기회가 오니 잡아라. 68년생 재물복이 따르겠다. 

80년생 귀한 인연을 만나겠구나. 92년생 매끈하

게 일을 처리하라.

능력이 크게 발휘되는 시기이니 힘껏 밀고 나가라. 망

설이지 말고 힘있게 추진하면 커다란 성과가 있겠다.

좋은 색상 회색 좋은 숫자 2 좋은 방향 북서쪽

50년생 시비가 생기면 불리하다. 62년생 충돌할 

운이 있다. 74년생 근심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

라. 86년생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98년생 중요

한 약속이 취소된다.

저조한 운기의 흐름이다. 회사나 가정에 관한 일 모

두 뜻대로 되지 않겠으니 조심하라.

좋은 색상 검은색 좋은 숫자 3 좋은 방향 남동쪽 

46년생 노력하면 반드시 소득이 있겠다. 58년생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70년생 신념을 갖고 열심

히 일하라. 82년생 경솔한 행동은 금물 94년생 현

실에 충실하면 길하다.

운이란 돌고 도는 것이니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반

드시 풀려나간다. 걱정 말고 힘껏 노력하면 좋겠다.

좋은 색상 녹색 좋은 숫자 2 좋은 방향 북서쪽

52년생 서서히 빛을 발하는구나. 64년생 새로운 

분야로 길이 크게 열린다. 76년생 자중하고 자신

에 충실하라. 88년생 안정만 취하면 큰 행운이 따

른다. 00년생 가족으로부터 도움받는다.

기다리며 자기 수양에 힘쓸 때다. 가정 문제는 어

려운 일이 많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곧 해결되겠다. 

좋은 색상 보라색 좋은 숫자 1 좋은 방향 북쪽 

48년생 추진하는 일에 막힘이 없다. 60년생 좋은 

위치에 오르는구나. 72년생 자기 것을 철저히 지켜

라. 84년생 겉만 보고 속단하지 마라. 96년생 상대

의 의견을 존중하라.

동양철학박사ㆍ동국대학교 겸임교수ㆍ한국사주명리학회장

김동완 교수의 운세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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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아해의 진주’라 불리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우리나라에서는 ‘꽃보다 누나’라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알려지

게 된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Dubrovnik)는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남부 아드리아해에 면한 역사적인 도시다. 만화 101마

리의 점박이 강아지 ‘달마티안’이 바로 두브로브니크의 사냥개

다. 두브로브니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네움을 사이에 두

고 크로아티아 본토와 단절돼 있다. 하지만 여행자는 간단한 여권 

검사만으로도 두 지역을 오갈 수 있다.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

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 관광도시이자 신비한 석회암 산맥과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도시다. 겨울에도 기온이 0℃ 밑으로 떨어

지는 날이 없는 지중해성 기후라 늘 따뜻하다. 

두브로브니크 구도심은 중세 라구사공화국(Respubl ica 

Ragusina)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다. 유럽

대림대학교_ 서정원

의 중세도시 중 가장 완벽한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또 

그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

정돼 있다. 구시가지의 관광 안내소와 원데이 투어가 시작하는 곳

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 두브로브니크의 메인 거리인 플라차 대로

(Placa Street)는 구시가지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다. 모든 관

광지가 플라차 대로와 이어져 있다. 플라차 대로를 따라가다 보면 

두브로브니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군둘리치 광장 시

장(Gunduliceva Poljana Market)이 보인다. 과일과 채소, 치

즈, 향신료 등 식료품, 특산물뿐 아니라 다양한 물건을 판매한다. 

대로를 걷다 보면 작은 골목마다 카페와 레스토랑, 금은 보석

상,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악사, 앵무새를 보여주는 상인들 등 여

러 가지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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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브로브니크 필수 액티비티 중에는 구도심 성벽을 따라 걷는 

성벽 투어 코스가 있다. 성인 남녀 걸음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

된다. 성벽 밖으로 하얀 구시가지와 주황빛 지붕, 푸른 아드리아

해의 바다가 펼쳐져 낭만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성벽에 난 작은 입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숨은 풍경 맛집인 

‘부자 바(Buza bar)’는 성벽 밖 절벽에 있다. 크로아티아 옛말로 

‘작은 통로’를 뜻하는 ‘부자(Buza)’에서 나온 명칭이다. 한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필수 관광지로 알려진 이곳에서 눈부신 아드리

아해를 바라보는 시간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두브로브니크의 석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멋지게 조망하려면 

스르지산에 오르자. 스르지산 전망대는 두브로브니크 케이블카

(Dubrovnik Cable Car)를 타고 오르는 방법이 가장 인기 있다. 

올라가면서 보이는 풍경은 두브로브니크의 탁월한 관광자원이다. 

두브로브니크 쇼핑리스트의 필수품은 장미 크림이다. 지역 전

통으로 오래전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만든 것과 같이 모두 수작

업으로 생산된다. 수작업이라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어 더 특별

하다. 판매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오래됐음은 물론 세계 최초로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말라 브라차(mala braca)’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약국에 들어가면 약제 박물관도 있다. 장미, 라벤더, 아

몬드 등의 다양한 두브로브니크의 기념이 되는 천연화장품을 살 

수 있다.

최근 다시 여행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 관광객도 다시 늘고 있

다. 2019년 크로아티아 경찰청과 한국이 맺은 안전한 관광프로

젝트 MOU에 따라 한국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 경

찰이 파견돼 있다. 한국 경찰은 크로아티아에서 관광수요가 제일 

많은 스플리트와 자그레브, 두브로브니크에 상주하고 있다.

봄볕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열심히 일한 당신! 아드리아해가 선

사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대문화ㆍ역사를 느낄 수 있는 크로

아티아로 떠나보길 바란다.

대림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학과장

한국사진지리학회 부회장

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

(사)한국여행서비스교육협회 이사

한용운문학상 수상

소방공무원님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 혜택!

교원투어 여행이지에서 여행 상품을 예약하시면 

상품가의 5%를 즉시 할인해드립니다!

전화 예약 시 ‘소방공무원’임을 꼭 알려주세요 :D

📞예약 및 상품문의｜02-2124-5677

전화 문의/예약 시 적용 가능하며 할인의 경우 일부 상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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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현 변호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며(2018-2020)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정진의 변호사로 이혼

이나 상속 등의 가사사건 및 보험이나 손해

배상 등의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 02-552-2224

법무법인(유) 정진_ 한주현 : jhhan@jungjinlaw.com

불 끄다가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소방공무원 업무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예우를 받는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소방공무원 업무’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걸까?

소방공무원 본연의 직무라 할 수 있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

무는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다면 화재진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는 어떨까? 소방공무원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

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2007년 이천 CJ물류센터 화재 당시의 일이다. 화재진압 활동

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물탱크 소방차 한 대가 고장이 나

서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췄다. 소방대원들은 가까운 119안전센

터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소방교 A가 출동했다. 그런데 출동한 

A가 순찰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내리던 중 뒤따라오던 5t 화물

차가 그만 그를 쳤고 안타깝게도 A는 사망했다. 

A의 유족들은 순직군경유족등록1)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은 이

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소방공무원법’이 ‘화재진압 또는 구

조ㆍ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보

훈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A가 직접적으로 화재진압 또는 구

조ㆍ구급 업무 중 사망한 건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가 사망한 것이어서 보훈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대법원 

2009두17551 판결).

비슷한 일은 또 있었다. 소방공무원 B는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

차를 타고 출동했다가 소방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

했다. B의 유족들도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이번에도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 역시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족들이 승소했다. 특히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히 위 경우 역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봐 보훈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두17915 판결).

1)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 

‘출동대기, 출동 장비 점검ㆍ정비, 화재ㆍ구조구급 순찰 등’을 

포함하는 점

2)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화재진압 등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일뿐만 아니라 장차의 화재진압 등

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며 복귀과

정에서의 정보교신 등으로 인하여 그 위험성도 적지 않은 점 

3)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 제고 및 유족의 처우개선을 도

모한다는 취지 아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에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

수 활동 중에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그 소방공

무원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순직군경’으로 예우하게 된 점

행정청이 보훈 대상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

단한 이유는 과거 ‘소방공무원법’ 규정이 보훈 대상 범위를 굉장

히 좁게만 인정하고 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 개정 

전 ‘소방공무원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만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1) 화재진압, 2) 구조ㆍ구급, 3) 이와 관

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출동을 위해 소방차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엔 

화재진압도, 구조ㆍ구급도, 교육훈련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훈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었다. 

하지만 2007년 법이 개정되며 위 세 가지 경우에 더해 ‘화재진

압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도 보훈 대상자로 삼게 됐다. 이 규정조차 현재는 대폭 개정돼 아

래와 같이 그 범위가 폭넓게 인정되는 ‘직무수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제18조(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

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이제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

우라면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과 같은 특정 업무를 수행 중이 

아니었다 해도 보훈 대상자가 되기엔 무리가 없게 됐다. 

1) 당시 법은 업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간주해 보훈대

상자로 삼았다. 



119

후방십자인대 손상 운동 재활
(Pos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y) 

◎개요: 무릎관절은 넙다리뼈와 정강뼈, 무릎뼈로 구성됩니다. 무릎뼈는 관절 앞쪽에 위

치해 관절을 보호하며 무릎관절에는 4개의 인대가 있어 무릎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후방십자인대는 정강뼈가 후방으로 빠지는 걸 방지해주며 두 가닥이 하나로 돼 있고 전방 

십자인대보다 강합니다. 후방십자인대 손상은 무릎의 다른 구조물인 뼈, 연골과 동반된 손

상이 흔합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부분 파열이면 큰 후유증이 없지만 10~13㎜ 이상의 

인대 파열은 무릎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인: 무릎 전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경우, 인대를 과도하게 스트레칭하는 경우, 단순히 발을 헛디딜 때 발생합니다.

◎증상: 부종으로 인해 무릎이 굳어지거나 절개되는 증상, 외상 후 부종과 함께 발생하는 통증, 걷기 힘든 상황, 무릎이 불안정한 느낌

HEALTH

손상된 후방십자인대는 후방전위의 심한 정도에 따른 등급

Grade Ⅰ 경한 손상, 인대는 긴장되지만 무릎관절의 안정성 유지

Grade Ⅱ 중등도 손상, 부분적 파열로 표현되는 정도

Grade Ⅲ 심한 손상, 완전 파열이며 무릎관절은 불안정

후방십자인대 손상 검사방법

환자는 위를 보고 바로 눕게 합니다.

검사자는 환자의 손상 입은 다리의 무릎을 굽힌 다음 양손으로 정강이 위쪽을 환자 쪽으로 밀어봅니다. 

무릎이 뒤쪽으로 밀리면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양성 반응입니다.

후방십자인대 손상 운동 재활 방법

손상된 다리의 발목 당김을 한 뒤 무릎을 

바닥 쪽으로 편 상태에서 지긋이 10초 동안 

누르기를 3회 반복합니다. 

정상 다리를 계단이나 스텝박스 위에 올려

놓고 손상된 다리를 곧게 펴 발끝으로 

바닥을 터치하고, 올리고를 1회 15번, 

3세트를 반복합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고정하고 상체를 세워 

손상된 다리의 무릎을 곧게 핀 후 발등 굽

힘을 합니다. 다리를 45° 높이까지 올림과 

내림을 1회 15번, 3세트를 진행합니다.

벽에 기대어 선 뒤 등에 공을 끼워 앉았다 

일어서기를 1회 15번, 3세트를 반복합니다.

밴드를 손상된 다리 발목에 끼워서 앞쪽, 뒤쪽, 안쪽, 바깥쪽으로 

당깁니다. 1회 15회, 3세트를 반복합니다.



120

PLUS PTPLUS PT

CULTURE

데드리프트(루마니안)

1. 준비 자세

2. 운동 순서

안녕하세요. <119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건강의 답, 1:1 PT 

전문 센트로짐 대표 이길환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헬스장에 

가면 이 운동만큼은 해야 한다고 하는 헬스 3대 운동이 있습니

다. 바로 스쿼트(Squat), 데드리프트(Dead lift), 벤치프레스

(Bench press)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데드리프트 중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혹시 운동이 너무 힘들

어서 죽을 만큼 힘들다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었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해보니 건축 용어 데드웨이트 리프트를 줄

인 표현으로 ‘바닥에 가만히 놓인 무게를 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어로 ‘데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이 바벨과 붙어야 합니다. 데드리프트는 바닥에 놓

인 바벨을 올리는 동작이 있어 바벨의 무게중심과 내 몸의 무게중

심이 가까운 상태에서 리프트 해야 허리와 무릎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진에서 보듯이 바벨을 지면보다 조금 더 위에서 

거치할 수 있는 슬링 데드리프트랙(데드랙)을 이용해 운동을 진

행했습니다.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바벨이 지면에서 조금 더 높이 

있어 무릎이나 허리부상이 적고 바벨을 내릴 때도 안전합니다.

사진처럼 최대한 정강이 부분을 바벨에 가까이 붙이고 다리는 

어깨만큼 벌려 데드리프트의 기본 발동작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동작에서 데드리프트를 시작하기 전에 바벨을 잡고 스

쿼트 자세처럼 엉덩이가 많이 앉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데

드리프트를 하는 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역도에

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로 데드리프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연습

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순서는 ①→②→③→④입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시작하기 전 처음 바벨을 리프팅할 땐 

반드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데

드리프트 운동 자체가 허리 부담이 큽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시 바닥에서부터 리프트한다면 허릿심보다는 다리에 하중을 많이 

실어 중량을 드는 게 몸에 부담이 덜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①

③

⑤ ⑥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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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

ACSM[미국스포츠의학회] CET, CPT 자격증

前) 대한운동사협회 정회원

前) 개인운동사, 임상운동사, 스포츠재활운동사 

TPI 골프트레이너 Level 1 자격증

필라테스 MAT 자격증

스포츠마사지 2급 자격증

Chiropractic 교육과정 이수

Cadevar 교육과정 이수

PLUS PT

現)                         대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이용한 준비 동작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내리는 동작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올리는 동작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따라서 처음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들어 올린 다음 ①~④까

지 동작 진행 후 ⑤~⑥번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연결하는 방법

을 추천해 드립니다.

순서는 ①→②→③→④까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리프트한 

후 다시 ⑤→⑥→⑦→⑧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동작을 이어 진

행하고 그 후 ⑧→⑦→⑥으로 연계해 횟수를 늘려 운동하시면 됩

니다.

처음엔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방법으로 운동

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데드리프트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주의할 점

데드리프트의 각 명칭이 다르듯 운동 시 주로 쓰이는 근육도 조

금씩 다릅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대퇴사두근 하체로 리프

트를 한다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척추기립근으로 들게 됩니다. 

중량을 들어 올릴 때 등과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는 절대로, 반드

시 피해야 합니다. 허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하려는데 자꾸 허리가 사진처럼 구부러진

다면 술굴곡근(Hamstring)을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술굴곡근에 텐션이 있어도 사진처럼 앉을 때 

허리가 굽혀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잘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회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안전하게 운

동하는 방법을 알고 운동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

운 운동 배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두 종류의 데드리프트 운동을 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드리프트는 올

리면서 내리는 동작이기도 해 반드시 두 방향 모두 트레이닝해 줘

야 합니다. 단, 운동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IASTM 교육과정 이수

Sling 운동치료 교육과정 이수

3차원적 척추측만증 교육과정 이수

X-Training 체형교정 교육과정 이수

CRM 고객관리 교육과정 이수

①

⑤

③

⑦

②

⑥

④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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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①

③

⑤ ⑧②

④ ⑦

⑥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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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⑮

⑪

⑯

글ㆍ그림  인천 공단소방서 이병화

CARTOON

⑫

⑰

⑬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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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FIGHTING AMBULANCE
STARIA

업체�최다�파워LED 적용 (LED 모듈 50개�적용)
구급차�최초 8인치�중앙집중식�터치식�디스플레이�컨트롤러�적용

운전석�및�환자실�디스플레이�터치식�및�버튼식�스위치�컨트롤러�적용
외부�탈착가능�모듈�설치로, 점검/수리�용이�및�수리시간�단축

공조(에어컨) 덕트�일자구조�및�송풍�벤트 2구형 3포트�적용
루프�열차단�패드�적용(태양열로�인한�환자실�내부온도�상승�예방)

장비�및�물품�거치�편리성�증대

운전석�디스플레이

환자실�디스플레이

(주)지브이티

(주)지브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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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디스플레이

(주)지브이티

(주)지브이티



미래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은 

진화이앤씨가 지켜드립니다.
소방용 기계ㆍ기구제작 및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포소화설비

폼탱크 / 폼약제 / 에어폼챔버 / 스트레나

가스계 소화설비

가스자동소화장치(HFC-227ea / HFC-125)

  -분ㆍ배전반용, EPS/TPS실용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HFC-125)

IG-100 불활성기체소화설비(저소음노즐 적용)

소방차

소방펌프차(소형, 중형, 대형), 화학소방차(소형, 중형, 대형)

경형/경량 소형사다리차(3.5톤, 20m급), 다목적(경형/경량) 소형사다리차(5톤, 20m급, 소방펌프, 물탱크, 폼탱크)

지능형 가스계 소화시스템

소화약제 실린더, 솔레노이드, 선택밸브, 

기동용기,  감지기 등의 상태확인 가능

ㆍ국내 최초의 저소음노즐 사용으로 방호구역 및 기기의 피해 최소화 가능

ㆍ280bar 충전 및 87L실린더 사용으로 경제성 확보

ㆍ100초 방출로 타사 대비 작은 배관경 사용으로 경제성 확보

ㆍ지구온난화지수(GWP) 0, 오존층파괴지수(ODP) 0, 

   대기잔존년수(ALT) 0으로 현존 가장 친환경적인 소화약제

ㆍ비독성가스로 무색, 무취하며 소화 시 연소생성물(HF) 발생이 없음

발화위치 자동소화시스템

www.jinhwaenc.com

본사 : 서울시 서초구 도구로1길 50(방배동) / TEL : 02.588.4251 / FAX : 02.588.1978.4256

공장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360-44 (문봉동 115-20) / TEL : 031.977.8597 / FAX : 031.977.6472
주식회사 진 화 이 앤 씨
Jinhwa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since 1977since 1977

JH Silent IG-100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CAR FIRE 

BLANKET 

1 2 3 4 5

두 사람이 질식소화덮개를 
펼친 뒤 차량에 덮어씌운다.

질식소화덮개를 
차량 위로 당긴다.

차량 주위를 완전히 
덮었는지 확인한다.

화재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후
20여 분 정도 대기한다.

소화 여부 확인 후 
덮개를 제거한다.

제품 상세         유리섬유포(난연성 폴리머 양면 코팅)

무게                 29Kg

크기                 가로 6M X 세로 8M

두께                 0.43mm

인장강도          경사 ≥ 4000 N/5Cm 

                       위사 ≤ 5000 N/5Cm

내열온도           1300℃에서 2시간 유지

성능                 유럽 소방 안전기준 인증현황

                        a. FN 1869 – 2019

                        b. KIWA – LATBIA

                        c. MPA/Dressden -Germany

HY엔지니어링(주)      
T. 02 867 9919      F. 02 867 7804 
www.hanyongeng.co.kr



C

M

Y

CM

MY

CY

CMY

K

[살바레]_광고시안_수정시안_210818_1.pdf   1   2021-08-18   오전 11:21:05









134



135




